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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1969년에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제정된 후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한국육아지원학회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 제정 40주년을 기념하여 유아

교육과정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미를 학문적인 차원에서 되

새겨보고 미래형 유아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유아교육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기초로 

미래 유아교육과정의 방향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치원교육과정은 물론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와 

지도서 등의 제정과 집필에 참여한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당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고, 교

육과정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 당일에는 유치

원교육과정을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면서 느끼는 회원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모아 보

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1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정 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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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어제 ․ 오늘 ․ 미래

이 원 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기조강연>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어제 ․ 오늘 ․ 미래

이원영(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먼저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정미라 학회장님과 임원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1969년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작업까지를 모두 지켜 볼 수 있던 시기를 살아 왔

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수록된 뒷이야기들은 어느 시점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

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어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면 오류의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본인이 알고 있는 바,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기록해 두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에 대한 정정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1.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의미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 2월19일 문교부령 제 207호로 처음 제정 공

포 된 후 모두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쳐 제7차 개정에 이르렀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중 1969년 것은 문교부령이었으나 1979년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는 ｢고시告示｣가 되었

다.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문교부령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이 국가 수준 유치

원 과정의 제정을 주관하였고, 법제처가 그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

쳐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진행 절차가 매우 복잡했던 것이다. 이는 2004년 1월 8일 유아

교육법이 제정될 때의 과정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법제정 과정은 같았다. 

유아교육계는 1997년 처음으로 유아교육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교육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하였었다. 이 과정에서 보육계와 학원계가 연합하여 반대를 

하였었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안은 여러 번에 걸쳐 교육위원회의 소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

고 총선(국회의원 선거)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될 때마다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 자동 폐

기되곤 하였다. 연고 또는 관심이 있는 특정 의원이 동의하면 유아교육계는 법안을 그 의원

에게 j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첫 시작이다. 그러면 그 의원은 여러 명의 동료 의원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국회에 발의하게 된다. 국회 의원 한 명 한 명은 독자적인 입법인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요청이 없어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도 한다.  

법령의 국회통과 과정

국회의원 교육위원회에 법안발의-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 전체 교육위원회 의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 전체 의원 총회에서 가부 결정

2003년 4월 1일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유아교육법안을 독자적으로 수정하여 교육위원회

에 발의한 것이 그런 과정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일 이 법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아교

육법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다. 유아교육계의 법안은 1997년 국민회의 김원

길 의원이 처음 1차 발의,(1999년 정희경의원 2차 발의, 2001년12월 6일 새천년민주당의 이재

정 의원이 3차 발의를 하였다. 앞의 두 법안은 총선으로 인해 국회가 일단 해산되고 새로 구

성될 때마다 자동 폐기되었다. 이재정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03년 여름 이재정의원이 열린 

우리당으로 이적하면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국회내

에서 유아교육법안을 챙길 수 없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이 계속 의지를 갖고 노력

함으로써 2003년 12월 11일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극적으로 통과

하였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었다. 

그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하였는데 반대파의 

격렬한 반대로비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원총회에 상정되지 못해 다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2004년 4월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2003년 12월 23일 

안건상정 여부를 알아보았을 때는 분명히 안건으로 프린트되어 있었는데 24일 오후 4시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이계영 과장이 컴퓨터로 다시 확인해 보니 유아교육법안이 삭제되었



던 것이었다. 이 과장이 이 사실을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대표 이원영)에 핸드폰으로 통고해 

왔을 때 몇 사람은 국회의원 회관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처하겠다는 

심정으로 거의 매일 그 곳에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

다. 그 날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어서인지 늘 북적이던 국회의원 휴게실에 유아교육과 학생들

이 보이지 않았고 단 몇 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원영, 최중희, 

노영희, 이병래, 양옥승, 신은수, 이경민이었는데 이 사안을 긴급히 의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의원 방에는 최중희원장과 이병래 교수가,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였던 

김용균 의원방에는 이원영, 양옥승,노영희 교수가,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 최용규의원 부평 

사무실로는 신은수교수와 이경민 교수가 급히 가서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간청하기로 결

정하고 급히 행동을 취하였었다. 각각 다른 세 장소에 우리들이 도착한 것은 24일 오후 4시 

반이었으니 거의 퇴근 시간이어서 어느 곳에서나 우린 환영 받을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 모

두는 각각의 장소에서 “아무리 크리스마스 이브이지만 우리는 한 발도 이 방에서 나가지 않

겠다. 밤이라도 새겠다. 유아교육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준다면 총선 시 적극 돕겠다.” 는 

약속도 했다. 한편 한국교총정책부장이자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표자 연대> 

사무국장이었던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 부장은 이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윤영탁 교

육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윤 위원장이 김기춘 위원장, 열린우리당의 최용규 간사, 김용균 

한나라당 간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게 하였다. 윤영탁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

킨 유아교육법안을 어떻게 법사위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며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들의 완강한 태도, 윤위원장의 강력한 항의, 크리스마스이브라는 특별한 상황이 

맞물려 드디어 안건 상정이 오후 6시에 결정되었다. 국회에 있었던 김용균 의원 비서관은 김

기춘 의원 및 최용규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안건을 들고 김기춘 위원장 방으로 뛰어 

갔고 우리는 그 방에 있던 최중희 원장과 이병래 교수에게 핸드폰으로  ”김용균 의원 비서관

이 안건을 올리면 이를 컴퓨터에서 확인할 뿐 아니라 프린트로 반드시 뽑은 후 자리를 뜨세

요.“라는 연락을 취하였었다. 안건이 컴퓨터에 입력되자마자 보육시설 간부가 김용균 의원 

비서관에게 항의하였다. 이 때 그 비서관은 ”보셨지요?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받고 있는지?

“하여 그 법안을 통과 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말해 주었다.  일단 유아교육법

안이 안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이틀 후인 12월 26일에 법제사법위원

회를 통과하였다. 그 다음 김기춘 법사위위원장은 이 유아교육법안을 2004년 1월 8일 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유아교육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전체 회의를 통과할 때



까지 어려운 문제가 몇 번 더 있었다. 그리고 2004년 1월 8일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부 내 모든 국장을 버스를 동원하여 국회로 보내, 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며 유

아교육법 통과를 부탁 하였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아교육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강력히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말과 ‘이동통신에 의한 실시간 의사소통의 엄청난 효과’를 절감한 일이었다.

1969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령은 위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쉽게 되었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을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해야 한다면 그 과정이 어

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지난 이야기를 예로 든 것이다. 만일 이해집단이 있다면 이들 간의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어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만 해도 유아교육계는 지금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고 ‘령’과 ‘고시’를 구분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초․ 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교육과

정도 마찬가지여서 정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1979년부터 령에서 고시로 바꾸었다. 따라

서 초 ․ 중 ․ 고등학교의 경우 1954년(1차), 1963년(2 차), 1971년(3차)까지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이 ｢령｣이고 그 후부터는 ｢고시｣가 되었다. 

｢고시｣는 주관 부처 장관이 그 법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고시 수준이라도 괜찮은 이유는 

모법이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에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초 ․ 중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모법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법을 개정할 때는 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기본법과 유아

교육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후 장관이 고시만 하면 된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의 재량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기동성 있게 바꿀 수 있다. 유치원 교육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과목도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고시가 된 것은 의미가 깊다.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이 존재하

는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개정을 지시하고 이를 고시하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고

시 수준이 됨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의 변동 상황, 유아의 발달 상황이나  필요에 

부응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969년 제정 유치원 교육과정, 1979년 개정 교육과정, 1981 개정 교육과정에는 상위법과의 

관련성 여부가 표기되어있지 않으나 문교부 고시 제 87-9호에는 이 교육과정의 상위 모법이 

교육법 제 155조 1항임을 밝히고 있다.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 역시 교육법이 모법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 1998-10호는 모법이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제 2항이라고 밝



힌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153호는 유아교육법 제 3조 제 2항이 유치원 교육법을 

개정한 법적 근거임을 밝히고 있어 법적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유치원 교육과정은 관련 상위법이 초 ․ 중등교육법이었는데 뒷이

야기가 있다. 1996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이원영 중

앙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는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될 때, 

유아교육법도 함께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었지만 초등교육법에 포함되면 된다는 논리

에 밀렸다. 이원영은 통합교육법이던 교육법이 1997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으로 삼분될 때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만들 수 없다면 초 ․ 중등교육법 명칭에 유치원의 ‘유’
를 함께 넣어 유 ․ 초 ․ 중등교육법으로 해주고 관련조항을 대폭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었

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부 고위직으로부터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도 아니고 기본학제에 포

함된 것도 아닌데 앞에 유자를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정지원에 대한 내

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 역시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

을 들었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이 생긴 것도 이 때였다. 한 편 청와

대에 파견되어 일하던 정기오과장이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 “유아교육법을 만드는 

것이 미래지향적입니다.”라며 권고하였었다. 이 분은 교육부의 어느 분(현재 현직임)에게 유

아교육법안 초안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를 유아교육관련자에게 주었다. 이 때 유아교육법안을 

김원길 의원이 발의하도록 노력한 이들은 국민회의 전문위원 엄기형박사,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범 국민연대(대표 임재택교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회장이었다.      

이원영은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에서 교육개혁안을 논의할 때마다 유 ․ 초 ․ 중등교육법으로 

표기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못했었다. 이런 노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계속 되었다. 비록 이 때 회의에

서 많은 위원들이 유 ․ 초 ․ 중등교육법와 같이 유치원을 의미하는 “유”자를 넣는데 거부감을 느

꼈으나 교육개혁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정책개발위원회의 실무진들이 보고서를 쓸 때 위원

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쓰기 시작한 “유”자 넣기는 그 후 교육부 및 교육청 문건에서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이원영은 교육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유아교육밖에 

모르는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2003년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위원회를 마무리할 

때에는 전체 모임에서 위원들이 “이번 위원회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은 이원영 위원

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은 심어졌었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전국의 유치원에서 편성 ․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이 나라 유치원 유아들에게 가르칠 교육내용

의 전반적인 구조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알리는 문서이며 유아들에게 최소의 질적 수준을 

지켜 교육하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 교육청, 단위 유치원

은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유아들은 국가 수준 유치원 교

육과정이 보장하는 최소 기준의 양질의 유아교육 내지는 이보다 나은 질적 수준의 유아교육

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 및 단위 유치원은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

을 교육현장에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유아교육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이 

시도 및 단위 유치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치원의 월별 ․ 주별 교육과정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한 후 보완 ․ 첨가 ․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파악한 후 이 연구 결과를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유

아교육계가 해 온 것처럼 정부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주도 할 때 수동적으로 따라가거나 

그 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공

약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2.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역사적 개관

초 ․ 중등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제정 공포 된 것은 1954년이었다. 국가 수준 유치

원 교육과정이 15년 후인 1969년에 제정 공포 된 것에 대해 함수곤 전 편수국장은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잘라 말했다(2009년 10월 28일 면

담). 1969년 이전까지 유치원은 교육법에 기록되어 있는 몇 줄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의거하

여 교육을 해야 했다. 그 당시의 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목적과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

다. 교육법 중 유치원과 관련된 진술을 보면, 신체 발달, 기본 생활 습관, 언어(말을 바로하

기, 동화, 그림책), 환경 이해하기, 음악, 놀이(유희), 그림 그리기(회화), 작업하기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활동, 교수원리로 나누어 쓸 내용들이 혼재되어 진

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69년 이전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교육법 조항

제 146조(유치원의 교육목적);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7조(유치원 교육목표); 유치원 교육은 제 146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  

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고 즐거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을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그림책 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유희,회화,수기, 기타 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위의 표에 제시된 내용은 그 당시의 일본 유치원 교육요령을 모방한 것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하였었다. 이미 한국의 유치원 현장은 미국 유치원 

교육계의 영향을 받아 교육법에 기록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보다 우수한 교육내용으로 교

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년제 대학교였던 이화여자대학 사범대학 교육과 학령전 전공 및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보육과의 교수진 및 두 대학의 부속 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각종 교사 

연수가 활발했었고(1977년 덕성여대에 유아교육과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 두 대학만이 4년

제였음), 한국어린이교육협회(초대회장: 이화여대 김애마 교수)나 한국유아교육협회(초대 회

장: 중앙대 김옥련 교수)도 교사 연수를 하며 새로운 유치원 교육 이론과 실제를 현장에 확

대 보급하였었다. 

가.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이야기 

1969년의 교육과정은 총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

고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들의 기능발달이나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

생동안 학업의 방향과 생활태도의 기반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II장

의 각론은 교육내용을 다룬 것으로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

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이 제정될 당시의 문교부 책임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심의 위원 또는 자문

위원으로 관여한 이는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이화유치원 원장이었던 이순일 

원장, YMCA 부설유치원 원치호 원장이었다(1967년 3월부터 1968년 8월까지 이원영은 이화여

대 부속유치원 교사였음). 심의를 끝내고 돌아온 후 이순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 

유치원 교육과정 案은 일본의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번안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

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일본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초기에는 모든 법안들이 일본법을 번안하거나 참고하여 우리

나라 법으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1969년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2부로 나뉘어 있는 데 1부는 총론이고 2부는 각론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각론은 초등학교(현 초등학교)의 교과서 개념으로 이 각론에 기초하여 교과서

를 집필하였다. 따라서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 다섯 

분야를 국민학교  교과목 또는 유사한 것으로 오해했을 소지가 높았다. 사회, 자연 과목이 

그 당시 초등학교의 교과명 명칭과 같아 각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1979년 유치원 교육과정 이야기      

초중등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1954년 (1차), 1963년(2차), 1973년(3차), 1981년(4차), 1987년

(5차), 1992년(6차)에 걸쳐 제정 및 공포 된 후 ｢령｣이 ｢고시｣로 바뀔 때까지 10년간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 제정 공포 된 이후 개정을 하지 않았다. 1979년 제2차 국가 수준의 유치

원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에도 개정의 필요성을 문교부나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인식해서라기

보다는, 1976년 경 박정희 대통령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에 기술교육쇄신 방침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었기 때문이었다. 1979년부터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담당

편수관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함수곤 전 국장의 회고에 의하면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도 기술쇄신 방침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9년 3월 1일 고시된 문교

부 고시 424호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고 평화적인 국토 통일과 민족중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거

족적으로 유신 과업을 추진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민족적 대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능률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에게 알맞은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주체적이며 강력한 국력을 배양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부단히 재검토,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 교육헌장 이

념 아래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문교

부 고시 제424호. 1979.3.1)

1979년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었다. 문교부 내에 유치원

교육과정 담당 조직도 없었고(2009년 현재도 유치원 교육과정 담당자가 없는 것은 물론 타급 

학교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대폭 축소된 상태임) 유치원교육에 대한 행정이나 철학을 아는 전

문가도 없어 기준을 만들 수도 없었고 맡길 연구기관도 없었다(함수곤 전 교과서편수담당관 

면담, 2009.10.28). 이 때 유치원교육과정 개정을 맡았던 담당자는 문교부의 정태위 연구관이

었는데 경북사대 교육과 출신이었다. 그를 도와 일한 이는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출신의 유학

영 연구사로서 두 분 다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과 박준희 교수(서울사대출신)와 친분이 있었

다고 한다. 

그 당시 이화여대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를 가르치던 故 박준희 교수께서 1976년 봄 본인

과 이기숙 선생님을 함께 불러 유치원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부탁하

셨다. 박준희 교수님은 당신이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책임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았

었고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정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다. 

그 즈음 한국교육학회 회장직도 역임하셨고, 문교부와 인맥도 있으셨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

과정 작업을 쉽게 맡으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을 뿐이었다. 이기숙 선생님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원영 본인은 박교수님이 원하시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것인지, 단

위 유치원을 위한 것인지 조차 몰랐고,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

었다. 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74년 3월 이원영은 미국 시애틀의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

고 귀국하여 1975년 3월부터 중앙대학교 보육과(1980년 유아교육과로 개명)에서 가르치고 있

었고, 이기숙 선생님은 Peabody 대학교(현 Vanderbilt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잠시 

귀국한 상태였다. 

이기숙 선생님과 나는 그 당시 미국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받았던 Piaget의 인지 이론에 대

해 박준희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었다. 또한 유치원 교육은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함도 강조하였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



라서 원고의 내용은 전인 발달 및 발달 영역별 특성 중심으로 썼었다. 특히 인지발달이란 용

어가 유치원 교육과정에 처음 채택되었었는데 우리 둘 다 Piaget의 인지 이론이 미국을 휩쓸

고 있을 때 석사학위를 마친 상태여서 인지 이론에 기초한 유치원 교육내용을 선별해 낸 것

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1979년도의 “교육과정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도입하면

서 표상, 어휘, 구문 등을 강조함으로써 라바텔리 프로그램이나 초기 까미․드브리스 프로그램

에서처럼 피아제 이론을 교육에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도 있다(임재택, 1992).”
그 당시 우리들이 생각했던 전인교육이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었다. 대학 재학 시 배운 내용도 전인교육의 중요성, 아동

중심교육이었고 현장 경험도 이런 기조의 원칙을 따르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피아제의 인지

이론도 전인교육의 틀에 융합시키곤 하였다. 

1979년 제2차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구분한 발달 영역은 사회․정서발달 영역, 인

지 발달 영역, 언어 발달 영역, 신체 발달 및 건강 영역이었는데 이 네 개의 발달영역을 우리 

두 사람이 나누어 썼는데 정확하게 어느 영역을 누가 썼는지는 기록해 놓지 않아 정확치는 

않다. 이기숙 선생님은 그 해 가을학기에 Peabody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하기 위

해 원고를 본인에게 맡기고 출국한 상태여서 나는 박준희 교수님이 의논하자고 하실 때마다 

유아교육에서 이런 저런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박준희 교수님께서 정서 발달을 교육과정으로 넣는 것이 너무 추상

적이지 않느냐고 물으시면서 빼면 어떻겠느냐고 문의하셨던 일이다. 유아기에는 인지 발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발달이 잘 되어야 인지 발달도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력하게 요

구한 결과 사회․정서발달이 되었다.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모든 체계는 박교수님과 문교부 담당자가 만들었다. 그 당시 우

리 둘이 써 드린 내용은 1979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양의 20배는 많았었고 

주로 유치원교육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박준희 교수님께서 이 내용 중 필요한 것을 선별하

고 체계화 하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세 장으로 구성된 유치원 교육과정 중, 제 1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기본 방침, 일반 목표), 제2장 유치원 교육과정(일반 목표, 구성 방침, 편제

와 교육 일수 및 시간)은 박준희 교수님이 그 당시 정부가 추구한 교육 방침 및 문교부의 교

육과정 체제에 맞추어 집필하셨다. 우리 둘이 써 낸 내용을 가장 많이 참조하신 부분은 제3

장 유치원 교육의 내용과 지도상의 유의점이었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제정 또는 

공포될 때마다 개최하는 자문회의, 심의회, 집중회의와 같은 회의에 이원영 이기숙은 참석하

지 않았기 때문에 1979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위의 진술은 1969년의 생활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이 1979년 발달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뀐 과

정의 숨겨진 이야기이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지식, 각종 정책입

안과정에 대한 인식 및 개입 능력이 유아교육전문가들에게 있었더라면, 1981년부터 이 중요

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유아교육전문가의 손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것이

다. 그러나 한참 후 만5세아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수면으로 떠오를 때까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계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지, 유아교육전문가

들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누구와 접촉

해야 하는지를 몰랐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관련 모든 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해 

잘 몰랐다. 모든 정책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일로 여겼던 것이다.

다. 1981년의 유치원 교육과정 이야기    

1981년 12월 31일 개정 고시된 문교부 제442호(3번째로 개정 공포된 유치원 교육법으로 유

치원 교육계에서는 제 3차라고 부른다.)는 1979년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된 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계는 어리둥절했었다. 실제 제 3차 유치

원 교육과정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이므로 고시 후 겨우 1년이 지나 유치원 교육과

정을 다시 개정하는 일이 불합리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뀐 것과 관계가 깊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은 11월 정식 취임하자마자 과외 등 모든 개인교습을 금지하고, 각급 학

교 교육내용의 양을 적정하게 조절할 것을 발표하였다. 과외 수업이 많아 학생들이 어려우니 

학습 분량을 줄이고 과목의 종류를 축소하여 적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편수담당자

들은 이런 일은 정책의 문제이지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정의 불필요성을 말했

으나 청와대는 이를 교육과정개정으로 인식하고 1981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시달을 하였다(함

수곤 교수 면담 2009.10.28). 실제로 문교부 고시 제442호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진술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친 시련과 극복의 시대를 넘어서 바야흐로 화합과 건설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

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일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문교부 고시 제442호 유치원교육과정. 

1981년 12월 31일) 



이 때 시간이 많이 없었던 이유도 있어 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유․초․중․고등학교의 국

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을 맡겼다. 그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책임

졌던 실무자는 박혜정씨였고 기획실장은 이연섭 박사(1982년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취임)

였다. 물론 많은 유아교육자들이 교육개발원의 개정작업을 도와 심의 또는 자문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철학적 기조를 유아교육의 입장에서 다질 수 없었고 교육내용에 대한 자문도 정해

진 틀 안에서 내용을 소폭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1979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사회․정서 발

달을 둘로 나누어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로 나눈 것이었다.

라. 1987년 유치원 교육과정이야기  

문교부 고시 제 87-9호 유치원 교육과정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정작업을 맡았었다. 그 

당시의 개정 책임자는 박혜정씨였음으로 그 기본 성격과 구성체계가 3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급격한 지식의 팽창과 과학의 발달에서 오는 고도 산업화 및 정보

화 시대에 대처하고 국제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

이 첨부 되었고 언어 발달 영역에 <글자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모양 익히기>가 첨부되었

다. 언어 영역에 글자에 대한 내용을 넣게 된 것은 그 즈음부터 학부모들이 한글 학습지를 

유아들에게 많이 시키기 시작했었기 때문이었다.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기피한다하여 많은 유치원들이 한글 가르치기를 시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교수들이 발생적 문해교수법 또는 총체적 언어교육법을 소개하며 유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글자를 익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이 자녀들

에게 한글을 익히게 하려는 열망이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만일 1987년도 

제 5차 (실제로는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개정했다면 글

자 익히기에 대한 내용이 이 때 포함되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전문

가들, 특히 교수들은 유아기에 한글을 글자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한글을 깨우치게 해 

달라는 학부모들로부터의 요구에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에 ‘한글 깨우치기’
와 같이 교육내용이 직접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로 교수 측과 원장 측이 심

의 과정에서 격론을 벌였던 것은 한글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지를 증명

한다. 최근 한글 문제에 덧붙여 조기 영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도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가 모국어능력의 부

족을 초래하여 유치원 연령의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금지한 대만 사례를 심각히 고



려해야 할 것이다.

1987년 국가 수준 유치원 과정을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4차로 

불러야 할지에 대해 혼돈이 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의 사진 왼쪽 윗부분 ｢문
교부 고시 제 87-9호 유치원 교육과정｣ 옆에 <4차>라는 작은 글씨가 펜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옆의 사진에는 큰 글자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인쇄 되어 있다. 이 자료는 모두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www.ktrf.re.kr) 소장 문건으로 2005년 이를 소지하고 있던 김

만곤 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정책과장이 기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87년 고시된 유

치원 교육과정이 실제로는 4차 개정이었음을 알려준다. 초․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교유과정이 

제정 및 고시된 연도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차수 지정의 혼돈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초등학교(전에는 국민학교였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1차 1954년 4월20일 제정, 2차 

1963년 2월 15일 개정, 3차 1973년 2월 14일 개정, 4차 1981년 12월 31일 개정, 5차 87년 6월 

30일 개정, 6차 1992년 9월 30일 개정이었다. 유치원은 1987년 네 번째로 개정 되었지만 타급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차수와 발맞추려, “앞으로 유치원 교육과정도 타급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함께 개정하겠다”는 의지로 그 당시 문교부 행정가들이 1987년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198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문

건이 어떻게 해서 두 종류로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그림-1 오른쪽 표지에 제5차 교육

과정 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문교부관계자들도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 차수에

[그림-1] 문교부 고시 제 87-9호 유치원 교육과정 



대해서는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혼란은 1992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한 한국교육

학회 유아교육연구회(1993년 3월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후 한국유아교육학회로 개칭하기로 

함)가 교육부에(1990년부터 교육부로 개칭) 제시한 시안 표지에 ｢第6次 幼稚園 敎育課程 試
案의 硏究․ 開發｣이라고 표기한 아래의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때 유치원 교육과정에 

표기된 제 6차는 초․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는 같은 차수이나 유치원 교육과정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제5차이다.

[그림-2] 교육부 고시 제 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 시안 표지

 



이 혼란은 1998년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가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으로 

개정작업을 할 때 교육부에서 1998년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6차로 인정함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 4차는 없이 제5차가 있고 실

제로는 제5차이지만 제6차로 부르던 교육부 고시 제 1992-15호와 실제 6차 개정인 교육부고

시 제 1998-10호 두 개가 있는 셈이다. 차수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부를 필요는 없으나 개

정의 순서를 쉽게 인지하기 위해 차수를 부를 필요가 있음으로 이 혼란에 대한 역사적 사실

을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07년 개정 고시된 문건부터는 유초중등교육과정 모두 차수로 

부르는 대신 공식적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김만곤 교장 면

담, 2009. 10.25). 

마. 1992년 유치원 교육과정 이야기

1991년 중반부터 유 ․ 초 ․ 중 ․ 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함께 시작되었는

데 정원식 교육부장관의 의지가 강력히 개입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

수로서 한국교육학회 회장도 지냈고, “머리를 써서 살아라(유태인 양육서를 편역한 책)”라는 

그 당시 베스트셀러 육아서를 샘터에서 출판했을 뿐 아니라 미국 유학 시 유아교육의 중요성

을 깊이 인식했던 정 장관은 유아교육담당관실에 유아교육전공자인 신정숙연구사를 특채하

여 교육부에서 반운경 담당관(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졸업 및 이화여대 사범대 부속유치원 원

장 역임)과 일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부 내에 유아교육전공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었다. 정 장관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한국교육학회유아교육연구회가 하는 것에 쉽게 동의 하였다고 한다(함수곤 전 국장 

면담, 2009. 10.28). 

정원식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걱정을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국가 수준교육과정의 내용이 학생

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정지출을 감수하며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까지 생각하였다고 한다. “특히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참고하지 않고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인간상을 가진 학생을 기르고

자 하는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현장에서 교육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담당과장 및 국장을 지냈던 함수곤 

전 국장의 회고담이다(2009년 10월 28일 면담). 이어서 함수곤 전 국장은 “국가 수준 교육과



정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댁의 자녀들을 이러 이러한 방향과 내용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라는 공약인데 교사가 학생들을 교과서 중심으로만 가르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

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교사는 학생의 출석을 파악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전수하는 전달자

일 뿐이지 참 교사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큰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여야 한다.”하였다.  

정원식장관은 1990년 함수곤 전 국장에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책임을 맡기며 임명장

을 주는 자리에서 “지금처럼 분만 칠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개정은 하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른 교육과정을 만드십시오.”라며 특별히 부탁하였다고 한다. 함수곤 전 국장은 “최
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2009.10.28 면담). 실제로 함수곤 전 국장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유아교육자들과 함께 여러 번이나 밤 12를 넘기며 토론하고 합의하며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지원하였다. 교육부 고시 제 1992-15호가 고시된 후에 함수곤 교수는 

쓰러져 성모 병원에 입원하였었다. “전공도 아니신데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힘을 쏟으

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를 마음대로 가르치면 국가가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을 잘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2009년 10월 28일 면담).”라고 답변하였다. 

교육부 고시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은 개정작업의 폭이 대단히 컸다. 교육과학기술부

가 인정했듯이 1992-15호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처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법제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진술한 것이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1969년 

이래 1987년 개정 고시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제정 내지는 개정작

업의 책임자였고 개발 기관도 유아교육과 관련이 없거나 타급 학교교육을 중점 연구하는 기

관이 맡아서 하던 것을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정한 유치원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 고시 1992-15호는 과거의 유

치원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게 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가 수준 교육과

정이었다. 그 후 1998년 및 2007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 모두 1992-15호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2-15호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1995년 영문으로 번역되어 동년 요코하마 OMEP 회의에 참가

한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였었다. 호주의 유아교육자 Collette Tayler 교수가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이렇게 체계가 잡혔는가?”라고 놀라기도 했었다.  

교육부 고시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이 체계를 바로 잡게 된 이면에는 그 당시 교육과

정 개발 책임자였던 함수곤 전 교육부 국장이자 전 한국교원대 교수(1991년 교육과정담당관)



의 노력이 컸다. 함수곤 교수는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1969년도부터 1987년 교육과정

까지 살펴 본 후 체계가 잡히지 않았음을 파악했다고 하였다. 그는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개발책임을 맡았었기 때문에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비해 체계가 잡히자 않았다

는 분석을 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그 정도라면 단 하루 밤 앉아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었다는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면담). 

그 당시 함 전 국장은 동국대 한명희교수를 교육과정 총론 개정연구 위원장, 인천교대 김

재복 ․ 허경철 ․ 김신복 ․ 곽병선 박사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교육부와 가까운 곳에 협력학

교를 두어 이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도록 하였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배화여대 부속 유치원이 협력학교였다. 협력학교를 둔 이유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을 탁상공론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개발위원들이 각종 학교 교육을 관찰하며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1991년 종

합청사 근처의 배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었던 이태영교수는 그 곳을 방문했던 한명희 총론 

책임자와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활동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진행하였었는데, 한 명희교수의 요청으로 교사가 작성한 연간, 월간, 주간 교육계획안과 일

일계획안이었던 방사선 교육계획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를 살펴 본  한명희 교수는 “유
치원이 노래나 춤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방사선 형으로 유아들의 생각을 주제로 연결한단 

말입니까? 혹시 Eisner의 교육 이론을 적용한 건가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한명희 교수는 

교육철학을 전공한 분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던 분이었다. 이태영 교수의 회고

에 의하면 그 후 약 두 주 후 함수곤 전 국장이 불러 교육부에 갔을 때 한 전 국장은 “어떻게 

했길래 이 분들이 유치원교육과정 개정을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누가 개발하면 좋겠다

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했다.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학회장이 누구냐?”, “이원영 교수라면 언니가 아니냐?” 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태영 

교수는 “언니로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회장으로서 맡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객관

적이고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회에 준다면 명분도 있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함 전 국장의 기억은 차이가 있다. “처음부터 전문가 집단인 학회에 주려고 생

각했었고 9월에 이미 정원식 장관으로부터 결재 받아 놓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시기에 대해 이태영 교수는 1991년 8월이라고 하였다. 이교수와 한명희박사가 대화

를 나눈 것이 8월이었음으로  함 전 국장이 결재 받은 시기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 당

시 유치원 교육과정은 인천 교대 유아교육심화과정의 교수였던 김재복 교수가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 

1992-15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험난하고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책임자(이원영)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이나 체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었기 때문이었다. 

체계가 잡힌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교육내용까지 개발

해야 했음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물론 선진국에도 체계화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없던 때라(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요코하마에서 배포된 

한국의 영문 유치원교육과정 내용은 일본 유아교육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전국의 교육행정가(유치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4년제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수, 유치원 원장, 10년 이상의 경력 유치원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 담당 교사로부터 경험을 듣기로 했다. 총 626명을 만나 ‘어떤 내용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넣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 하느라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1992.7). 그 와중에 함 전 교수는 “이원영 교수가 교육과정 개발비로 엘란트

라 샀다.”“논리적이지 못하다.”“체계를 잡지 못한다.”, “아마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소리

를 수없이 듣게 된 상황인데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 

함 전 국장은 그 때마다 이원영을 불러 확인을 하곤 했었다. 실제로 이원영이 그 당시 차

를 바꾼 것은 맞지만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비를 쓴 것은 절대 아니었고( 그 개발비는 개발을 

끈태기 전에 부족하였었음) 적금을 해지하고 산 것이었다. 함수곤 전 국장이 교육부로 불러 

“차를 바꿨다면서요?“할 때. ”네 바꿨습니다. 프라이드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 불안

하다며 남편이 바꾸라고 권고했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이에 대해 함 전 국장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 데 도무지 체계를 잡지 못하고 진전이 없는 것이 

불안했다“고 하였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던 1992년 3월 초 어느 날, 함 전 국장은 총책임자

인 이원영과 영역별 책임자들, 이영(건강생활: 연세대 아동학과 교수), 양옥승(사회생활: 덕

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기숙(표현생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주영희(언어생활: 인

천교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찬옥(탐구생활: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을 모두 교육부로 

불러 우리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유아교육계의 무능함을 격렬하게 질타했었다. “유치원 

교육계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치원 교육계 전문가들이 이 

수준 밖에 안 됩니까?” 등 쏟아지는 말을 들으며 모욕감이 치밀어 이 일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난 그 다음 날 영역별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 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 함께 모였는데 그 때 한 분이 “선생님, 어제 그 모욕을 당하고 다시 회의

할 기운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신앙의 힘 때문인가요?”했던 기억이 새롭다. 실제로 나는 전 

날 모욕감과 무력감으로 한 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번에 유아교육계가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다시는 유아교육자들의 힘으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들 수 없

을 것이라는 우려심 때문에 계속 일을 진행하였다. 

유아교육계가 교육과정 체계를 잘 모른다는 점을 파악한 함수곤 담당관은 우리들이 각 영

역별 담당자들과 함께 내용을 협의 할 때 직접 참여하여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 본 후 대안을 

제시하며 체계를 잡아 나갔다. 이 때 만들어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체계는 교육부 고

시 1998-10호 및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153호를 개정할 때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교육

부 고시 1992-15호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차별화되기 시작

한, 최초의 체계 잡힌 교육과정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1992년을 뒤돌아보면, 함수곤 선생님

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함수곤 선생님과 나는 친한 친구가 되어 지금까지 교류하며 지내고 있다. 

함수곤 선생님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교육부 고시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예년과 달리 한국 교육학회유아교육

연구회가 주관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2009.10.28 면담)에 함수곤 전 국장은 

”1981년과 198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정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단 몇 페이지여서 

하루 밤에라도 만들 수 있어 보일 정도로 허술했으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다. 내용도 목

표 수준의 진술처럼 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못해 단위 유치원에서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난 그 당시 이처럼 악세사리로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만들기 싫었다.“고 회고 하였다. 

이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싶어 했지만 개발원에 맡기면 이

해집단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개정 작업을 잘 할 수 없음도 그는 인지했다고 하였다. 또한 한

국교육개발원은 연구기관이고 국가 수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유아들에

게 애국심을 심고, 학생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도록 지침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고 하였다. 1981년 및 1987 시안을 교육개발원이 시안으로 보냈을 때 그 내용

을 그대로 고시할 수 없었다고도 회고 하였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개정작업을 한국교육학

회 유아교육연구회에 주었는데 그 당시 교육개발원 원장이었던 고 신세호 박사가 교육부 체



육대회 와서 “왜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교육개발원에 주지 않았는가?”라며 정원식 장

관에게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유치원 활동 자료집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주라는 청탁도 있었고 성균관대학 아동학과의 이영석 교수에게 주는 것도 대안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의 회고담이다.  

3.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변화 과정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대략적 변화 과정을 교육이념, 유치원 교육목적과 목표, 교

육과정의 영역과 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교수.힉습 방법 및 평가, 교육과정의 영역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1969년제정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고시된 교육과

정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가. 교육이념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제정 및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한 인간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

는 홍익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별로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

다. 제 1,2,3,4 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정신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

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

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

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

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

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

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국가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것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이 시기의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을 통해 나라 발전이 곧 나의 발전임을 인식

하며 영광된 조국 건설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9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에서"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 유능한 한국 국민이 될 기초를 닦음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1979년의 교육과정에서도 자아실현,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를 강

조하고 있는 데 자아실현도 개인의 안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인 태

도로 스스로의 앞길을 개척하고 …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성향을 기르는 것도 어디까지나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국민교육헌장에 진술된 반공과 민주주의는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육 목적에서 뺄 수 없

는 가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1987년까지의 유치원교육과정 앞면에 수록됨으로써 이 시기 학

교에서 가르쳐야 할 강력한 이념이었다. 그러나 1987년의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국민교육헌장

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

내야 한다는 목적을 첨부하고 있다. 1992년 교육과정부터 국민교육헌장이 교육과정 앞부분에

서 빠진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바람직한 인간상 역

시 1987년 유치원 과정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1998-10호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한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

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

는 사람｣이다. 창의성, 민주 시민 의식, 문화의식이 더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7-153

호 유치원 교육과정은 1998년도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추가 되었다. 진로를 개척하는 사

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기는 1969년도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나타나 있다. 1969년의 

중요한 교육목표였던 자아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게 해야 했지만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인 태도로 스스로의 앞길을 개척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으로 

보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상은 국

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가 점점 개인적 발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

나 일곱 번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한국국민으로서의 자질 육성,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

는 교육,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야 함은 공통적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치원 교육목적 및 목표의 변화

유초중고등학교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조한 인간상이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적을 제시했다면 유치원 교육 목적이

나 목표는 유아의 개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

는 유아기 발달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고 생활 경험 중심적인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교부령 제207호(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목적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능한 한국 국민이 될 기초를 닦음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 자

신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곧 유능한 한국인이 되는 기초로 본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①건강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②기초적

인 생활습관과 기능을 익히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바른 사회적 태도와 도덕성을 기른

다. ③ 자연과 사회의 제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력

이 싹트도록 한다. ④ 듣기와 말하기를 바로 하고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한다.⑤ 

심미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이다, 이 교육과정

에 나타난 유치원 교육의 목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안전, 기본 생활 습관, 바른 사회적 태

도, 도덕성, 자연 및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 과학적 사고, 민주적 사고, 바르게 말하고 듣기, 

심미적 태도, 창조적 표현력 기르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후 개정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목적 구성 요소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 강조하는 목적은 계속 국가 발전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 공통적

이다.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교부 고시 제 424호(1979.3.1)의 유치원 교육목표는 일반 목표 중 유치원에서 실현 가능

한 목표를 선정하고 있는 데 새롭게 들어간 목표는 탐구능력 기르기, 기초적 운동 능력 기르

기, 개인위생 및 보건, 영양 습관 제대로 갖기이다. 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 빈곤하던 때이고 

영아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던 시절이어서 국가 발전이 계속 강조 되었고 유아들을 위해서

는 영양 보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유아들의 위생이나 영양

상태가 열악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1981년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목적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한다는 국정지표에 따라. 전인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과거의 유치원 교육 목표와 같았으나 자

신과 주변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새로 포함되었다. 1981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주목하여

야 할 사항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아동’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1969년도 유치원 교육과

정에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썼고, 1979년에는 ‘유아’라는 용어를 쓰다가 1981년에는 ‘아동’이
라는 용어를 썼고, 19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유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다. 교육과정의 편제와 교육시간의 변화

각각의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을 횡적으로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확실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번 원고

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은 타급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만다 반드시 함께 개정

되어야 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타급 학교 수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문교부령 제 207호(1969) 유치원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의 종합적인 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편제는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으로 나누었다. 수업일수는 년 200일이었고 일일 교육시

간은 3시간이었다.

문교부 고시 제 424호(1979)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에서 발달 과업 중심의 발달영역별 편성

이 되었다. 편제는 사회 ․ 정서 발달 영역, 인지 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신체 발달 및 건강 

영역으로 나뉘었다. 1969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지적 발달이나 인지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자연｣이라는 생활영역에 포함되었었지만, 1979개정에서는 ｢인지발달｣ 영역이 집중적

으로 부각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정서 방달 영역이다. 

1969년 교육과정에서는 정서 발달 관련 내용을 건강영역에서 ‘표현놀이 하기’로, ｢언어｣ 영역

에서 ‘  느낀 것 말하기’ ｢예능｣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기’정도

로 분산하였었다. 1979 개정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정서 발달 측면을 강화하였다. 

1979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정서 영역에서 ‘기본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명랑한 태도 갖기 자부심 갖기, 새로운 일에 호기심 갖기, 일에 자신감 갖기’ 등 개인적 정서

를 밖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1969년도 교육과정과 달리 1979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일수를 200일로 늘렸다. 그러나 일일 교육시간은 3시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81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1979년과 마찬가지로 발달영역별로 편성되었다. 편제는 신

체발달 영역, 정서 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인지 발달 영역, 사회성 발달 영역으로 나뉘었



는데 1979년의 것과 비교하여 정서 발달이 사회성 발달과 분리된 것과 신체 발달 및 건강 영

역에서 건강이 빠진 것이다. 다른 발달 영역과 비교할 때 생활영역인 건강만이 신체 발달 영

역에 붙어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당시 개발진의 논리였다. 1979년 유치원 교육

과정과의 또 다른 차이는 신체발달 영역을 가장 앞에 제시한 것이다. 1979년 개정 유치원 교

육과정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정서 발달영역에 유아의 긍정적 태도 육성을 중요시 한 것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었는데 1987년 교육과정의 정서발달 영역에서

도 그대로 강조되고 있다.  

연간 교육일수는 다시 180일이 되었지만 일일 교육 시간은 3-4시간 그대로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특성, 아동의 발달 수준, 흥미, 기후, 계절 및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

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7년 교육과정 역시 발달영역별로 편제를 구성하였는데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영역이 그 것이다. 연간 일수 180일 3시간 기준으로 하되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였

다. 198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1981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조를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 고시 1992-15호 교육과정은 편제를 기존의 발달 영역별 교육과정에서 생활 영역 

및 발달 영역을 통합하여 만들었다. 영역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

활로 나누고 각각의 생활영역의 교육내용은 만 3, 4, 5세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함으

로써 생활영역만을 중시하던 1969 유치원 교육과정과 발달 영역만을 고수하던 1979,1981, 

198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 통합 편제 

형식은 그 뒤 1998 및 2007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92년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일수는 180일이고 일일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일수와 일일 교육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는 1992-15호 교육과정에 나타난 큰 변화이다. 지방자치단체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이었

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행정 방향을 정할 수 있음을 대비한 조처였다. 편

성에서 차별화 되는 점은 만 3세 유아를 위한 교육내용과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

로 언급된 것이다. 만 3세아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법을 바꾼 것은 1990년 12월이

었다. 1991년 3월부터 만 3세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이 바뀔 때 많은 유치원관계자들

조차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라며 우려를 표시했던 것을 생각

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만 3세가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법의 유치원 취원연령을 바꾼 것과 유아교육

진흥법에 종일반 조항을 넣은 것은 그 당시 유아교육담당관이었던 반운경 선생의 노력의 결

과였다. 1990년 12월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던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가져오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만들 때 0-만 6세 영유

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 반운경 선생님은 만 3세 한 연령의 어린이들만이라도 제대

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교육법의 유치원 입학연령을 바꾼 것이다. 유아교

육진흥법의 내용이 거의 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빠져나가 폐기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유치원에 

종일반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유아교육진흥법에 포함시키고, 만 3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법을 바꾼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고 미래지향적인 일이었다. 이 두 가지는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때, 유치원에 종일반을 둘 수 없도록 격렬하게 반대하던 보육계를 설득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었었다.  

1998-10호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제는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로 1992년 및 2007년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제와 같다. 1998년 개정 교육과정 역시 연간 

교육일수가 180일이었고 일일교육시간은 3시간이었다. 1992년 개정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종

일제 운영 이외에 시간연장제 운영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그 당시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여

성취업 인구, 유아를 대상으로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종 학원의 증가로 유치원들이 유

아를 모집하는데 막대한 장애를 받았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2007-153호의 편제 역시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 생활이어서 1992

년의 편제와 같고 연간 및 일일 교육일수도 같다. 개정교육과정에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소비자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등 수많은 사회문제 관련 교육을 필

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은 사회가 복잡해 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라. 교육내용의 변화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은 1992년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2년에야 비로서 교

육내용의 체계와 수준별 내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내용체계는 없이 지도내용

(1969) 또는 내용(1979)이라는 제목 하에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을 목표 진술 형식으로 간단히 

제시하였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함수곤 전 국장은 “단 몇 페이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하

루 밤만 새면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였고, 현장과 유리된 내용을 발달영역 중심이라는 논

리만으로 엉성하게 제시하고 있어 유치원 현장에서 기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2009. 10.28 면담).”라고 하였다.  

1969년 제정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을 ｢제2부 각론｣ 밑에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으로 

나누어 진술하였는데, 여기서 각론이란 이 다섯 영역별로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1992년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 시 전 함수곤 국장과 체계에 대해 토의하던 중 이를 깨닫고 유

치원에 교과서가 절대로 필요 없으며 교사용 지도서 대신 교육활동자료집으로 해야 함을 설

득했었다. 그 결과 1979년까지는 지도자료집으로 출간되었었으나 1992년부터는 유치원활동자

료집이라는 명칭으로 출간되고 있다. 

1992-15호 교육과정의 체계는 제 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제 2장 교육과정의 영역으

로 되어 있다. 제1장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것만 기술하고 제 2장 교육과정의 

영역은 교육과정의 4단계에 맞추어 진술되어 있다.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을 함께 묶어 제시한 

후 방법과 평가단계를 진술했던 것이다. 1998-10호 개정 교육과정도 이 체계를 따르고 있으

나 2007-153호 교육과정은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 부분을 제 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영 부분 말미에 넣어 놓았다. 교육과정의 체계상 이는 제 2장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 교사는 먼저 목표를 세워야 하고, 교육내용을 인지한 후, 이를 유아들에게 전달할 

때 올바른 교수․학습방법으로 하고, 이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교육활동 목표

를 설정할 때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 중 유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다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 유

치원 교육과정은 현장과 유리된 탁상공론이 될 것이며 문건을 위한 작업밖에 되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단위 유치원은 물론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의 4단계 순환 과정을 

거치며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 생활 영역은 1992, 1998, 2007개정 교육과정 모두 제시 순서 및 표현의 차이는 있으

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1992년 및 1998 교

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 습관을 사회생활의 교육내용체계에서 독립시켜 크게 다룬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 구분에서 삭제하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기본 생활 습관은 

생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꾸준히 지도하여 유아가 바른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

도록 한다. 교사는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하며, 특히 가정에서 기본 생활 습관의 기초가 이

루어지므로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학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여 지도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1992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함수곤 전 국장과 

격론을 벌였던 교육내용도 기본 생활 습관 부분이었는데 유아교육자들은 유치원 교육 자체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넣지 않아도 교육한다며, 2007개정처

럼 지도상의 유의점에 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 함 전 국장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들어가

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라면 더더욱 독립된 내용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었다. 1998 교육과정 개정 팀 중 1992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

이 많아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개정 유치

원 교육과정을 적용해 본 후 유치원 현장에서의 기본생활 습관 교육이 부실하다는 현상이 발

견되면 다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저명

한 심리학자인 Thorndike와 유치원 교사였고 콜럼비아대학 교수였던 Patty Smith Hill 이 유

치원 교육의 역할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발달 측면의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라고 

보았었고, 그 후 유치원의 교육내용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

본생활습관 형성을 독립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교육할 때와 모든 교육내용 영역에서 가르쳐지

기를 기대하며 교육할 때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다시 포함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표현생활의 내용 변화는 1992년 개정에는 표현생활을 정서, 표현, 감상으로 구분하였던 반면 

1998년 개정에서는 탐색, 표현, 감상으로, 2007년 개정에서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

아보기, 예술적 표현 즐기기, 감상하기로 구분한 것이다. 얼른 보면 세 교육과정의 구분이 유

사해 보이나 1992년 개정 교육과정이 개인의 정서 표현을 더 중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놀이

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생활에서 느낀 것을 

전하고 나눔으로 정서가 순화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유아 개개인의 정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1992 교육과정이라면 1998년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표현 활동과 감상활동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탐색활동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유아 개개인의 정서가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아기의 표현

활동이나 감상활동은 교과목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유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다른 유아들의 느낌이나 생각이 표현된 것을 먼저 감상하게 해야만 차후 타급 학교에 진학한 

후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표현도 하고 감상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생활 영역에서의 변화는 읽기 쓰기에 대한 내용이다. 1987, 1992,1998, 2007 개정 교육

과정 모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1987년 개정 시는 ‘글자의 기초

가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을 익힌다.“라고 간접적으로 표시한 반면, 1992 및 1998년 개정에서는 



읽기 ․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하였고, 2007년 개정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독립된 내용으로 구

분하고 있다. 하위내용에서는 과거의 교육과정과 같이 읽기에 관심 가지기 또는 쓰기에 관심 

가지기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독립된 구분을 한 것은 큰 변화이다. 학부모들의 조기 한글 교

육 열기로 만 4, 5세에 이미 읽기 쓰기를 하게 되는 사회 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탐구 생활 영역에도 개념의 변화가 있다. 198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인지발달 영역에서 다

루어야 했던 내용들을 199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사고, 논리 ․ 수학적 사고, 창의적 

사고로 구분했었으나 1998년 개정에서는 과학적 탐구, 수학적 탐구, 창의적 탐구로 구분하였

고, 2007년 개정에서는 탐구하는 태도기르기, 과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 수학적 기초 능력 

기르기로 구분 하였다. 1992년의 탐구 생활이 관찰하기, 관심 가지기를 강조하면서 과정적 

사고를 중요시하던 것이 1998년 교육과정에서 ‘알아보기’, ‘알기’가 일부 강조 되므로 결과적 

사고과정을 강조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다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태도 

기르기, 능력 기르기, 알아보기, 활용하기‘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됨으로 인해 사고과정思考過
程이 소홀해진 느낌이 든다. 물론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과정적 사고나 경험을 중요시 하는 

내용이 있지만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유아개인의 느낌 과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과정적 사고

를 표기하는 일은 기본생활습관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와 같다.  

마. 지도상의 유의점

먼저 1969년 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나타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후 

다음 교육과정에 첨부된 새로운 개념들을 첨부하고자 한다. 1969년 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

민학교와 같은 교과 중심의 교육을 피한다는 전제하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혼연된 총

합체로서 유아의 경험과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간, 월간, 일일 교육계

획안을 작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활 경험 ․ 흥미 ․ 욕구 충족을 중요시 하였으며, 가정과

의 긴밀한 연락, 개성에 따른 지도, 교육적 환경 구성, 자유로운 표현, 정서적 안정감, 생각

하고 판단하는 능력, 도덕적 심정의 교육, 친구와의 바람직한 인간 관계형성, 안전 교육, 애

국심 고양, 부단한 반성과 평가로 교육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979년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이 표기된 지도상의 유의점은 위의 개념을 제시한 것은 물론 

활동 중심의 교육,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것과 사고 과정을 중요시하였고 놀이, 개인차, 자

유 선택기회 제공, 교구 제공이 첨부 되었다. 애국심 고양과 교사의 반성과 평가에 대한 내



용은 빠졌다. 

198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위에 제시된 지도상 유의점 중 애국심 고양에 대한 것이 빠지

고 창의력고양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98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위의 

내용과 두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1969년에 사용한 ‘종합적 또는 혼연된 총합체’라는 용어 대

신 ‘통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기능 중심의 문자쓰기 지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

이다. 

199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상의 유의점이라는 말 대신 ‘방법’이라는 제목을 사용하

였다. 통합 교육을 강조한 것과 교육활동의 다양한 유형, 예컨대 대화, 토의, 발표, 극놀이, 관

찰, 견학, 모델 제시 등을 표기한 것, 처음으로 흥미 영역 구성을 요구한 것이 다른 점이다.    

1969년 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와 같은 교과 중심의 교육을 피한다.’라고 기술 한 것,  

1979년 개정에서 ‘독립된 교과로 반영함을 지양하고’라고 한 것, 1981년 교육과정에서 ‘상급학

교에서처럼 교과별로 세분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한 것, 1992-15호 교육과정에서 

‘능동적인 학습을 위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 자료를 활용하

고, 학습지나 문제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기 한 것, 1998 ‘독립된 교과가 아님 점에 

특히 유의하여’ 한 것을 보면 유아교육자들이 어린 유아들에게 과도한 학습이 강요되지 않기

를 소망하며 교육과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07-153 교육과정에서 처음

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2007년 처음으

로 교과서 또는 학습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정도로 유치원이 놀이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

을 수행하게 된 것인지, 이제는 안심해도 좋을 수준인지는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각 영역별로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는 것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다섯 영역의 교육내용에 공통적으로 맞는 지도상의 유의점을 선별하여 다섯 영역의 교육내용

을 진술한 후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영역별 지도상 유의점은 해설서나 활동자료집에서 진

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평 가

1969년 교육과정에는 평가 부분이 없다. 단지 지도상의 유의점의 한 항목으로 “지도 과정

이나 결과에 대하여 부단히 반성 평가함으로써 그 개선과 발전에 힘써야 한다.”라고 한 줄 

진술되어 있을 뿐이다. 197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평가 지침 대신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유아의 발달을 확인․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는 가정 통신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성적표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경고성 유의점이 쓰여 

있다. 가정 통신이 평가 자료로 인식된 점이나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유아교육 분야에서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평가가 나타난 것은 1981년도가 처음이다. “평가는 아동의 

발달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긍정적 측면에서 하되, 목표 지향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 가정 통신과 면담 등을 통하여 아동의 발달 상황을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198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평가 내용은 1981년의 것과 기조가 같다. 다만 ‘긍정적 

평가’라는 표현을 ‘교육의 과정으로 평가한다’라고 바꿈으로써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과정적으로 항시 일어나도록 한 점이 특이할만 하다. 또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야 하는 지침도 새로이 주고 있다. 199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처음으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

어 있다. 특히 강조한 것은 국가 수준 교육내용에 제시된 다섯 영역별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했고 방법에서 제시한 원칙과 교수 방법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함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유아 개인이 

이 교육과정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도록 표기한 것도 다른 교육과정과 구별되

는 점이다. 이외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 것이 평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었다.  

1992-15호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항목은 전 연세대 아동학과 이은해 교수가 적극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1998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약화되어 안내 문

구로 축소되었고, 유아 개인의 발달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강화되었다. 2007년의 

교육과정 역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삭제되고 국가 수준의 내용을 준

거로 유아의 특성과 변화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998년도 평가 내용과 같은 기조

임을 볼 수 있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단위유치원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

한 일임으로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지도상의 유의점과 평가 부분을 다섯 

영역의 내용체계를 제시한 후에 편집하는 것이 옳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으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다섯 영역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원론적 측면에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귀 학회가 본인에게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91년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할 때에도 이 교육과정들을 모두 읽고 참고하였었지만 국가 수준 유치원 교

육과정이 어디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본인에게 없었었다. 국

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터서 함수곤 선생님이 학회에서 

개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었다.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었다는 의

미이다. 밤 12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이 많았던 어느 날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밖에서 

고생했던 일도 있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일생 연구하셨던 함수곤 전 국장님의 도움

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지금과 같은 체계를 잡지는 못했을 것이

다. 야단을 맞으며 협력을 받으며 2년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집어 치우고 싶은 생

각이 가득했지만 ‘유아교육전공자에게 맡겼더니 못해내더라.’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던 때가 엊그제 같다. 그 후 두 번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이 훌륭히 개정된 것을 보

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대하는 유아교육자들의 

신념과 연구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이번에 갖게 되었다. 아직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단위 유치원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 연구가 없이 개

정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 차별화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느낌이었다. 과

거의 내용 중 전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 포함시켜야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도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예컨대 유아 개인의 정서적 발달

과 안위가 모든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유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

이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아이의 개인적 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원

으로서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 내용이 기본적인 것으로 강화되기를 

소망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유아들이 당연히 배워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치원 현장에

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은 무엇인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이 과다한 것은 아닌

지, 빼야할 것 첨부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필요한 교재 교구는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해서 

다음 새로 개정 작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진실로 유아와 국가에 도

움이 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당연히 배워야 할 바를 배울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 역시 유치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고 변경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란 대국민 공약임을 상기한다면 우린 몇 년 후 있게 

될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

들에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연수하고, 그들이 현장에 접목시켜 

본 결과를 들으며 첨삭해야 할 내용들을 지금부터 알아내야 한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

정 개정 작업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우리나라, 가정, 개인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인간상의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래의 통계청 자료는 이병래 교수가 소개한 자료로 유아

교육자들에게 큰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옮긴다.  

2009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통계청이 2009년 7월 11일 발표한 세계 및 한

국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미래 우리나라 인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009년 7월 1일 세계 

인구는 68억 3천만명이고,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순위는 26위이며, 남북한 통합 인구는 7천 

3백만명으로 세계 19위이고 세계 인구의 1.1%이다.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는 중국으로 13억 5천만명이다. 2050년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56.7세로 세계(38.4세), 아시

아(40.2세), 선진국(45.6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앞

으로 40년 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린 연령의 인구는 적고 50대 이상의 노인층이 주류를 이

룰 것으로 보인다. 지금 만 3,4,5세 유아들이 40년 후 어떤 인간상을 지녀야 이들이 어린 아

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그 많은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겠는가? 어떤 도덕적 무장을 하게 해야 

할것인가? 정직성 ․ 책임감 ․ 근면성 ․ 인내심은 어느 정도 길러줘야 할 것인가? 직장에서 책임 

있게 일하며, 노동을 중요시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40년 후 이들이 노인 층, 

중위 연령 층, 청년 층, 영유아 층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덕적 무

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시켜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의 노인들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사회

복지 제도로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들이 가고 난 자리에 줄어든 젊은 층 인구로 인해 산업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와 같

은 문제를 내다보며 앞으로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안일하고 풍요로운 환경에 젖어 모두 무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계는 40년 후 우리



나라 아니 100년 후의 우리나라 모습을 내다보며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온 힘을 기울

여 개정해야 할 것이고 소명감을 갖고 유아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도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교육전문가들이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유아교육자들은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능력과 지

식을 갖추게 되었다. 1992년 개정 작업을 기점으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총 책임자가 누구인가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다. 1992-15호 및 1998-10호와 같이 유아교육자가 주축이 되어 한다면 의견 수렴

이 원활할 것이고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교육은 나라의 인재를 기

르는 기초 작업이다. 어린 시기의 정서적 건전성은 일생을 좌우하며, 인성 및 능력의 뿌리도 

유아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총책임자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교육과학기술

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유치원 교육경력이 있고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한 인사들을 고용하

여야 할 것이다. 2007-153호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한국유아교육학회에 전적으로 맡겼다

고 합리화 할 수 있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담당 부서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내

에 유아교육과정 전공자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체계, 교육내용 선정

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난 한국교육평가원이 지기 때문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1992년 교육과정을 위해 함수곤 전 국장이 한국유아교육학회에 전적인 책임을 주고 적

극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없었

을 것이다. 그만큼 행정부서에 전공자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유치원 교육계는 앞으로 올 국가 수준 교육과정개정 작업을 위해 지금부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007-153호 교육과정에 수록된 교육내용들이 단위 유치원에서 제대

로 수행되고 있는지, 내용이 누락되었던 것은 없는지 앞으로 40년 후에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아들이 당면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교육내용을 어느 정도 강조해야 할 것인

지, 기본생활습관, 정직성, 책임감, 신체적 정신적으로 바른 자세 갖기,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을 배려하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기, 자신감 있게 도전하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를 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탁은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가장 근저가 되는 

교육철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본인은 1992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아동중심 

교육철학에 그 근거를 두었었다. 특히 죤 듀이의 교육철학에 나타난 주요 아동중심 교육철학

의 개념을 숙지하며 작업하였었다. 물론 1969년부터의 모든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아동중심교

육철학의 개념이 표현되어 있다. 본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과거의 문건에 기록되

어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니라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지는 것이다. 교육철학적 사

고를 하며 작업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동중심 교육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뿌리의 문제이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유아들은 분명 우리 모두보다 힘겨운 사회를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힘겹게 살아야 했던 시절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교육이념과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은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교육현장에서 계속 듣고 자

랐던 7080세대는 어느 정도 그 소명을 완성하였다.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화 및 

정보화된 세계에서 여러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유아들을 안내하며 교육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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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1> 

유치원교육과정 변천사를 통해 본 향후과제와 전망

이기숙(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

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규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보는 시각,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 즉 

사물을 보는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서 온다. 

어떤 사람은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주제나 개념을 열거한 것이라고 하

고, 어떤 사람은 학교의 지도 아래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경험이라고도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학습 프로그램이라 하기도 하고, 교과목의 모음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 내의 

모든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등 그 의미는 수없이 많으며, 제각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교사에게 그 기관의 교육과정을 보여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부에서 나온 유아교육 지도 자료집이나 그 기관의 교육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연중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유아교육 교사들이 ‘교육과

정’은 문서로서 작성된 교육계획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자들은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교사가 유아의 반응에 따라서 

유아와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우발적이며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적절한 발현적 교육

과정(emergent curriculum)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형식적으로 규정짓기를 

꺼려해 왔다.



우리나라의 법규 문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 35

호로 공포된 (1954. 4. 20)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 여

기에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연구 ·개발한 한국 교육 개발원의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이

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한국교육개발원,1980). 어떠한 관점에서 보던지 간에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경험

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 ·초 ·중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계획’으
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의 지침이 되는 기본적 기준으로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유치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내용을 담

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념을 수준별로 파악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966년 Goodlad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그 후 국내에서는 김호권, 김종서, 곽병선 등이 교육과정 개념의 수준별 모형화를 시도하

였는데(최진영, 1996), 김종서와 곽병선은 교육과정의 수준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국가․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국가나 사회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

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 놓은 문서를 말하며 국민교육헌장,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목표, 교

육부 고시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수준의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는,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결정자가 교사라는 점이다.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

이 아무리 좋게 되어 있어도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만든 문서(수업계획, 수업 안 등)와 실제로 가르치는 수업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셋째는 학생수준의 교육과정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종착점으로

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경험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모형에 근거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있

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

써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중앙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계획, 의도된 교육과



정으로서, 현장의 교사수준에 의하여 전개되고 실천되며, 학생수준의 경험된 교육과정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습되고 실현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불란서, 멕시코, 이스라엘,

아일랜드, 영국 등이 있으며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연방정부, 지역 내지는 구 단위의 교육

과정 기준이 있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제정은 여러 연구들에서 그 장 ·단점이 논의

되고 있다(Seefeldt, 1999; OECD, 2006) 

중앙에서 관리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초등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최선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기술, 지식, 교육접근법에 대한 국가 간에 합치된 견해는 부족하

며 현재는 여러 국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개방적이고 총제적이며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시한다. 반면 유아교육이 초등학교에 부속되거나 밀접하게 연계되

어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적응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직후 아동평가를 실시하는 국

가들의 경우, 유아교육과정에서 문해와 산수학습영역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06).

미국의 경우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개혁안이 나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읽기/언어, 수학, 과학에 관한 성취기준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

러한 경향은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게 되어 공립유치원에서도 조기 문해 및 산수기술에 대한 

준비를 보다 강조하며 유치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초기

학습지침을 채택하게 되었고, 유치원에서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둔 전략이 도입되었다.(Kaurez 

and McMacken,2004)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조기학습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이중 4개의 주에서는 3세미만 아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Scott-Little et al.,2003) 

인지발달, 조기 문해, 수학등 학교준비교육을 추구하는 규범화되고 표준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은 유아교육과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발달과 폭넓은 언어 및 의사소통기술의 발달 등 

기초역량(basic competence)에 주안점을 둔다. 

요약하면 각국에서 유아교육에 관하여 최근에 작성된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전반적인 유아발달 영역의 교

육적 원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OECD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접근은 국가 교육과정의 일반

적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기관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신들만의 특성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프뢰벨이나 몬테소리, 슈타이너의 프로그램같

이 상당기간에 걸쳐 적용 되고 있는 교육과정 접근법이나 하이스코프, 레지오 에밀리아 등 

보다 최근의 개방적 접근방법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는 교사를 통제하거나 상세한 학습목표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지역적인 운

영과 교사에 대한 국가의 신뢰. 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 지속적인 지원

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OECD,2006). 즉,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을 실천하는 유치원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제시하

여 해당 국가의 교육체계와 그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면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수월성을 높여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과 영

국 교육과정 연구소(QCA)와 같은 기관의 경우는 유럽 및 세계 각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

여 각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웹기반 교육정보 시스템으

로써 유리디스(EURYDICE), 잉카(INCA)등을 운영하고 있다.(www.eurydice.org) 이는 전 세계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

육과정 평가원이 세계 15개국 이상의 국가 교육과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검색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가 교육과정 정보공유

시스템(KICE-NCIS;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Sharing System)을 구축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김진숙, 2009, www.kice.re.kr) 여기에는 유아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

로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유아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동향

20세기 이전의 유아교육은 주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행동 특성들을 깊이 사유하여 어린이의 본성이나 교육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철학적이고 관

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연구되었다. 유아교육과정은 Froebel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 진보

주의-Dewey, Hall의 아동연구, Thorndike의 학습이론 속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성숙주의 

발달론, 연합이론으로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이론적 뼈대를 추구했다. 1920



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이 제시되어 영유아가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는가

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게 되자, 보다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체계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육에 대한 듀이의 영향은 아동연구운동과 함께 

1920년대에 기존의 프뢰벨식 유치원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개혁 유아교육과정(reconstructed 

curriculum)을 구성하도록 이끌었으며, 유아교육에서 단원학습과 흥미영역(centers of interest)

의 개념을 처음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경우 유치원이 공립초등학교에 

속해지면서 점차 초․ 중등 교육과정 이론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 즉 초중등교육과정

에서와 같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은 유아교육과정의 틀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인

간과 환경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제시하여, 프뢰벨 이후 유아교육과정 개혁의 근본

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화학당에 유치원을 시작한 미스 브라운리등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의 생활중심교육과정과 Thorndike의 행동과학적 접근법인 유아의 습관형성등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1930년대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전파되었다. 특히 패티스미스 힐

(Patty Smith Hill)의 ｢Conduct curriculum for the kindergarten and first grade(유치원과 1

학년을 위한 행위교육과정)｣이라는 저서가 ｢활동에 기초한 아동교육법｣으로 번역되었으며(부래

운편, 1932) 현재까지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유아교육의 근본으로 삼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의 경우 1954년에 제1차 제정 되어서 2차 개정이 이루어지는 

1963년까지 듀이의 교육과정 구성원리에 기초하였다. 이때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

도하에 경험한 모든 교육활동의 총화’로 정의 하면서 모든 교육경험의 기초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일상생활에 두게 되는 단원중심의 학습과 함께 초․중등교육과정은 Tyler의 교육과

정 개발이론에 기초한 행동목표 진술이나 수업목표분류등을 우선시하는 행동 과학적 접근법

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과정은 교과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원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하면서 학생에게 친근한 생활이나 흥

미를 중심으로 한 흥미중심, 경험중심, 생활중심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서 “유치원 교육과정은...유치원 교육을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문교부, 1969:8)”으로 정의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과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 정보화 ·세계화 등 각종 사회적인 이슈들이 영유아

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즉 유아교육과정에 사회적 관점이 주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와 대학에서 많은 교육과정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천재아 선호증상과 일찍부터 유아에게 

형식적인 교육을 시키자는 온실이론(hothousing)의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취와 테스트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NAEYC에서는 ｢발
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실제(DAP)｣를 출간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해 각 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해 주는 ｢인증기준과정(accreditation standardsand process)｣
도 개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과 운영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발간된 이후 이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발달 그 자체가 교육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과 함께 

발달 이론은 교육 내용의 근원으로서라기보다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각되

어져야하며 교육활동이 제시되는 순서 결정과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근원이 그동안 너무 심

리학적 발달이론에 집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재개념주의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의 재개념론자들은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와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교육 경험의 본질이나 이에 대

한 비판적 이해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재개념화를 위해 

‘어떤 지식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와 ‘학교교육의 

내용에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으며, 누구의 이익이 대변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서 답을 찾고자 한다(Sapon-Shevin, 2000).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현상학, 해석학, 비판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재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 개념주의자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정치적 차원들을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에 새로운 시각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경향은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으로서 레지

오 에밀리아 접근법과 프로젝트 접근법, 발도로프 교육등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

키게 하였다. 이와함께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도 모더니즘 중심의 경직

된 유아교육과정에서 다원화의 시도로써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양

적연구방법 보다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으며(임부연, 2005) 오랫동안 유아

교육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NAEYC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도 유아의 개별성과 사회 

문화적 관점을 보강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수정․제시되기에 이르렀다(NAEYC, 2009)



이제까지의 유아교육과정의 역사적 흐름을 토대로 볼 때, 유아교육과정은 그동안 협의의 

교육과정의 개념에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기초(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로부터 이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체제, 학습 성과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육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협의의 개

념에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아교육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교

육과정의 체계가 교육현장에서 구체화되면서 교육 실제에 대한 탐색이 가장 우선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향은 1960년대 유아교육 프로그램 모

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1960

년, 1970년대의 유아교육 분야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 분야가 되었다. 그 결과 유아교육 분야

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 유아교

육 프로그램이 1960-70년대에 아동발달 이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유아교육과정에 

관련해 있는 학자들간에 어떤 지식을, 또는 어떤 내용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의 유아교육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론적 측면에 대한 기초적 작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제까지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교육해야한다는 미명아래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이 단순히 유아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아교육의 관점도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각 교과

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영역의 지식을 규정한 교과 중심교육과정과 학습자

의 삶 속에서 개인에게 흥미 있는 탐구를 통해 새롭게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지식을 강

조하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소경희, 2005) 유아교육은 유아의 흥미를 기초로 유아의 경

험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하여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의 형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보주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흥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유아교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했던 교육내용과 

실제의 교육활동간의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유아의 흥미와 경험 그 자체가 교육내용으로 대

치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오류를 범하기 쉬웠다. 다시말해서 유아의 흥미와 경험은 유아개인

에게 개별적인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주어서 유아가 경험하는 것이 유아의 단

지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력을 키워주는 의미있는 지식으로 접목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유아교육의 특성이 교과중심 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교과지식에 대한 탐구를 등한시 하게 되고 발달에 기초한 전달방법, 

즉 교수 방법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김희연 ․ 정선아, 2006) 즉 유아

교육이 가르쳐져야할 내용보다는 교수방법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유아에게 의미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유아에

게 제시되는 내용들이 유아에게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교과내용지식을 교사는 충

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교수지식 또한 유아에게 적합한 내용인가? 혹은 유아교육에서 통합

교육의 중요성이 단순히 음악, 과학, 미술, 언어, 수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나열한 것인가? 

등등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 지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유아교육에서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교

수방법에 대한 재개념이 형성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교육에서 유아에게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단순히 유아의 흥미나 발달에 맞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그 근본 철학적 관점을 재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유아교육이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서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라는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담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아직까지 유아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문제들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과연 교과교육의 내용

지식을 나이어린 영유아들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유아교사들이 충분히 주지하고 다룰 수 있

을 것인가? 초․중등교사와 달리 소위 모든 교과를 직접 가르치게 되어 있는 유아교육 상황에

서 이러한 모든 교과지식들에 대한 개념을 유아교사는 정확히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 초등

교사에게도 이러한 문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미래형 교육과정

(안)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교과는 물론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를 확대 충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유치원 교육과정도 1969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개정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에는 미래형 교육과정개정 작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유치원교육과정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전

1897년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처음 소개되면서 유치원은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고 발전되

었다. 초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유아교육의 영향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적 목적에 영향

을 받았다. 1897년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유치원 교육이념은 

프뢰벨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 프뢰벨의 교육론 및 방법이 25년간 일본에서 그들의 사회 문

화적인 영향을 받은 뒤였으므로 순수한 프뢰벨 교육 원리 및 방법이 우리나라에 전수되었다

기 보다는 일본을 통한 프뢰벨 이론의 도입이라고 할수 있다(이상금, 1987).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만든 것은 1922년 2월 4일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이었으며, 이어 2월 16일에 ｢유치원 규정｣이 포함된 소학교령이 공포되었

고, 이 법령은 해방 후 우리나라의 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치원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이기숙, 1992), 이 시기의 교육내용은 유치원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유희․창가․담화와 

수기의 과목이었다. 유희는 주로 곡에 맞추어 하였으며, 심정을 쾌활하게 하고 신체를 건전

하게 함이 목적이고, 창가는 쉬운 곡을 부르게 하여 발성기 ․ 호흡기 ․ 청기를 운동시켜 그 발

육을 돕고 덕성을 함양함이 목적이다. 담화는 흥미 있는 사실이나 우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덕성을 함양하고 관찰력을 기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함이 목적이다. 수기는 유치원 은

물을 사용해서 손과 눈의 활동을 연습시켜 그 발달을 하게 함이 목적이다(손영의, 1973).

해방이 되기 전 일제시대의 유아교육은 이와 같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전해진 프뢰벨의 

이론과 미국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1930년대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아동의 흥미중심, 생

활중심 및 사회 ․ 정서발달을 주축으로 한 유치원 교육내용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고 민주국가로서의 교육발전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교육법을 법률 제86호로 1949년 공포하였다. 이 교육법 중 유치원 조항 제146, 147, 148조

에 근거하여 전국의 유치원은 잠정적으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1969년 문교부령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는 교육법 제147조에 나타

난 5개 항목만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유치원 교육내용이었다. 국가수준에서의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운용되는 민간 주도형의 교육과정이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후 

1)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1969. 2. 19. 문교부령 제207호)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고 60년대 들어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유치원들을 정비하기 



위해 1962년에 공포된 ｢유치원 시설 기준령｣은 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법적 근거가 되

었다. 이러한 법령들을 기초로 유치원 교육의 외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이어서 교육 

내적인 정비를 위하여 1969년에 문교부령 ｢유치원 교육과정령｣도 최초로 제정․공포된 것이었

다. 당시의 유치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제정은 구체적인 유치원 교육의 목표, 영역, 수업일수, 운영방법 등을 제시함으

로써 전국의 유치원 교육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의 취지는 어린이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어린이의 욕

구와 흥미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있었다.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생활하는 유능한 한국인 양성을 유치원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유치원교육의 특수한 목

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같은 교과중심의 교육을 피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계획․실
천하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과정은...유치원 교육을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문교부, 1969:8) “유치원은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어린이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조

건을 주어....어린이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환경을 주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즐거운 가운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몸에 익혀....(문교부 1969:4)

즉, 유치원 교육과정은 곧 어린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

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교육과정의 구성을 편의상 건강․사회․자연․언어․예능의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나누어 내용을 조직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유아의 흥미중심, 놀이중심 

교육과 개인차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였다.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듀이(Dewey)의 진보주의 이론으로, 유아교육 분야

도 마찬가지여서 이른바 생활중심, 경험중심, 아동의 흥미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1969년 문교부령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서 다룬 단원은 즐거운 우리 유치원, 즐거운 우리 

집, 봄철의 꽃과 나무, 동물원, 곤충, 고마우신 어른들, 병원놀이, 추석놀이, 교통, 계절의 변

화, 서로 돕는 이웃,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 등이다. 

2)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1979. 3.1. 문교부 고시 제424호)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나, 문교부 고시로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1954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1963년도에 한 



번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6년 뒤인 1973년에 다시 개정을 이룬 것과 비교해보면 당시 문교부

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제2차 교육과정은 당시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던 국민교육헌장 이념, 1972

년의 유신이념 등을 기초로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조, 지식 ․ 기술교육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으며, 자아실현, 국가의식의 고양과 민주적 가치의 강조를 학교교육의 일

반목표로 제시하였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표로는 남과 잘 사귀고 남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즐기게 하며, 표

현하는 능력, 습관, 태도를 기르고, 탐구능력, 언어구사력, 기초적인 운동능력, 건강 및 안전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영역은 제1차 교육과정이 교과목 형식의 5개 생활

영역이었던 데에 반해 발달영역으로써 사회․정서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신체

발달 및 건강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이론적 특징은 1970년대부터 인지발달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

세에 맞추어 인지발달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1960년경부터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

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표적 학자인 Bruner나 Piaget 등의 이론이 우

리나라의 교육과정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

에서도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이 새롭게 

영향을 미쳐 이전의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논리․수학적 개념 형성, 표상능력 등의 인

지적 개념들이 첨가되었다(이기숙, 1992). 

유치원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개념의 파악: 지식의 구조

를 이루는 기본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내용을 정

선하여야 한다(문교부 1979:3) 이는 인지발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인지적 개념들이 첨

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교부 1979:15,1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제2차 유치원 교육

과정의 이론적근거가 되면서 영역구분을 생활영역에서 발달영역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결정

적인 기초가 되었다.

3)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1981. 12.3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유신말기의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되

어 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는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개정 2년 

만에 다시 개정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그 이전과 같이 유치원만이 각급 학교와 분리되어 



별도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상호연

계성 속에서 개정되었다. 

또한 종래에 문교부 편수관이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던 것과는 달리, 문교부가 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 ·복지 ·정의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

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었고, 유치원 교육의 목적으로는 유아에게 알

맞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어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의 5개 발달영역별 

구성이었는데, 이는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사회 ·정서영역을 둘로 나누어 정서영역의 내용

을 더 강조하고,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에서 건강영역을 신체발달영역에 포함시킨 것이었으며, 

각 발달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평가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였

고,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해설하기 위한 ｢유치원 새 교육과정 개요｣도 발간하였다.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변화를 살펴보면, 이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

육과정처럼 듀이나 피아제 등 어느 특정 이론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받아 구성되었다기 보다

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이 발전을 이룩하며 축적해 온 다양한 아동중심 

교육이론들의 장점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며 개정이 이루어졌다(전선옥, 1996). 또한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추세이자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의 추세인 인간중심 교육과정

과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김인식, 1996). 

유아교육교육과정구성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육과정은....적합한 교육내용

을 정선하여 초기에는 통합적인 교육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차 이를 확대 심화할수 있

도록 조직하며....(문교부,1981:1) ”유아를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영역이 서로 통합되어야 하고 교과영역도 분리되어 가르칠 수가 없으며, 환경구성으로서

의 여러 흥미영역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유치원교육과정은 

이러한 국내외의 추세를 반영하여 인간중심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유아교육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어느 특정

이론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여러 이론들이 포함되고 몬테소리이론, 피아제 이론, 

개방교육이론, 언어발달이론, 행동변용이론, 인간화 교육이론을 유치원 교육과정에 참고했다

고 밝히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1)



4)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1987. 6.30. 문교부 고시 제87-9호)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문교부의 위촉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개정하였다. 

이는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했다기보다는 수정 ·보완하는 입장에서 유치원 개정안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표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신체의 조화

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주변현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

며, 자부심 및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교육과정의 영역은 제3차와 마찬가지로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의 5개 발달영역이

었으며,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각 발달영역별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교육목표 수준만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는 각 발달영역을 교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운영지침 내용은 제3차와 유사하였으며 지도상의 유의점을 통하여 각 영역의 통합적 운영, 

유아의 흥미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아교

육이 발전을 이룩하며 축적해 온 다양한 아동중심 교육이론들의 장점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

며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추세이자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

과정 변화의 추세인 인간중심 교육과정과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5)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1992. 9.30.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은 처음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가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고 새롭게 개정, 고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991년에 교육법이 개

정되어 유치원 취원 연령이 기존의 만 4, 5세에서 만 3 ,4 ,5세로 조정됨으로써 1992년 3월부

터 만 3세의 유치원 입학이 합법화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Ⅰ수준과 Ⅱ수준으로 구분되

어 제시된 것이었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시작하는 1995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에 의한 교육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추세를 초 ·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유치

원 교육과정도 지역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각 시 ·도 교육청과 유치원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을 기초로 편성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강화하였다. 그 

밖에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탁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강조함으

로써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법(제146조와 제147조)에 명시된 유치원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기본

으로 하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

로 추구하며, 기본생활 교육의 강조, 유아의 흥미 ·요구 ·개별성의 존중, 놀이중심 교육, 유아

의 전인적 성장 발달 등을 교육과정의 구성 중점으로 삼았다. 

교육과정의 영역은 제 2 ·3 ·4차 교육과정이 발달영역별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건강생

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생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즉 교육목표는 

전인적 발달의 방향에서 구분하되, 교육내용은 생활영역에서 선정하여 제공한 것이었다. 

1993년 정부가 열린교육의 개념을 전파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니일의 서머힐 학교가 열린교

육으로 유행하고 유아교육에도 이러한 경향이 전파되었다. 3차 4차와 같이 아동중심교육이론

에 기초하여 초중등교육과정과 흐름을 함께하여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인간중심 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많이 부여되면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육실천자가‘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인식전환 

필요함이 강조되었고 199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겨 지방교육의 자치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유치원 교육과정도 각 시도별로 편성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게 되었다..

6)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1998. 6.30.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 5차에 이어 한국유아교육학회가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개정

을 주도하였고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ㆍ중등 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

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초 ·중등교육법 제35조에 명

시된 “유치원 교육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

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그 교육목적으로 하였다.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과 마찬가지로 건강 생활, 사회생활, 표현 생활, 언어생활, 탐구 생활의 5개 생활 영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별 교육내용



을 전반적으로 감축하면서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정선하였고 특히 Ⅰ수준과 Ⅱ수준간의 

모호성을 탈피하고 위계성을 가지도록 수준별 적절성을 도모하였다. 기본생활 습관과 협동적

인 생활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내용과 인성 교육의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1세

기의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들의 감성 계발 교육과 창의성 및 정보 능력 함양 

교육이 강화되었고 전통 문화 교육도 충실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침에는 시 ·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를 기초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작성하여 단위 유치원에 제시하고 각 유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다.

7)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2007.12.1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수시개정의 체제로 들어서서 1998년에 개정된 지 약 9년이 경과

되었고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초등학교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유치원의 다양한 일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제6차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요구, 초등학

교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이유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

는 수준에서 개정을 추진하였다. 읽기와 쓰기 전단계로서의 읽기와 쓰기 기초교육이 강화되

었고 지도상의 유의점이 새로 마련되었으며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과정 문서 

체계의 통일 등이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Ⅳ. 2009 개정 교육과정 :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과 유치원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이 수시개정체제로 전환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

으나 사회전반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2009년

에 개정 교육과정의 구상(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공포하였다. 2007년 교육과정이 채 자리

도 잡기 전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현장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이제 2007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도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 될 시점에 이르렀다.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미래형 교육과정을 정책 의제로 하여 산하에 교육과

정특별위원회를 올 1월에 구성하였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



다. 이는 입시경쟁과 획일적 교육과정, 과도한 사교육비의 병폐 등으로 인한 우리 교육의 고

질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대대적인 방침아래 국가가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구상하고자 만

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제안하면서 ‘세계화된 세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미래를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에서 대토론회라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토의 되었으며 2009년 

7월 제8차 국민 대토론회에 이르러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미래

형 교육과정의 운영원칙은 국가독점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교중심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

정은 단위 학교에 충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우리교육이 기르게 될 인간상인 글러벌 창의인이 갖추어야 할 “창의

적 핵심역량”을 8가지로 제안한바 있다(교육과정특별위원회,2009). 즉, 자존적 자기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상상력/창의력, 논리력, 문제해결력, 공동체시민의식, 문화적 감수성, 지도성

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교과 및 교과외활동으로 뒷받침되는 학교 학습경험으로 연결되어야한

다고 주장한다. 예를들어 영국은 자국민의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 능력, 정보화능

력,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협동정신의 6개 항목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습내

용과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에 

강조를 두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면서 국가는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설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중요하

게 관리하고 세련시켜야 할 것은 교육목표와 그 성취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모두가 달성해야하는 핵심역량에 기초를 두면서 그 선택과 결정은 관련 전문 주체들에게 위

임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중요한 사항은 1)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10년에

서 9년으로 축소, 2)학업성취도 평가의 제도화, 3)교과목의 통폐합, 4)집중 이수제, 4)교과목

간 20%의 교장의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5)초등수업시수 확대 등이다. 

이중에서 초등시수의 확대는 특히 초등 1-2 학년에서 수업시수를 확대하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부모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전에는 



담임교사가 주로 교과수업을, 오후에는 교과전담교사가 예술,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활

동위주의 수업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대폭확충하고 복

수자격증 보유교원도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어 2011년부터 시

행할 계획으로 있다(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향후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조정

｢슬기로운생활｣ 폐지 → 과학은 개별교과로 분리

｢바른생활｣ 개선 → 기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의 사회통합

｢즐거운생활｣ 개선 → 체육은 개별교과로 분리. 음악과 미술로 통합

｢우리들은 1학년｣ 개선 →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

※ 사회/도덕은 통합교과 A, 음악/미술은 통합교과 B로 하고 교과명칭은 추후결정하여 명시할 예정임

 

현재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돌봄기능, 학년군 접근, 교과군접근, 창의적 체

험활동 강화 등의 구상안이 향후 유치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미

래형 교육과정이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뚫고 2009년에 개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에 

대비한 유치원교육과정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Ⅴ. 맺는말 

유아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변천사를 살펴볼 때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개발

하려고 할 때 마다 한정된 기간 안에서 충분한 평가연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에만 급급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부터 유

아교육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것 역시 짧은 기간

에 충분한 논의나 현장의 연구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유아교육과

정을 개정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담론을 형성하고 구성해 나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아교육과정이 재 검토 

되고 조기 학습기준을 만들고, 기초역량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

라 유치원교육과정도 앞으로 개정되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함께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원래 자생적으로 발달되었다기 보다는 일본인 혹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내용 선정이나 교수방법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사

실이다. 어린이들은 ‘콩쥐 팥쥐’보다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의 이야기에 더 익숙해 있으며 

놀이도구, 게임, 율동, 노래 등등 게임의 주제 어느 것 하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제 우리나라 유아에게무엇을’,왜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라

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유아교육과정 모델들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우리나라 유아들의 개인과 사회적 규준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

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유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국가수준에서 개정된 유치원교육과

정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교육등도 교육과정 차

원에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이들의 활동주제의 하나로 추가되는 차원에 머무

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논의 되면서 개별학교가 자율성을 발휘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개

발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기준은 각각의 연령대와 학년에 따라 학습자가 성취해야하

는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제시된 항목별 성취기준도 앞으로는 수준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취기준은 내용기준, 수행기준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기르게 할 수도 

있다. 만일 미래형 교육과정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학습기준은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유아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를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지 모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내용

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수준은 

1,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전과 달리 교사용 지도자료집은 3,4,5세 각 연령별로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는 3세, 4세, 5세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그 차별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같은 내용을 중복한다고 생각하

여 1년 정도는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관련학회나 교사 전문 단체

등에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핵심목표는 교직원, 부모,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

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정의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Lindberg and Valimaki, 2004)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조기 학습기준이 마련되고 있고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모델이 되있는 매사추세츠

의 경우 ‘유아학습경험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주요학습영역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은 

3,4세 유아가 알아야할 내용을 유아관점에서 제시하기보다는 유아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개발을 돕기위해 교사가 해야할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유아교육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Schattle,2009; OECD,2006).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학습 기준을 담당

하는 행정가들은 이러한 학습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전인아동발달을 장려하는 

NAEYC등의 권고 사항(1.모든 발달영역의 통합 2.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내용강조 3. 

아동의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기반 4.문화,언어,지역사회,가족,개인의 관점의 통합

이 포함되어야할 것)을 따르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학습기준에 관한 최근의 분석연구에 의하

면,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와 인지영역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Scott-Little,Kagan 

and Frelow,2005). 즉, 실제로는 평가에서 우선시되는 인지발달, 조기문해, 산수기술습득 등 

학교준비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이민가정 등 동질적이라

기보다는 이질적인 사회 속에서 초등학교를 나와도 글을 읽지 못하는 문제, 교육기회의 평

등,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대처를 위해 조기 학습의 강조나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OECD, 2006). 

유럽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이전에 비해 아동들에게 구조화된 

학습영역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EUROSTART, 2000)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인지기술의 습득을 위한 학습기준의 강조보다는 기초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기초역량의 개념은 지식의 습득보다는 아동이 습득하는 역량(competence)과 

경험에 기초하여 총체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 즉 “역량이란 인지적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각각의 아동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하며 이를 위해 놀이와 탐구를 위한 총체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Martin-Korpi,2005). 

물론 핵심역량이라는 것과 기본학습능력은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역량이

건 학습능력이건 간에 유아에게 인지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비인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9년에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을 개정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수준의 핵심역량이 개발된

다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핵심능력과 

연계하여 유아에게 길러주어야 할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설정하고 생애 전반의 각급 

학교 단계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계속성을 가지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러



한 핵심역량에 기초한 기본학습기준을 만들 때 이는 유아의 기술발달을 평가하기위한 도구로

써가 아니라 이제까지 유아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놀이에 기초한 전인발달을 위한 통합적 유

치원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들의 삶 속에서 

유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습기준이 유아에게 요구되고 평가되어지

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동향에 즈음하여 유치원교육과정도 이에 맞추어 나아

가기 위해서는 초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심도있게 연구 논의 되어야할 것이다. 그동안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연계가 되

지 않고 있으며 다만 초등교육의 방침들이 직간접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도이다. 특히 유아가 앞으로 거쳐 가야하는 교육의 과정에서 학교 급간 교육과정간의 상호

협의 과정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각각 개정과 제정 작업이 이루어 지게 되면서 그 교육내용

의 연계나 계열화의 원칙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유치원(K)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K-3, K-6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천되지 

못한 이유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육장의 전체 맥락 속에서 상급학교와 연계성 

있게 보기보다는 항상 독립된 특수 영역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다 심

도 깊은 연계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유 ·초 연계 교육과정 연구팀을 구성하여 유아시기와 

초등학교시기의 내용이 함께 논의 제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유아시기에 대한 연

계교육 내용연구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과의 관계나 영아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정에 대한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위한 교육과정 전담기구를 강화할 것이 요

구된다. 교과부의 교육과정정책담당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업무를 총괄적으

로 기획, 조정. 지휘. 추진하기위하여 국가교육과정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유아교육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끝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

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 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

육 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며 ‘성인’이 결정해 주는 관점이 아닌 ‘유아’의 관점에

서 유아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려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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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는 1969년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그 후 7번 개정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2000년대가 되면서 취업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

구의 급증으로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지침인 표준보육과정이 2007년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가가 이미 40년 전에 나이 어린 유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을 마련하여 시행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최근 들어서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한 선

진국의 경우(영국, 1999, 2000, 2002, 2006; 프랑스, 2002; 독일, 2004-5; 덴마크, 2004; 핀

란드, 2003 등)(OECD, 2006)와 비교해 봐도 희귀하므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개발된 

시점만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나정, 

2009)고 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좁게는 ‘교
과목이나 교과의 내용’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학교

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하는 모든 경험’, 또는 ‘의도한 학습의 결과’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

는 용어이며,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수준에 따라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단위 기관 수

준, 수업 수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교육과정’의 개념은 ‘교육적 

의도를 체계적으로 담은 계획으로서의 문서’의 의미로 한정할 것이며,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으로 제한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국가에서 영유아 교육을 위해 문서로 제시한 

교육 계획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과 표준보육과정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논의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유아교육과정에 제

시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기준으로서,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

든 교수학습 활동의 틀을 제공하므로 교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의 지침이다. 오늘



의 주제 강연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정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최적

의 성장 발달을 돕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감수성을 개발시키는 교육 기준으

로서 과연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지침으로서 과연 정상

적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II. 유아교육과정의 세계적 동향

유아교육과정의 2가지 전통 : 

학교준비(readiness for school) 전통 vs. 사회교육 전통(social pedagogy) 전통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교육 제도와는 별개로 발전되어 왔다. 대다수

의 OECD 국가들에서 초등교육은 19세기 말에 이미 공교육 제도로 안정되었지만, 20세기에도 

어린 유아의 양육은 어머니나 또는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상황이었고 유아교육 제도는 발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급변하면서 모든 OECD 국가들은 자국의 유아

교육제도를 확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OECD(2006)는 평생학습의 기초로서 생애 초기교육

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가입 국가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의 질과 접근성 증진을 우선 순위로 삼고, 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한 

주제검토(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실시하였다. 1차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12개 국가(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2차로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8개 국가(오스트

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대한민국, 멕시코)의 정책을 검토하여 두 번

에 걸쳐 “Starting Strong”(2001, 2006)이라는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각 국의 

유아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유아교육과정의 2가지의 전통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교준비의 전통과 사회교육의 전통이 그것이다.

표 1은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정이 나타내는 2가지의 전통과 그 특징을 몇 가지 항목

으로 비교한 것이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과 프랑스는 유아기의 인지발달과 성

향(dispositions), 그리고 일련의 지식과 기술들을 강조하는 “학교 준비”(readiness for school)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성취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

한 국가 차원의 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유아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3세 이상의 유아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학교 취학 준비와 관련된 기능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북구와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의 유아교육은 사회 교육의 전통(social pedagogy tradition)을 지

닌다. 즉, 영유아기를 장차의 생활을 위한 광범위한 준비를 하는 평생학습의 기초단계로 간

주하여, 유아들의 현재의 발달과업과 흥미,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안을 두며, 보호, 양

육, 및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영아기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수준에서는 상세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아교육의 가치와 목적, 과정에 대한 커다란 틀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지역 수준

이나 단위 기관에서 구성하여 적용한다(OECD, 2006). 

유아교육과정의 전통은 각 국가의 오랜 역사와 문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

라서 어떤 전통이 다른 전통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 특정 국가의 유아교육 정

책이나 교육과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나라의 교육과정을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 나라의 유아교육과정을 살피고 비교해 봄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각 전통이 지닌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개선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  유아교육과정의 2가지 전통과 그 특징

        학교 준비 전통
        (Readiness for school tradition)

사회교육전통
(The Nordic tradition)

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이해

유아는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 생산적 지식근

로자, 온건한 시민으로 될 사람. 유아기는 학교를 

위한 준비에 유용한 학습을 하는 시기.

유아는 자율성, 행복, 성장의 권리를 지니는 주체.

유아교육기관

개인적 요구로 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발달, 교

수 학습을 위한 장소. 유아에게 미리 정해진 발달 

및 학습 수준에 도달할 것을 기대함.

공공 사회교육 서비스를 위한 장소. 지역사회와 개

별 부모의 관심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센터의 목

적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고 민주적 가치

를 경험하게 하는 것임. 유아에 대한 강요가 없음.

교육과정 
개발

상세한 목적과 학습결과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교

육과정이 개별 교사에 의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급될 수 있음을 가정함.

국가는 광범위한 지침만 제시하고 지역과 단위 기

관에 교육과정 상세화 및 시행을 이관함

프로그램의 
초점

학습과 기능, 특히 학교 준비에 유용한 교과의 학

습에 초점. 교사 당 유아의 수가 많음.

전인으로서의 유아와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에 초점. 아동중심.

교수전략
교사의 교수와 유아주도 활동, 및 주제중심 활동의 

균형이 강조됨. 국가교육과정이 정확히 시행되어야 함. 

국가교육과정은 주제와 프로젝트의 선택을 안내함. 

유아 자신의 학습전략을 중시하고, 놀이 및 적절한 

순간에 교사의 비계설정을 통한 학습을 강조함.

평가
집단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학습의 성과 및 

평가가 요구됨.

형식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광범위한 발달 목표가 

각 유아별로 설정됨(교사-부모-유아의 협의로). 목

표들은 비형식적으로 평가됨.

출처 : Bennett(2005). OECD(2006)에서 재인용. 일부 내용을 선택함.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국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향후에 전개되는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그러한 사회에 요구되는 능력 또는 소양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국의 어린 

세대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조

명을 받고 있는 개념이 ‘핵심 역량’(core competence/key competencies)이다. 핵심 역량에 대

한 관심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OECD(2003)가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부

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는 ‘핵심 기술’(core skills), '생애 기술‘(life skills), '생애 역량’(life 
competencies), ‘핵심 자질’(key qualification)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국가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핵심 역량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

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이광우, 민용성, 전재철, 김미영, 김혜진, 

2008). 즉, 미래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태

도와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능력’보
다 더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인간의 능력 중 인지적 측면만을 중시하던 것에

서 벗어나 정의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역량’을 규정하는 것이다(소경희, 

2007).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역량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규정하였는데, 다양한 도구

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역량, 자율적

으로 행동하는 역량이 그것이다 (OECD, 2005). 

선진국들은 자국의 맥락에서 핵심 역량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규명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핵심 역량과 연계하

여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유아들 알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린 유아들의 발달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에 대한 각국의 

기대와 시각이 모두 다르며, 그 나라의 유아교육의 특성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는 유아의 

일과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핵심 역량에 대한 관점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며, 핵심 역량을 

위해 구성한 각국의 유아교육과정의 특성 또한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OECD, 2006). 

예를 들어, 덴마크는 사회교육 전통을 지닌 국가로서 2004년 ‘교육과정에 관한 법’이 도입



되기 이전까지 국가교육과정 제정이 거부되던 국가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① 유

아의 개인적 발달, ② 사회적 역량, ③ 언어, ④ 신체와 동작, ⑤ 자연과 자연현상, ⑥ 자신

과 타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역량

(competence)은 지식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덴마크에서는 유아들에게 역량을 가르

칠 수 없고, 각 유아들은 경험을 통해 그 역량을 학습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OECD, 

2006). 이에 비하여 학교준비 전통을 드러내는 영국은 자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함

양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① 의사소통, ② 수리 응용, ③ 정보 기술, ④ 다른 사람들과의 협

력, ⑤ 자기 학습과 수행의 향상, ⑥ 문제해결의 6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교과별 학습내용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에는 3∼5세 유아들에게 핵심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활

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초기 학습목표(Early Learning Goals)를 선정하였고, 2008년에는 

0세 까지 확대하여 0∼5세 영유아들의 생애초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유

아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영국이 유아들의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해 선정한 6개의 발달영역은 

① 개인, 사회 및 정서발달, ② 의사소통, 언어 및 문해, ③ 수학적 발달, ④ 세상에 대한 이

해와 지식, ⑤ 신체적 발달, ⑥ 창의성 발달이다.  

학교 준비 전통을 지니고 있는 영어권 국가들이 1970, 80년대부터 핵심 역량에 관심을 갖

고 설정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시작한 것에 비하여 사회교육의 전통을 갖고 

있는 북구 및 중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이러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

다. 국가 경쟁력은 교육 경쟁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가정 하에, 선진 여러 국가들은 학교 교육

을 통해 핵심 역량을 계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의 교육과정의 큰 동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준설정 운동 (Standards Movement)

앞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다.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대체로 그 사회에서 중시되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회에 따라 다르며, 또 연령에 따라 다르다. 국가의 교육과정은 자국

의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식, 태도, 기술, 가치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표준(standards)



설정이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을 상세화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위

한 실질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표준’은 ‘기준’이라고도 번역되며, 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로 사

용되기도 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을 성취기준 형식으로 진술함으로써 교과별로 학

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는 결국 평가를 위한 분명한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성취기준’은 교육의 기준(educ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의미와 평가를 위한 준거

(criterion)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 표준, 또는 성취 기준은 ‘교수 학습 활동

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

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의 준거가 되는 기준’으로 정의된다(김정호 외, 1999). 정미라 외(2007)

는 학습표준 또는 성취기준을 정하는 목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연령대의 학습자에 대한 기

대치를 정하고 각 수준이나 연령별 능력에 관한 합의를 창출하며, 측정 가능한 체계를 제공

함으로서 교육자들이 학부모들, 지역사회, 그리고 자신들에게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유아교육 과정의 학교준비 전통을 나타내는 영어권 국가들(예: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

는 교육과정을 표준, 또는 성취기준 중심으로 개발하는 바람이 거세다. 이는 세계적으로 진

행되는 교육 개혁 동향의 하나인데, 이 개혁 운동의 핵심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교수 활동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학습자가 무엇을 배웠는가’와 같은 학습 활동 중

심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에 있다. 일정 기간의 교육이 끝난 후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자들

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다(윤현

진, 박선화, 이근호, 2008). 

미국에서 표준설정 운동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83년 교육 수월성에 관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NCEE)가 작성한 보고서 “A Nation 

at Risk"로서, 미국의 교육이 유능한 인재를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 국가의 위기로 이어짐을 주

장하면서, 교육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허경철 외, 1996). 이 

보고서는 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시켰고, 이후 국가 수준의 교

육정책수행을 관장하는 기구들, 예컨대, 국가교육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교육표준 및 시험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Standards and 

Testing), 국가기술표준위원회(National Skill Standard Board) 등을 설치하는 데 영향을 주었

다. 1994년에는 국가 수준의 목표설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준의 교육 표준과 기술 표



준 수립을 지원하며, 주(states)들이 자신들의 표준을 설정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법안, National Goals 2000이 발표되었고, 2001년에는 아동낙제방지법안(No Child 

Left Behind)이 발표 되었으며, 이는 2002년 Good Start Grow Smart 유아교육 정책으로 이

어지게 되었다. Good Start Grow Smart 정책에 의해 미국의 각 주는 영유아기를 위한 발달 

및 학습 표준을 설정하도록 요구되었고 그 결과 모든 주에서 유아기 발달 및 학습 표준을 설

정하였고, 영아기를 위한 표준 설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정미라 외, 2007).

미국은 주에 따라 발달 및 학습 표준의 연령 구분이 다르다. 23개 주에 3∼5세를 위한 표

준이 개발되어 있고, 11개 주에서는 0∼3세와 3∼5세를 위한 표준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다. 

8개 주에는 0세부터 5세까지를 포함하는 표준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만 3세를 기점으

로 구분하여 영아와 유아를 위한 별도의 표준을 준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준설정의 내

용에 있어서도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① 신체 건강과 운동발달, ② 사회정서 발달, 

③ 학습에 대한 접근, ④ 언어와 의사소통 발달, ⑤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5가지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내용은 다시 영아의 월령 또는 유아의 연령으로 구분

되어 각 연령 수준에서 세부적인 지표로 구분되고 다시 각 지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

세한 표준 또는 성취기준이나 지표(indicator)가 제시되어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상세하게 

제시된 성취기준은 평가에 명백한 준거가 되므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에 대한 평가를 용이

하게 한다.

<표 2>  Florida 주의 영아 및 유아를 위한 표준의 예시

영아 학습 및 발달 표준
(Florida Birth to Three Learning and 

Developmental Standards)

유아 학교준비도 수행 표준
(Florida School Readiness Performance 

Standards)

대상 연령 0-3세 3-5세

월(연)령 구분
0-8

개월

8-18

개월 

18-24개

월

24-36

개월
3세 4세 5세

발
달
영
역

신체건강 ⌕
학습접근

사회/정서

언어/의사소통

인지/지식

운동



⌕  0-8개월 신체 건강 영역의 세부 지표 예시

1. 적절한 건강 및 발달 특성을 보인다.

아기들은 신체성장 및 발달에서 커다란 진전을 나타낸다. 이런 발달은 예측 가능한 순서로 일어나

는 한편 발달의 속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다. 부모, 양육자, 교사가 제공하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일관되고 따뜻한 환경에서 최적의 발달이 일어난다. 부모, 양육자, 교사에 의해 건강 및 발달이 유

지되고 있을 때는 아기들이 다음과 같을 때이다.

∙ 연령에 적절한 신장 및 체중의 성장을 보일 때(신장과 체중 참조 표 제공)

∙ 받혀 주면 앉아 있고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발달할 때,

∙ 뒤에서 앞으로 뒤집기를 할 때

∙ 깨어 있는 동안 각성된 상태를 나타낼 때

∙ 쿠잉과 발성을 할 때

∙ 이가 날 때

2. 영양적으로 건강한 특성을 보인다.

좋은 영양은 최적의 신체 및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 아기들의 영양 욕구가 일관되고 예

측가능하며 적절하게 충족될지 여부는 부모, 양육자, 교사들에게 달려있다. 영양적으로 건강함은 

아기가 다음과 같을 때 분명하다.

∙ 가능하다면 모유를 먹을 때,

∙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때

∙ 연령과 신장에 적절한 체중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할 때

∙ 다양한 고형식을 먹기 시작할 때

3.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시각적 능력을 보인다.

아기의 시각능력은 모든 발달영역의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기들은 시각을 

활용하여 즉각적 환경을 관찰하고 아기의 흥미에 반응하는 부모, 양육자, 교사들의 관심을 집중시

킨다. 아기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될 때 시각의 성장발달을 나타내는 것이다.

∙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좇아 볼 때

∙ 카메라의 불빛에 눈을 깜박일 때

∙ 사람의 얼굴을 눈으로 좇을 때

∙ 주변의 움직임 또는 동작에 반응하여 눈동자를 움직일 때

∙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볼 때,

∙ 자신의 시야에 있는 물체와 눈의 동작을 점차 조정할 때

4.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청각능력을 보인다.

청각기술은 언어학습과 장차 기술들에 토대를 제공한다. 아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 아기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일 때 청각능력을 사

용하고 있다고 관찰된다.

∙ 소리에 대하여 눈을 깜박이거나, 깜작 놀라거나, 울거나 또는 호흡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나타낼 때

∙ 부모, 양육자, 교사의 음성이나, 음악소리처럼 친숙한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조용해질 때

∙ 소리에 반응하여 고개를 돌릴 때

∙ 부모, 양육자, 교사가 아기의 이름을 부르면 이에 반응하여 고개를 돌리고 미소지을 때

∙ 소리의 모방을 시작할 때

∙ 듣기와 소리내기 활동에 참여할 때



5. 양호한 구강 건강 상태를 보인다.

구강의 건강은 말하기, 식사능력, 자아개념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기의 이빨이 나오기 시

작하면서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는 좋은 영양과 함께 청결에 대한 성인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구강 건강에 대한 보호는 다음과 같을 때 지지된다.

∙ 젖병은 식사시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될 때,

∙ 치아발달을 돕는 장난감과 함께 이빨이 나기 시작할 때,

∙ 청결하고 건강해 보이는 잇몸과 이빨이 나올 때

∙ 컵으로 마시기 시작할 때

6. 건강보호 요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다.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모든 아기들은 지속적이면서 접근이 용이한 건강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기

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신속히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아기들에게는 정기적인 예방 및 건강보호

가 있어야 한다. 일관된 건강보호와 정기적인 건강예약은 부모와 양육자, 교사가 다음과 같이 행동

할 때 보장된다.

∙ 검진 스케쥴을 유지할 때,

∙ 적절한 청각, 시각, 발달 및 대사 검진과 평가가 시행될 것을 보장할 때,

∙ 시의 적절한 사후 검진을 위한 예약을 잡을 때,

∙ 때마다 예방주사를 보장할 때,

∙ 필요할 때 불소/비타민 보조제를 제공할 때

두뇌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최첨단 연구 장치의 개발의 도움으로 최근 두뇌발달에 대한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

다. 두뇌 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려지는 사실들은 유아교육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미국의 가족소비자과학협회(AAFCS: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는 ECI(The Early Childhood Initiative)의 사업을 통해 생의 

초기 두뇌발달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건전한 유아발달을 증진시

키기 위한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Allison, 2000). 두뇌연구 중 신경세포 발달

양상과 스트레스 호르몬, 및 두뇌의 전문화 연구는 영아 양육과 보육에서 발달에 적합한 실

제를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Gallagher, 2005). 부시 미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슬로건

으로 내건 아동낙제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역시 부분적으로는 두뇌연구의 결과에 기

인하며, 많은 주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표준들도 두뇌발달 연구의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 중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를 주는 정보들은 대체로 시냅스와 수초화, 두뇌 반구의 전문화, 두뇌의 4가지 엽의 발

달, 두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출생 후 두뇌발달



의 핵심은 시냅스 형성을 통한 뉴런들 간의 연결과 회로형성 및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의 제

거, 그리고 정보전달 속도를 높이는 수초의 증가이다(Shore, 1997). 출생 후 3세 까지는 뉴런 

간 시냅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정보 전달의 속도를 증진시키는 절연체를 만들어내는 수초

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이러한 시냅스와 수초화의 증가는 두뇌의 무게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

다. 즉, 3세까지의 두뇌 구성요소의 발달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후 점차 안정화 된다. 

뉴런과 시냅스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

대, 생의 초기 아기가 양육자와 맺는 따뜻한 관계와, 최적의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 그리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는 아기는 두뇌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반면, 능동적인 환경 탐

색이 부족한 아기는 그의 잠재력에 제한이 될 수 있고, 영양이나 건강, 청각적 자극 등이 충

분하지 못한 환경은 가지치기를 통한 시냅스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playpen이나 highchair, 보행기 등은 아기가 다양하고 능동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하므

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두뇌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부위로 구성되고 각 부위는 특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두

뇌는 좌와 우의 반구로 나뉘는데, 우반구는 부정적인 정서와 극심한 감정의 처리 및 창의성

을 담당하고 좌반구는 긍정적인 정서와 언어발달 및 새로운 대상과 경험에 대한 관심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Davidson & Hugdahl, 1995, Gallagher, 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두

뇌 반구의 전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한쪽 두뇌의 손상이 있을 때 다른 쪽 두뇌가 손상된 

반구의 기능을 떠맡아 발달한다. 또 좌우반구의 발달속도는 동일하지 않아, 우반구가 좌반구보

다 더 일찍 발달이 진행되는데, 출생 후 18개월 동안 우반구가 훨씬 더 발달하고 처음 3년 동

안 두뇌의 기능을 지배한다(Schore, 2001). 따라서 출생 직전과 생후 3년 동안 우반구는 성장급

등을 경험한다. 우반구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처리하며, 생애 첫 3년 동안 급속히 발달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감정 조절하기를 학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두뇌의 대뇌피질(cerebral cortex)은 영역별로 전문화된 고유기능을 가지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의 4개의 엽(lobe)이 있다. 4가지 엽들의 발달속도는 서로 다른데, 출생 후 3

세까지는 이들 부위 전반에 걸친 기초공사가 진행되다가, 고차적인 사고와 계획, 정보의 통

합 및 정서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3세에서 6세 경에 활동이 활발한 반면, 언어 및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과 두정엽 부위의 활동은 7세 이후에 활발해 진다. 즉, 3세부터는 머리 앞부

분에 위치한 전두엽부터 발달이 더욱 활성화 되어 점차 뒤쪽으로 진행해 간다(Restak, 2001, 

김유미,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생후 3세까지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

한 상태이며 스트레스에도 취약한 연약한 시기이다.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증가되는 호르몬인 코티졸은 적당한 양일 때에는 두뇌가 문제를 해

결하도록 돕지만, 잦은 빈도로 경험하는 심한 스트레스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기억과 부정적

인 정서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Gunnar & Cheatham, 2003). 특히 두

뇌가 연약한 시기인 생후 3세경 까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각성

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의 활동이 증가하고 그 결과 두뇌의 신경회로는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

로 긴장하는 반응을 나타낸다(김유미, 2006). 

이렇게 볼 때 생후 3세까지는 두뇌의 기초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두뇌가 연약한 시기로서, 

이 시기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안정된 애착을 중심으로 한 보육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3

세 이후의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는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함은 중요하다. 이 밖에 영

유아의 최적의 발달을 돕는 초기 경험과 보육의 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두뇌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Allison, 2000).

- 안정된 애착형성 및 발달에 관련하여 가정과 시설,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제공하는 양육

환경의 일관성

- 스트레스가 두뇌발달과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 발달에서 영양의 역할

- 조산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미숙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경험의 질과 타이밍

- 서로 다른 기질적 특성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경험이 미치는 효과

- 초기 두뇌 발달, IQ, 및 발달장애와의 관계

III.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

앞에서 살펴 본 OECD(2006)의 유아교육 과정 분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은 학교준비 전통과 사회교육 전통을 함께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이 학교준비 전통에 유사한 부분은 국가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지침,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포함하는 유아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 교사가 담당하

는 유아의 수가 많으므로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과 소집단 활동, 및 개별 선택 활동이 함

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각 단위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데의 자율성이 크다는 점과, 교수 전략으로 유아의 놀이 및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형식적 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교육 전통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나정(2009)은 우

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을 대체로 조기교육 전통을 따르면서 부분적으로 사회교육 전통을 가미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발제자는 부분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동의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우리

나라 유아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의 시각과

는 다소 상충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

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

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고,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추구하는 인간

상에 비추어진 우리나라 국가 유아교육과정에서 유아를 보는 관점은 대체로 유아를 자율성, 

행복, 성장의 권리를 지니는 주체로 보는 사회교육 전통의 시각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사

회에서 유아를 포함하는 학습자를 보는 시각은 오히려 학교준비 전통에 더 가깝다. 즉, 유아

를 미래 우리 사회를 위해 투자해야 하고 온건한 시민으로 길러야 할 사람으로, 유아기는 학

교에서의 학습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관련 정

책의 서두에는 유아를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투자해야 할 인적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잘 드러

나는데,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투자 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등의 문구가 정책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나정, 2009). 

즉, 유아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국가 유아교육과정과 일반 사회의 시각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유아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일반인들

이 원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예: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요구)와도 관련

되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아교육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경쟁 심리와 교육문

화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일차적으로 유아 교사들이 활용하는 문서이므로 먼저 유아교

육과정이 교사들의 바람직한 교육 활동을 돕는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유아 교사의 바람직한 교수 활동 계획을 돕는가?

우리나라는 국가가 상세한 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문서의 형식으로 제시하며, 이런 점에



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이 학교준비 전통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 해설서(유치원교육과정에 해당)와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 또는 보육 프로

그램까지 문서로 제작하여 전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가 유치원교육

과정의 경우, 교육과정-교육과정 해설서-교육 활동 지도서의 위계로,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보육과정-보육 프로그램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문서 체계를 국가가 주관하여 제

공한다. 학교준비 전통으로 분류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도 국가 교

육과정을 연령별, 영역별로 상세화하여 많은 분량의 문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사가 활동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활동 지도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문서로 제공하는 경우

는 찾기 어렵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이에 따른 해설서가 개발되고 이를 토대로 교사

용 지도서의 성격을 갖는 교육 활동 지도서가 집필된다(교과부, 2009). 고시된 교육과정과 이

에 따른 해설서를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과서가 함께 준비되는 초중등과 비교

할 때, 추상적인 문자를 통한 학습이 어려운 유아들에게는 교과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차이

가 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분리된 교과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교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공부하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개념, 기능, 태도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유아 교육에서는 모든 교과가 교

육 활동 안에 통합되고 유아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교수방법과 내용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므로(이기숙, 2000), 유아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 활동들은 유

아들이 학습하고 발달시켜야 할 교육과정의 내용, 즉, 개념, 지식, 태도, 기능들을 통합적으

로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활동이라는 형태

의 그릇에 통합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유아들에게 경험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계획대로 교육

과정의 내용(개념, 기능, 태도, 등)을 유아들이 의미있게 학습하도록 하는 일은 모두 현장 교

사의 몫이다.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일

을 돕기 위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문서 체계 역시 유치원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보육 시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보육 과

정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보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공되는 보육프로그램은 

보육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을 계획, 실행

함으로써, 모든 “보육 시설들이 최소한의 기준이 보장된 하루 일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보건

복지가족부, 2008) 돕기 위한 문서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적지 않은 예산과 많은 수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제작하는 교육

과정 문서들이 서로 다른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교과부, 2008)으로서, 그 내용이 5개의 생활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활 영역이란 “전인 발달의 요소로 구분하되 각 영역별로 유아

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한 것”(교과부, 2008, p. 51)이다. 건강 생활, 사회 생활, 표

현 생활, 언어 생활, 탐구 생활의 5가지 영역은 다시 내용, 하위 내용, 수준별 내용으로 구성

되며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유아들이 유치원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하위 문서인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는 유아들의 

생활 경험을 기준으로 선정된 유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등의 11

개의 생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제는 다시 소주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기초로 연령별 교육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도서의 11가지 생활 주제별 구성체계는 5가

지 생활 영역으로 이루어진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 구성체계와 전혀 다른 별도의 내용 체계를 

지니며, 교육과정의 내용을 각각의 활동 안에 ‘교육과정 관련 요소’로 포함시켰을 뿐, 상위문

서인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지 않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보육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을 기준으로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된 보육프로그램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 보육의 7개 유형으로 구

분되어 별도의 문서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연령별 프로그램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와 유

사하게 월별로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표

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별 내용 구성과 보육프로그램의 연령별, 주제별 활동 구성은 서로 상

이한 내용 체계를 지니며 상호 관련성이 별로 없다.

교육과정 문서 간 내용 체계의 불일치는 유아 교사들로 하여금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 내용보다는 교육 방법에 치중하는 경향을 부추기는 작용을 한

다. [그림 1]은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절차를 요약한 것

이다(박은혜, 2009).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
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생활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에서 제

시된 교육내용을 생각해야 하고, 가르칠 내용(개념, 기술, 태도 등)을 정해야 한다. 가르칠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들을 담을 활동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 

지도서에 제시된 주제와 소주제에 따라 활동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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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아교육과정과 일간, 주간, 월간 교육계획안/ 교수법  (출처 : 박은혜, 2009)

사실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개념, 기술, 태도 등)을 선정하여 이를 담을 활동을 계획하

는 일은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다. 활동을 계획하는 일은 가르

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진행되는 주제에 맞도록 통합하면서 동시에 유아의 흥미, 발달적 요

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와 보

육 프로그램은 유아 교사들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게 만든다. 모든 활동이 주제에 따라 ready-made방식으로 제시

되어 교사가 이들 활동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 활

동들은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갖춘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

러나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활동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다보면 처음 의도했던 교육내용을 

갖춘 활동들을 지도서에서 찾기 어렵고,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찾아 생각하는 일이 번거로워

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찾

아 미리 계획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절차를 생략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생활 

주제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교육 활동 지도서에 의존하게 되고 교육

내용이 제시된 유아교육과정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나 보육 프로그램

은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도 제시된 활동들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국가

가 마련해준 문서이므로 사용이 편리한 자료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교육 내용

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 방법으로서의 활동에만 급급하게 되고, 결국 교사들은 활동의 소주



제를 유아들이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은 재미는 있지만 의미 없는 단순한 놀이로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동안 많은 유아교육 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구

분하지 못하는 문제(박은혜, 2007; Schickedanz, et al., 1990; Spodek & Saracho, 1994)를 유

아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해 왔는데,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 문서들이 서로 다른 

내용체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시키는 초중등 교사와 비교할 때, 유아 교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은 자신이 담당하는 유아들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배경, 흥미, 필요 등을 고

려하여, 유아들이 학습하고 발달시켜야 할 교육 내용을 놀이 활동 안에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시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 문서들의 내용체계의 불일치는 유

아 교사들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놀이, 활동으로 전환시켜 제공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결국 유아 교사들의 전문성을 지속

적으로 신장시키는 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유아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돕는가?

교육 내용 진술방식의 측면

학교 준비 전통을 나타내는 영어권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상세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

육 내용을 표준, 또는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표와 성취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반면, 사회 교육 전통을 나타내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유아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아교육의 가치와 목적, 과정에 대한 커다란 지

침만을 제시한다(OECD, 2006).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생활을 중심으

로 5개 또는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별로 내용이 선정되어 있고, 각 내용은 다시 하

위 내용과 수준별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의 수준별 내용은 서술 어미가 

‘...한다.’로 진술되어 있는데, 나정(2009)은 바로 이점을 들어,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은 교

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내용 즉, 사실상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준비 전통과 일치한다고 지적하였

다. 여기서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 진술 방식이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

닌, 유아들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 교육 내용이 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사실상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에 내용진술 방식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황해익, 손원경, 손유진, 

2002) 그 정체가 분명치 않다. 즉, 영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

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영유아들이 나타내는 지표(indicator)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교육이 

진행된 후 평가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 교육과정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좀더 구체적으

로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표 3>  유치원 언어생활 영역 중 읽기 (만 3∼5세)

내용
하위
내용

수준별 내용

I II

읽기

읽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여러 가지 맥락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에 
관심 

가지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추측하여 읽는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표 4>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 영역 중 읽기 (만 3∼5세)

내
용
범
주

내용 I 수준 II 수준 III 수준

읽
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글자를 흥미를 가지고 읽어본다.

⋅여러 가지 읽기놀이를 한다.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주변에서 자주 보는 글자

를 읽는다.

동요, 동시, 
동화읽기

⋅동요, 동시, 동화를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읽어본다.

⋅동요, 동시, 동화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읽어
주는 글 
이해하기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읽어 주는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책 
읽기를 
즐기기

⋅책에 흥미를 가지고 그림책을 즐겨 본다.

⋅좋아하는 책을 자주 본다.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교사와 함께 책을 찾아본다.
⋅스스로 다양한 주제의 그

림책을 찾아 읽는다.



표 3과 표 4는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과 표준보육과정의 의사소통 영

역에서 읽기의 하위내용 및 수준별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읽기

는 ‘읽기에 관심가지기’와 ‘책에 관심가지기’의 2가지 하위 내용으로 되어 있고, 표준보육과정

의 읽기 내용을 보면, ‘읽기에 흥미가지기’, ‘동요, 동시, 동화읽기’, ‘읽어주는 글 이해하기’, 
‘그림책 읽기를 즐기기’의 4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내용 진술방식은 동사의 명사형인 ‘...
하기’로서, 일반적으로는 활동의 형식으로 이해되기 쉽다. 다시 말해서 ‘...관심가지기’나 ‘...
읽기’, ‘...즐기기’와 같은 진술은 목표로 인식되기 보다는 활동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수준별 내용의 진술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수준별 내용을 보면, ‘찾아 본다’, ‘추측해 본

다’, ‘추측하여 읽는다’, ‘다룬다’, ‘읽어본다’, ‘읽기놀이를 한다’, ‘표현한다’, 등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방식이 영유아들이 성취해야 할 사실상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인가? 찾아 

보고, 추측해 보고, 읽어보고, 놀이하는 등을 유아들이 성취해야 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나 또

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유아들이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활

동을 나타내는 것에 가깝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내용의 제시는 유아 개인의 

능력, 즉 유아 개인의 발달 수준에 적절하고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개별화 교

육을 지향하고 있다”(교과부, 2008, p. 69)는 취지에 무색하게 현장 교사들은 수준별 내용에 

대한 많은 불편함과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황해익, 손원경, 손유진, 2002)이 현

실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내용 진술방식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

명히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만 3, 4, 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언어 및 

의사소통 영역, 읽기의 표준에 포함된 5개 지표 항목(① 책과 읽기에 대한 흥미와 지식 ② 

문자의 개념 ③ 음운인식 ④ 알파벳 지식,⑤ 읽어주는 이야기와 정보 글 관련) 중에서 ‘책과 

읽기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나타낸다’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플로리다 주의 3, 4, 5세 유

아에게 적용되는 읽기의 하위내용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유

아교육과정 언어 또는 의사소통 영역의 읽기에 해당되는 하위 내용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내용이 많고 상세히 진술되어 있다. 또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그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다. 유아들이 각 연령에 나타내야 하는 행동들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사들에게 무엇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

보를 준다.  



<표 5>  플로리다 유아 학교준비도 수행 표준: 3, 4, 5세 언어/의사소통 영역의 ‘읽기’ 중

3세

책과 읽기에 대

한 흥미와 지식

을 나타낸다’

3세 유아는 특히 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문학책을 읽는 경험을 했을 때 그림책 읽기를 좋아한

다. 특정 스토리나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 글과 그림의 적절성, 집단크기는 유아들이 가

만히 앉아서 이야기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판가름짓는 요소들이다. 유아들은 그림책

이 일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짐을 학습한다. 3세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그들이 책

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소집단으로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의를 집중하고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반응한다.

- 책을 정면이 위로 오도록 잡고, 표지부터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긴다.

- 이야기듣기를 하는 소집단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한다.

- 교사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림책의 다양한 부분의 내용을 행동으로 따라한다.

- 책의 표지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임을 알고, 그것을 읽어달라고 요청한다.

4세

책과 읽기에 대

한 흥미와 지식

을 나타낸다

가정과 기타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책을 읽어왔는지에 따라 유아들은 문자 단어를 즐기

고 이해하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다. 4세 경이 되면 유아들은 저자와 삽화가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책을 만드는 것을 즐긴다. 유아들은 책을 읽어주고 책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

쳐 주며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요청받을 때 책읽기를 격려받게 된다.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행

동을 통해 책과 읽기에 대한 흥미를 나타낸다.

- 표지를 보고 특정 책을 알아본다.

- 한번에 한 장씩 앞에서 뒤로 책장은 넘기면서 책을 본다.

- 책에 나온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한자씩 짚어가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글을 말하면서 책

을 읽는 흉내를 낸다.

- 주의가 분산되지 않은 상태로 스토리를 듣는다.

- 방금 들은 스토리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 극놀이 영역에서 스토리를 극화하기 위한 대사를 만든다.

- 선택활동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다.

- 책의 주인공의 목소리를 흉내내여 모사한다.

- 친숙하지 않은 책의 그림을 보면서 읽고, 이야기의 내용이 어떠할 것인지를 추측한다.

5세

책과 읽기에 대

한 흥미와 지식

을 나타낸다

유아들은 책과 읽기에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의 경험과 흥미를 갖고 학교에 입학한다. 문학작

품과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유치원 시기 유아들은 저자가 책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을 그리며, 책은 정보나 이야기를 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기대된다. 5세 유아는 주의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특정 작가나 주제에 관한 책들에 대한 선호를 발달시킨다. 

유아들의 흥미와 지식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자유놀이 동안 듣기 영역에서 교사가 읽어준 이야기의 테이프를 듣는다.

- 이야기를 주의집중해서 듣고 왜 자기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말한다.

- 책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도로를 만드는 기계에 대한 정보나 또는 특정 공룡의 이름을 찾는다.

- 그들이 보고 있는 책에는 자기 집에 있는 그림과 같은 종류의 그림이 있음을 알게 된다.

- 함께 이야기 듣기 시간에 기대를 갖고 즐겁게 참여한다.

- 그림 또는 기억을 단서로 책을 읽는 흉내를 낸다.

-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Wild Thing” 그림을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모습대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에서도 표준 또는 기준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이 기준에는 유치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중략)...이러한 국가의 유치원 교육과정 기준 설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그 필요성을 찾



을 수 있다.”(교과부, 2008, p. 9)에서 처럼 기준이나 기준설정이란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과정의 내용은 외국의 그것처럼 명백하고 상세하게 진술되지 

않고 매우 두루뭉술하게 활동형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과연 현재 선진국의 표준설정 운동에서

와 같은 맥락에서 기준, 기준설정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다. 

윤현진 외(2008)에 의하면, 선진국의 교육 개혁 추세에 따른 표준설정 운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표준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말이고, 이후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영역을 성취기준형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중심의 교육과정 운동 및 성취기준의 개념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하였

다. 그 결과 교육 내용 진술 형식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구체적인 성취기준의 제시에

는 미흡하다(윤현진 외, 2008). 유아교육과정에서도 기준, 기준설정이란 용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영유아들이 학습해야 할 뚜렷한 기준을 제

시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지 못하고 내용 진술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성취기준이나, 지표가 

아닌 활동인 것처럼 모호하게 제시된 연유가 아마도 여기서 비롯된 듯하다.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이처럼 모호하게 마치 활동처럼 진술됨으

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 문제는 유아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

한 이해를 방해하고 교육과정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교육내용보다는 교육 방법에 치중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구분

하지 못하는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그리고 유아의 연령의 증가 또는 발달 수준 및 능력 수

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이 심화되고 확장되도록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는

데, 수준별 내용의 진술이 모호하므로 교사는 유아의 수준 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확장되도록 

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갖게 된다. 결국 유아들은 연령이 올라가도 어린 연

령에서 수행했던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 지루해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내용의 연령별, 수준별 구분의 측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애 초기는 두뇌발달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의 발달이 일생의 어떤 시

기보다 급격히 이루어지고 발달의 가소성과 개인차가 큰 시기이다. 또 이 시기는 장차 모든 학

습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생애 초기를 위한 교육과정은 0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

의 전이에 따라 내용이 연계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각 시기 또는 발달 단계마다 독특하고 개인

마다 특수한 영유아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발달의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집단 구분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3∼5세를 한꺼번에 묶는 대신, I수준, II수준, 공통수준의 2

단계 3수준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내용 간의 차별성 및 계열성과 진술의 엄밀성을 추구”함을 

강조하고 있다(교과부, 2008). 표준 보육과정은 0∼5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내용을 만0

∼2세, 만2세, 만3∼5세 3가지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연령별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되, 세 연령 집단의 보육 목표와 내용을 계열성있게 경험하도록 제시한다.”(보
건복지가족부, 2008)고 하여 연령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각 연령집단별 보육내용

은 각각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데, “수준은 연령, 발달, 개인차를 말한다. 보육과정에

서 만2세 미만 보육내용은 1, 2, 3수준, 만2세 보육내용은 1, 2수준, 만3∼5세 보육내용을 1, 

2, 3수준으로 구분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고 하여 연령, 발달, 개인차에 따라 보육내용

을 달리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5세에 대해 2개의 수

준으로, 표준 보육과정은 만 0∼3세는 4개의 수준, 만3∼5세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연령은 광범위하게 구분하고 그 안에서 2, 3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 국

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분방식은 월령 또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대다수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방식이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발달의 속도가 가장 빠른 

0세에서 3세까지의 연령 구분을 촘촘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월령을 겹치게 두어 생애 초기 

어린 영유아들의 발달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는 영아의 연령집단을 0∼8개월, 6∼18개월, 16∼36개월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0∼11개월, 8∼20개월, 16∼26개월, 22∼36개월, 30∼50개월, 40∼60개월로 구분하고 있다. 

유아기 교육과정도 3세, 4세, 5세의 연령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유아기에는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유아의 흥미나 발달정도에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내용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0∼2세, 3∼5

세를 한 그룹으로 묶어 그 안에서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교육 내용을 수준별 교육내

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령의 차이와 더불어 수준의 차이가 모두 고려되지 않은 내용을 제시

하는 위험성이 있고, 교사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 내용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던 때부터 이를 연령별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꾸

준히 해왔었다. 무엇보다 수준별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교사가 이를 기준으로 교

육활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유아 교사의 교육 평가를 돕는가?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서 교육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유아 교사가 평가를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유아의 태도, 지식,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평가한다.”(교과부, 2008) 등이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가 평가 시 준거로 해야 할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은 각 교육과정 영역의 목표

와 내용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 영역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애매모호하게 진술

되어 있어서, 유아 교사들이 유아의 특성과 변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교육 내용들이 마치 활동인 것처럼 진술된 

것이 많고 유아가 달성해야 할 목표행동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시 앞서 예를 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언어생활 영역의 3-5세 수준별 내용(표 3 참

조)을 플로리다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의 3, 4, 5세 표준(표 5 참조)과 비교해 보자. 유아 교

사가 유아의 읽기에 관심가지기 항목에 대한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친숙

한 글자를 찾아 본다’라는 내용을 준거로 유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변에서 친

숙한 글자를 찾아 보기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친숙한 글

자를 전보다 많이 찾아 보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내용,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는 ‘찾아 본다’보다 과연 수준이 높은 

행동인가?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보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읽었다면 그것

은 과연 어떻게 교사가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항목이 3, 4, 5세 유아들에게 공통적

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마찬가지로 책에 관심가지기 항목에 대하여 교사가 유아의 특성과 변화정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가 과연 타당한 평가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이것에 비해 ‘책의 그림을 단서로 추측하여 읽는다’는 더 수준이 높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의 ‘읽는다’는 동사는 관례적으로 읽는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내용을 추측하

여 책을 읽는 흉내를 낸다는 의미인가?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어떻

게 무엇을 근거로 유아가 책보기를 즐기고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의

문이 끝도 없이 생긴다. 

이에 비하여 플로리다의 표준은 지표(indicator)를 제시하고 다시 각 지표가 나타내는 행동

들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표 5에



서 ‘책과 읽기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나타낸다’는 그 지표를 드러내는 3세 유아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의 예, ‘소집단으로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의를 집중하고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반응한

다.’, ‘책을 정면이 위로 오도록 잡고, 표지부터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긴다.’, ‘이야기듣기를 하

는 소집단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한다.’, ‘교사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림책의 여러 부분의 

내용을 행동으로 따라한다.’, ‘책의 표지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임을 알고, 그것을 읽어

달라고 요청한다.’ 등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쉽게 3세 유아가 책과 읽기에 대한 흥미와 지

식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유아 교사들이 유아들의 교수학습 결

과를 평가하는데 명백한 준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교사가 최소한의 교육 평가를 

통해 유아들의 특성이나 변화를 파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IV.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미래 방향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유아교육과정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생애 핵심 역량 설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교육과정 개

편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노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핵심역량

을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과중

심의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나정, 2009 재인용). 

핵심 역량도 결국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면, 역량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모색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서도 학습자의 역량 개발이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정 분야에서도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미라 외(2007)는 생애초

기에 습득하여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태도로 기초 문해력, 핵심능

력, 시민의식(기본생활습관 형성 포함), 직업관련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핵심능

력을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대인관계 능력으로 규정한 바 있

다. 이들은 핵심역량 표준과 기존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는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

음을 지적하고, 각 단계의 발달수준과 지표는 교육내용의 주요 근거가 되며, 최소한의 범위

와 수준을 제시해 주지만, 교육은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사회 문화적 가치



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발달지표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나라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본학습능력의 내용을 준거로 분석해 보았을 때 양

자 간의 관련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기본학습능력 보장을 위해 유치원교육에서 초 ·중
등학교 교육의 준거가 되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학습능력 기초

를 인지적 기초기능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영유아기 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등교육과 연계를 갖되 영유아기에 학습해야 할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정미라 외, 2007).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담론은 ‘발달 중심’과 ‘교과 중심 교육을 지양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김희연, 정선아, 2006). 그러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유아교육과

정을 구성한다면 ‘발달’과 ‘교과’를 뛰어 넘어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내용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변하는 세계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에

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

다. 교육이란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므로 사회 일반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간의 격차가 크다면 유아교육이 우리사

회 속에서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발달적 특성에 민감한 연(월)령 집단 구분과 명확한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유아교육과정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정은 명확하고 상세한 표준이나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과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학교준비 전통에 해당되는 영어권 

국가들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사회교육 

전통을 나타내는 북구 및 중부 유럽의 국가들은 표준이나 상세한 성취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다. 이에 대해 미국과 같은 상세한 기준설정은 영유아들에게 과도한 인지적 학습을 강요하게 

되는 문제를 파생하고, 북구처럼 광범위한 지침만으로는 영유아들에게 무의미한 경험이 될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있다(OECD, 2006).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은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별 내용을 제시함으로

써 학교준비 전통에 해당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와 관련 하여 교사들에게 불만사항

으로 지목되는 요인은 교육내용이 연령을 반영하기보다는 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고 



수준별 내용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수준별 내용의 제시는 현장에서 교

사들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핵심 역량을 설정하

고 이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의 내용 영역의 표준을 설정한 후, 각 표준이 충족될 때 유아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들의 지표를 제시한다면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내용을 쉽게 파

악하여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평가를 위한 명확한 준거를 제시하

므로 평가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연령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영아기는 유아기에 비하여 발달의 속도와 개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월령

으로 구분하되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월령을 겹치도록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고, 

0∼3세와 3∼5세의 교육내용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뇌연구의 결과들이 시사하

듯이 두뇌는 약 3세를 기점으로 발달상 많은 변화를 나타내므로 3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교육

과정과 3세 이후의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상위 표준은 동일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아들이 나타내는 행동들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김유미(2006)는 시냅스와 두뇌의 

무게가 가속적으로 증가되어 두뇌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는 3세까지는 교육보다는 보육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너무 일찍부터 과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주의산만, 정서

불안,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세 까지는 안정된 애착을 기반으로 오

감을 고루 활용하는 활동들을 제공하는 수준의 보육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고, 3세 이후 

유아기 동안에는 시냅스 밀도와 두뇌 무게의 증가가 안정되고 전두엽 발달이 활성화되므로 

교육에 비중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세를 기점으로 교육과정에서 보육과 교육

의 비중을 달리하고, 월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되 몇개의 월령이 겹치게 함으로서 영유

아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연(월)령집단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각 연령집단의 영유아들이 도달해야 할 명확

한 성취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영유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제시해 준다면,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

하는 활동들을 교육 활동 지도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연령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성취기준과 지표가 그 단계 유아들의 행동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교육 내용이 심화되고 확장되도록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교사를 도울 것이다.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 문서들과 그 효용성

앞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 문서들이 서로 다른 내용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아 교사들이 교육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활동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결국 

내용이 빈약한 활동들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발제자는 국가가 많은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 재정을 들여서 교육 활동 지도서와 보육프

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낭비라고 본다. 교육 활동은 유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전에 문서

로 제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유아의 연령과 생활주제만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특정 주제와 자신이 담당하는 

유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 예컨대 유아들의 능력, 관심, 경험, 필요, 지역의 여건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활동을 계획한다. 그러므로 교육 활동은 그때그때 교사의 머리에서 나오

는 것이지 문서로 미리 계획하여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문서인 유치원 교육활동지도서와 보육프로그램은 

유아 교사들에게 문서에 제시된 활동들을 교육에서 그대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제공한 것

은 아니다. 생활 주제에 따라 유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의 예를 제시했을 뿐 결코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들 문서에 의존하는 경

향이 크다. 교육과정을 보지 않아도 생활주제에 따라 활동들을 찾아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한 문서이므로 강한 공신력을 갖고 교사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국가

가 많은 돈과 전문 인력을 들여 제공한 문서가 교사들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

다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불필요한 일에 국가재정과 전문인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재고

해볼 일이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정의 동향 안에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에 유아교육과정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는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미래의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올해로 유아교육과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유

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이른 시기에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국가의 관심이 

유아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이어져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돕는 유아교육제도로 뿌리내리도록 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그리 만족스럽

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

하다. 유아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의 모습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나 일

반인들이 원하는 교육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 유아에게 부적절한 영어나 과도한 인지적 학

습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현장에서 교사들은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또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도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식하는 관점과 학교준비로 인식하는 관점

이 공존한다. 이러한 불일치와 혼란 속에서 정작 ‘유아’는 국가 경쟁력이니 복지사회니, 학교

준비니 하는 구호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된다. 바람직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앞으

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방향타의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 선진국들의 유아교

육과정이 그들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여건 하에서 어떻게 자리잡아 왔고 그들의 취약점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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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과정에 관한 많은 최근의 연구들(김경자, 2003; 조재식, 2002; Kirkgoz, 2008; Shawer, 

2009)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전문

성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실행되는 교

육과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판단은 교육과정 실

천 주체인 교사의 인식과 실행의 실제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김민환, 1999).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으로 문서화되어 제정되고 공포된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와 관련된 국가 수

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

정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는 유치원수준과 교사수준에서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금민선, 

2004; 양현선, 2006; 이현숙, 2003). 

특히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강조하면서 각 유치원의 

실정이나 교육 여건에 맞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2007 개정유치원교육

과정해설서에서도 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은 각 유치원의 교육적 효율성, 지역적 적합성, 교

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각 

유치원별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

준의 내용과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되, 유아의 발달과 흥미, 유아의 생활경험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교육과정 운영 능력이 반영된다(이현숙, 2003). 

교육과정을 최종 결정하고 실천자하는 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

정을 잘 만들고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도 교사가 명확한 교육적 의도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는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하여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만든다하더

라도 실제 교실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교육과정은 무의미한 것이고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교육과정 실행’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교육과정이 유치원 수준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발된 교육과정이 유치원 현장에서 실행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행될 

때 교육과정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곽병선, 1993; 이경진 ·김경자, 2005).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지속적인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것이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

되는지에는 관심이 덜 했다. 주로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유치원현장에 배부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개정의 초점을 교육하는 과정

을 거쳐 왔지만 실제 개정된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새로운

지에 대해 유치원교사들이 잘 알고 있는지, 또 달라진 것을 현장 수업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분하여 인식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사의 주된 역할을 수업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교육

과정은 개발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업과 교육과정을 실제와 이론의 차이처럼 

느끼게 만든다(박순경, 2003).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활용정도를 알아본 연구들이 있었으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대부분 설문지와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표 1>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대상/방법 연구결과

최유정

(2009)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언

어생활영역에 대한 교사의 이해
공사립교사 300명/설문지

학력이 높을수록, 연수경험이 많을수록, 연령

이 높을수록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언

어생활영역에 대한 이해가 높음.

김정순

(2009) 

유아교사의 관심사 발달단계에 따

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사립교사 166명/유치원 교

사 관심사 평정척도, 설문지

교사의 관심사 발달단계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특히 

주제 선정방법과 참고자료, 수준별 교육실시, 

교육활동 시 집단 구성, 계획한 활동 미 실행 

후 처리 방식, 수업 준비 방식 등에서 교사의 

관심사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문미옥

조부경

이연승

신은수

김지영 

안진경

김영실

(2008)  

2007년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

안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질문지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제시한 구성 

방침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높음.

교육목표. 영역별 교육목표 영역별 구성 체계 

그리고 내용 구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적

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서의정

(2006)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인식차이 및 영 교육과정 

분석

공사립교사 220명/설문지
학력,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과정 중요도 높음. 

활용도는 차이 없음.

장영희,

엄정애,

박수진,

강유선

(2006)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생활영역’ 내

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 220명/설문지

‘기본생활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사회생활영역’ 내용의 중요도 및 실시정도에 

대한 인식은 담당학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

양현선 

(2006)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활용에 대한 연구
교사 400명/설문지

관심도는 경력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음. 

활용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학력이 높을수록 활용도 높음.

김영옥

조부경 

홍혜경 

김희진

(2005)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

사의 인식 및 실태
교사 1612명/설문지

유치원교육과정 구성, 운영실태, 초등과의 연

계는 적절하다고 인식함. I · II 수준 적용, 지

도자료집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서동숙

(2004)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교

사의 관심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교사 284명/설문지

교육과정 관심은 무관심. 경력과 학력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관심은 차이가 없음. 근무기

관 유형이 교육과정 관심도와 관계있음.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실행은 익숙한 정도임. 

경력과 근무기관 유형이 교육과정 실행에 영

향을 끼침.

강송아

(2004)

유치원 교사의 교육과정 관심도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교사 426명/설문지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학력, 경력에 따라 

차이 있음.

(계속)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대상/방법 연구결과

금민선

(2003)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 
활용 실태

교사 399명/설문지

지도 자료 활용도는 보통수준임.

경력, 학력, 공립 교사일수록 잘 활용함.

장애정도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함. 

이순자

(2003)

교육과정 운영 중 나타나는 현장

문제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의 

인식조사

교사 311명/설문지

교수ㆍ학습 자료의 확보 및 지원, 수준별 지

도, 초등학교와의 관계 문제, 관의 행ㆍ재정적 

지원 미비, 연장제 운영과 수업의 질에 대해 

어려움을 느낌.

학력이 높을수록, 4~15년의 중간 경력 교사

집단이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더 높게 인식.

최민수 

황수연

조승현

(2002)

수준별 교육내용 적용에 대한 교

원의 인식 조사.
교사 497명/설문지

교원의 경력, 학력, 직위가 높을수록, 혼합반 

담임일수록 교육목표인지도, 숙독 정도, 활용 

정도, 적합성, 적용효과, 연수 및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황해익 

손원경 

손유진

(2002) 

유치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교사 396명/설문지

교사 30명 면담

유치원 수준별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아의 발달수준을 구분하

거나 많은 수의 개별 유아에게 적용하는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 

김숙희

(2002)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과 교사의 이해에 관한 질적 

연구 : 자유선택 활동을 중심으로.

4학급의 교사/참여관찰

교육과정 방향이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함. 

교육과정 개념을 학술용어로 생각함.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음.

이현숙

(2002)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

른 유치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

영 현황

359개 유치원/설문지

44개 유치원 문서분석(운영

계획서, 연간, 월간, 일간)

지도 자료는 주제결정시 활용. 

목표 선정 시 교육과정을 많이 반영함.

구정순

(2002)

유치원 교육과정의 활용도에 

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

으로

교사 121명/설문지

교육과정 활용의 장애요인은 자원인사부

족, 현장적용을 위한 연수부족 등임. 경

력, 학급연령에 차이 없음.

이윤경

이영애

조인경

(2000) 

교육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교사 581명/설문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에 대해 잘 

알고 있음. 활용정도는 보통임. 장애요

인과 장애를 느끼는 정도도 보통임. 

부성숙

(1998)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들의 관심도와 활용수준 
교사 265명/설문지

관심도는 무관심 수준임. 경력이 영향미침.

활용수준은 기계적인 수준.

보통 이상의 장애 느낌. 장애요인은

자원인사 부족, 시간 부족, 유아교육전

문가간의 계획 활동 부족, 자료 부족, 

교육과정 적용절차의 불명확 등임.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의 결과는 교사 배경 변인, 기관 변인의 영향

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의 문제점은 문서 분석의 

경우는 문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설문 조사의 경우에 실제로 행하는 것

과 달리 응답자가 임의로 대답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제 교사들의 실행 양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된 연구는 수업의 실제를 관찰하거나 교육과정 실행

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소경희, 2003; 손승희, 2008).

실제 우리나라 유치원 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자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학

교수준보다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치원 홈페이지나 유치원 

홍보자료에 나타난 각 유치원의 프로그램 소개에 나타난 교육과정 운영 실제는 프로그램 이

름부터 활동명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

과정을 유치원 수준 혹은 교사수준에서 실행한 결과인가에 대한 것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유치원 수업 실제

에서 교사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고자 하는지, 유치원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학교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은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실행에도 있는 것이며 유치원이 유사기관과 차

별화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유치원교육과정 실행 연구의 기초 단계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

사들의 인식과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이 어떻게 수업에 반영되고 있

는가를 유치원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대전지역 유치원교사 17명을 대상으로 면담, 이메일,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의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유치원 교육과정

을 교육계획 시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하는가?,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집은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하는가?,’ 가 주요 질문이었고, 면담 시 교사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이어가는 형

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교사의 근무유치원 유형과 경력은 <표 2>와 같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상자의 허락을 구한 후 면담자료와 전화인터뷰는 녹음

하여 전사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

한 순서 없이 상황에 따라 진행하며 준비된 질문 문항은 참조만하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

하였다(김영천, 1997). 면담자료는 전사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고 분석 단위는 

주제로 하였다. 사례를 제시할 때 유치원 면담 대상자를 3년 경력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공.3.’, 7년 경력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7.’과 같이 표기하였다.



<표 2>  면담 대상자 배경

설립 유형 경력
계

국공립 사립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5년 이상

11 6 3 5 4 3 2 17

Ⅱ.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1. 교육과정은 이론이고 수업은 실제

유치원교사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요성은 대학

에서 그렇게 배웠고 ‘뭐라고 말로 딱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요하긴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잘 알고 있지는 못하며 대학에서 공부할 때 혹은 임용고시 준비 이후 

현장에서는 수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으며 자신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어렵다

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과정을 아주 잘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배웠고 

지금까지 연간교육계획이나 주안을 짤 때 총론을 열심히 보려고 해서 그런지 그냥 수업에 다 포함되

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딱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략) ... 저는 지도자료집에 있는 생활주제

를 계절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 주제에 맞는 활동을 계획할 때 자료집 앞부분의 개념

인가 내용을 주로 봐요(사. 11.).

교육과정을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되더라구요. 

수업하는 것과 상관이 없진 않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유치원에서 실제 하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사.5.).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정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노

력이 부족한 것 같다. 최소한 지도서에 있는 주제와 활동들은 모든 유치원에서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형평성은 유지되는 것 같다(공. 2.).

면담 시기가 2007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가 배부된 직후

이어서 그런지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정

과 자신의 수업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관찰을 통한 교

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김숙희, 2002)에서 관찰 대상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학술용어로 인



식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같다. 또한 유치원교사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개정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익숙한 교육과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교사 연수가 실시되지만 

인터뷰 대상 교사들은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며 연수를 통한 이해도 부족했

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임용고시 준비할 때 공부했던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

해서는 2회 연수 받은 내용이 전부다(공. 3.). 

저는 5차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고 5차 내용이 6차에도 많이 나와있기도 하니

까 5차가 보기 편해요(공. 15.).

가장 많이 접했던 지도서가 6차이어서 그런지 지도서도 6차가 더 잘 정리된 느낌이 든다(공. 3.).

제가 2006년부터 근무를 해서 그런지 6차 교육과정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요. 특별히 잘 되었다 그렇

기보다는 내가 교사를 시작할 때 사용하고 있던 지도서라서 그런 것 같아요(공. 3.).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이 다 기본인 것 같아요. 바뀌었다고 해도 실제로 수업하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것도 저같은 경우는 연수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다른 선생님

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한 번 했는데 건강생활인가만 했고....(사. 11.).

이와 같이 유치원교사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가 제작 ·배부되어도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며, 개

정된 초점이나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과 교사용지도서인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의 의도가 

현장 교사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체제를 바꿈으로써 읽기 불

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기본적인 교수원리

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나 교육과정 개정이나 지도서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교육과정 건강생활을 심의도 했었습니다

(공. 15.). 



글쎄요. 잘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 유치원이 연구가 많아서 연구할 때 관련 항목 찾아보고 하

니까 ... 그렇게 치면 잘 안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개정하는데 참여하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요(사. 13.). 

국공립유치원교사의 경우에는 ‘특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아서 

알고 있고 특색사업 부분은 잘 반영하게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활동이 특색사업으로 되어 중점적으로 해야 하니까 바깥놀이 활동

을 많이 해요(공. 3.).

아무래도 특색활동 선정 할 때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을 넣고자 노력하지요(공. 3.).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한 교사와 참여하지 못한 교사 혹은 연수에 직접 

참여했거나 연수를 전달 받은 교사 간에 교육과정 운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홍후조( 2002)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활용은 ‘기
계적 실행’(Hord, Rutherford, Huling-Austin, & Hall, 1993)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체계적

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2. 유치원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의 혼동

유치원교사들이 생각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체보다는 교사용 활동지도서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면담 시 ‘교육과정을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교육과정 적용

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지도서의 활용과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들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교사들이 유치원교육과정과 교육과정해설서보다는 

주로 교사용 지도서의 각권과 총론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교육과정을 반

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이다.

교육과정은 주안을 쓸 때나 생활주제를 정할 때 봐요(사, 13.).

일일계획안 작성할 때 총론을 보면서 반영하는 편이에요(사. 1.).

사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하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난해한 활동들이 많아서 반

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 22.).



교육과정은 생활주제나 관련 개념, 관련 요소를 계획할 때 반영해요(공. 4.).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수준별 활동을 참고하는 편이에요(공. 3.).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의 목적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을 활동으로 전환시켜 교

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동질의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교과서의 

의미는 아니다(교육부, 2000).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질문할 때 주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생활주제의 개념이나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이

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반영은 목표 진술에만 

유치원교사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반영은 주로 활동의 목표와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현황을 조사한 

이현숙(2002)의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과정은 목표 선정 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는 주제 결정 시 주로 활용한다는 결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과정은 계획안을 짤 때 교육과정 관련요소를 염두에 두면서 작성하는데 반영하고 있어요(공. 9.). 

유치원교육과정이라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5개 생활영역에 바탕을 두고 유아발달 수준에 맞는 것

을 제시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살펴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심

화된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좀 수준이 낮은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사. 7.).

활동을 할 때 ‘건사표언탐’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니까 활동을 할 때 내용을 추출할 때 교육과정을 보

면서 하게 되지요(공. 15.).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유치원교육과정이 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

나 제시된 내용이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보다는 

장학지도 시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거나 문구를 기술하기 위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목표를 정할 때 어떤 것이나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도 목표를 정할 

때 그냥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건 사회생활 아니야?’하시면 그냥 그렇게 써요(사.5.).



교육과정은 너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긴가 민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문

자지도를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그냥 이름 석자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름 석자만 쓰면 

되는 것인지 애매해요(공. 15.).

활동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게임이나 노래 같은 활동 목표를 쓸 때는 교육과정을 찾아보면서 쓰

게 되요.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막연해서 쓰기 어려운 때 교육과정을 보면서 살짝 말을 바꾸면 그래

도 정하기가 쉬우니까요(사. 13.).

기존에 사용하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강조점은 

알고 있고, 건강생활영역은 강의를 들었어요. ...(중략) ... 유치원교육과정은 좀 모호한 목표나 성격 

같은 항목이 많아서....(공. 9.).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은 유아의 경험을 통합

적인 영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유아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

부, 2008).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이 가르칠 내용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활동을 

선정한 후 목표 ‘붙이기’에 사용되고, 유아의 경험을 통합한 생활영역이 가르치기에 ‘모호한’ 
혹은 ‘긴가 민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지도서를 대신하는 많은 자원들

유치원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애매함’과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접

근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른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서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들이 새롭지 않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유였으며, 매일 일일이 자료를 제작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미 자료도 있고 교사에게 익숙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도서에 있는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유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와 지도서에 

제시된 준비물이 차이가 많아서요. 또 제시된 게임을 하려고하면 유치원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

고...(공. 15.).

지도서에 있는 활동들은 자료를 우리가 다 찾아야 하구요. CD나 실물자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요(사. 5.).



교사용 지도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중략) ... 일일이 제작하여 활용하기엔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공. 22.).

이번에도 새로 나온 것이 있나 해서 봤는데 새롭지 않더라구요. 또 새로운 것은 오히려 적용하기 힘

든 것들이 많아요(공. 1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자료까지 다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면담 대상 교사들 중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활동을 자세히 제시하고 자료와 함께 올려놓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개인 블로그나 까페의 자료들이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보다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고 답하였다. 

반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있다 보니 교사들이 만든 PPT를 서로 돌려 사용하거나 유치원교사들은 

에듀아이캔(중앙아동연구소), 지니키즈, yes24의 플래시 자료를 사용해요(공. 6.). 

쉽게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경상남도 유아교육원 교수활동 자료, 키드키즈, 중앙에듀 같은 

곳에 있는 자료를 사용해요(공.3.). 

지도서는 읽고 이해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 유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와 

지도서에 제시된 준비물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요. 인터넷 사이트나 CD자료를 활용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지도서는 약간 적용해요(공. 15.). 

인터넷에서 구하는 자료들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심도 있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고 편집해서 활용

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인터넷자료나 유아교육 카페를 잘 사용하고 지도서는 프로젝트 할 때는 거의 

보지 않아요(사. 7.). 

지도서에는 활동의 수도 부족하고 자료도 편집하고 제작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수자

료나 시중에 나오는 잡지, 중앙에듀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요(공. 2.). 

인터뷰에서 공통의 사이트명이 자주 언급되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유아교육’ 혹은 ‘유치

원 수업’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 교사들 및 기관의 까페와 블로그 등을 검색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무료로 회원가입 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까페와 블로그에는 실제 

활동자료는 물론 활동한 사진까지 올려 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유치원 수업에서 유용한 

수업 자원은 수업 자료 제작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교사들이 주로 활용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교구와 교수자료 광고가 실리는 상



업적 사이트와 ‘경상남도유아교육원’과 같은 공공기관 사이트도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 제시

되는 수업자료와 교수방법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

를 대신하여 온라인 자료실의 개발하거나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수학습자료실

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키드키즈

(http://www.kidkids.net)

  경상남도유아교육원

(http://www.gnchild.go.kr) 

Ⅲ.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도서 개발에 대한 제안

유치원 교사들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수업의 실제에 반영하기에 어렵게 구성되

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생활영역의 내용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실제 수업에서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5개 생활 영역을 초등교육과정처럼 만 3, 4, 5세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유치원에서 유

아들을 보면 수준차가 너무 큰데 Ⅰ, Ⅱ 수준으로만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연령

에 따른 내용과 하위내용, 수준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 주시면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수업을 계획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사. 1.).

유치원 교육과정이 각 생활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체계와 수준별 내용들이 포함되는 교육내용

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이 따로 가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은 교육과정일뿐이

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인식이 문제이지만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가 각 생활영역별로 일관성이 있거



나 통일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루어야 할 것은 많은데 수업에 다 넣지 못하고 있고....(공. 3.). 

교육과정 자체를 수업에 딱 연결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5개 생활영역으로 되어 있고 내용

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업 할 때 활동을 계획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 저는 오히려 생활주제를 정하면 주제별 

지도서 처음에 나온 개념을 보고 그것을 포함시키는 활동을 계획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

에 생활영역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도 생각해요. ...(중략) ...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교사 특히 초임선생님들은 거의 활동만 보니까요. 차

라리 활동을 더 많이 제시하면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변형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사. 11.). 

제가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초등교육과정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

르쳐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볼 때 유치원 교육과정은 더 융통성이 있어서 교사

가 계획을 해야 하는데 ... 좀 모호한 목표나 성격 같은 항목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제시해주

면 좋겠어요(공. 9.).

또한 유치원교사들은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 개발 시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현장 적용이 

가능한 활동을 제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개발진의 지역적 특수성이 드러나는 활

동이 그대로 제시된 것, 각권별 수준에 대한 기준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장 교사가 

심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자료 없이 방법만 설명되어 있어서 알기 어렵고 ... 연령별로 나온 활동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한 두 유형의 활동이 편중된 경향도 있어서요(공. 4.). 

연령에 맞지 않는 활동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 아마도 주제별로 연령별로 

골고루 활동을 넣다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중략) ... (사. 13.). 

경력이 많은 교사 중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의 측면을 언급하고 수업에서 자

신의 학급과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책에 나온 활동이나 인터넷이나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가 자



기 연령이나 반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니까 차라리 활동 유형별로 많은 활동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도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 유치원에서 해

왔던 전년도 주안과 일안을 더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대도 똑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별

로 내가 필요하면 이책 저책 다 보게 되니까 활동이 많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사. 11).

이러한 사례는 유치원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성원경 ·이춘자

·김현지, 2009)에서 “산림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나누기를 했거든요.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쭉 

처음부터 산림박물관 입구부터 사진을 보면서 회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다 잘해요. 

너무 너무 이야기를 잘 하고 ...”와 같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행의 

사례가 개발되어 소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생활주제, 교육과정 영역, 가르치는 내용의 연결이 어려움을 

지적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방식을 지도서 개발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음 

사례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가르치는 내용, 방법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주제별로 제시되어 활동이 전개되는 지도서 외에 각 교과목별로 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맞추어 체

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서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건강생활영역에서 비이동

운동, 이동운동, 조작운동 등을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연간계획으로 구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중략)... 교사 혼자 스스로 하기엔 너무 벅차다보니 생활주제만 맞으면 발달에 상관 없이 

활동만 나열하게 되는 것 같다(공.3.).

다음은 주제에 따라 작성된 활동 유형간 통합 형태로 작성된 주간교육계획안의 예이다.



경기도 H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주간교육계획안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과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 개발 시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

되고 특히 수업 활동이 현장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뿐 아니라 경력이 

많은 일선 교사들로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는 것도 제안하였다.

제가 이번 지도서 심의를 했는데 지적한 활동이 수정 없이 그대로 실렸더라구요...(중략)... 사실 유치

원을 누가 설립했는지 이런 활동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음악감상, 동극, 동화는 현장

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준비물을 직접 제작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트럭으로 물건 

나르기를 하는데 트럭을 굳이 종이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공. 15.). 

또 다른 교사는 현장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지도서 개발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는 수업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론과 실

제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조재식, 2002). 

교육과정 편성과 집필 구성원들을 신중히 꾸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학벌이나 직책이 아닌 현장에

서 묵묵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경력교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

니다. 부디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이 탄생되길 바랍니다(공, 22.). 



Ⅳ. 결론 및 시사점

면담을 통해 드러난 유치원교사들의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유치원 수업 실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교

육과정은 개발진(집필진)에서 정한 것이고 수업은 교사가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중 교사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일계획안을 작성할 때 활동목표 

진술과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요소를 작성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에 반영하

는 것은 지도서에 제시된 생활주제를 다루는 정도이다.

셋째,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지도서를 

활용하고자 하지만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활동의 내용이 일반

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것도 있고, 특히 교수매체는 즉각 활용하기 어려워 인터넷자원을 활

용하고 있다.

넷째, 유치원 교육과정을 수업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어렵다. 교육과정 생활영역의 내용은 

모호하고, Ⅰ수준과 Ⅱ수준은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렵다. 

다음은 면담 결과에서 드러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

치원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생활주제인가?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인가?

면담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의 내용(생활주

제)을 곧 가르칠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전국 공통으로 가르쳐

야 할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유치원에서 가르칠 내용은 생활주제가 

아니라 5개 생활 영역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생활주제를 가르칠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주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 연령별로 동일한 생활주제가 

제시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주제가 있는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는 교육과정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주제 또한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기 보다는 주제 중심 통합 교육에서 제시하는 

주제 선정의 기준에 따른다면 지역, 유치원, 학급 수준에서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

능하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서에서 교육과정 생활영역의 내용을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하여 가르칠 내용으로 다루는가를 현재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교수 방법의 특징인 주제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무엇을 통합하는 것인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통합’의 문제는 무엇을 왜 통합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

여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제시한 문서이고 수업은 활동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에

서도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 즉, 활동으로 

전개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환되는 것에 있다(박은혜, 2007). 마찬가지로 통합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 상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양성과정의 수업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수학교육이든 과학

교육이든 모의수업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발표수업을 하게 된

다. 또한 유아교육과 전공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살펴보면 그 체제가 각 교과의 활동

의 실제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제

망 작성’에는 교육과정 내용의 통합이 아닌 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

다. 개념도를 통해 교사계획(teacher planning)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지식을 알아본 이춘

자와 성원경의 연구(2007)에서도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중요도에서 ‘활동유

형’, ‘생활주제’, ‘교수자료’가 중요한 지식으로 나타났고 지식의 분화 정도도 ‘활동유형’, ‘교
수자료’가 높게 나타났다. 활동이 통합되면서 유아의 경험이 통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

사가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거쳐야 하는 사고 단계는 교육과정의 내용, 생활주제, 생활주제

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동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과 

교사교육에서 이러한 단계의 연결이 필요하며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보여주는 현장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유치원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교중심교육과정’, ‘교육과정 실행자로서의 교사’ 등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험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상황과 맥락이 모두 다르니 모

든 교사의 경험에 의한 주장이 각각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교

사 자신의 철학과 반성적 교수 경험이 혼합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사 수준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바탕으로 상황에 적절한 교

육과정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중등학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 연구가 유아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원 교사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적절

한가?

교사의 전문적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교육과정구성능

력, 교육과정실천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엄은나 ·서동미, 2009; Murphy ·Delli ·Edwards, 

2004). 유치원 교육의 특성상 그 어느 수준의 학교보다도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능

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능력을 전제로 한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 능력에 대한 것은 설

문지나 문서를 통해서 드러내거나 교육하기 어렵고 관찰, 면담, 현장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교사양성제도와 유치원 교육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러한 논의가 적절하며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도 확신하지 못하며, 우

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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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유아교사의 아이덴티티(identity) 형성에 관한 질적 연구1)

박수경(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Ⅰ. 서 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덴티티에 관해 개념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덴티티

를 고정되고 안정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Allport, 1955; Gee, 2001). 그러나 근래에 이

르러서는 많은 학자들이 개개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 가능한 과정 속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

고 있다(Lemke, 2003; Watson, 2006). 또한 심리학적 관점의 학자들은 교사의 전문적인 아이

덴티티를 자아형성의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며(Gohier, Chevrier, & Anadon, 2007) 사회

문화적 관점의 학자들은 Lave와 Wenger(1991) 또는 Vygotsky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교사의 아이덴티티가 교수(teach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논의하였다. 최근의 후기구조주의 관점의 학자들은 교사 아이덴티티를 권력관계(power 

relations), 이데올로기, 문화에 내재된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Zembylas, 2005).

본 연구는 초임유아교사들이 교육경력 초기에 교사됨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어떻게 구성

하며 또한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아교사로서의 아이덴

티티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연구는 바흐친(Bakhtin, 1993)의 “존재

(Being)”개념과 푸코(Foucault, 1979)의 “권력관계”개념에 입각하여 초임유아교사들이 주변 세

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교사 아이

덴티티 형성의 정치적 관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복수(multiple) 아이덴티티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 아이덴티티는 연구 참여자들의 교수와 실제

(practice)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렌즈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과 어려움은 교사로서의 삶과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이 연구는 2009년 5월,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축약, 번역한 

것임. 



본 연구는 한국의 초임유아교사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더불어 교직에 첫 발을 내딛는 

자신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주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임유아교사의 삶 안에 어떠한 긴장과 도전이 존재하는가?

2.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초임유아교사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나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자료 중에서 주로 초임유아교사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 

4명으로, 모두 교사 경력이 2년 이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연구 장소와 연구 참여자를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수집은 봄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여름방학과 함께 종료되었고 평균 일주일에 3번 이상 진행되었다. 교사 개인의 경

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관찰, 집중그룹토의, 개인면담, 현장기록, 포토에세이의 5가지 주

요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저널, 전자메일, 사진, 신문, 가정통신문, 교수계획

안 등의 문서들이 부가적인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사례분석(Patton, 2002)을 위하여 나레

이티브 분석(Manning & Cullum-Swan, 1994)과 근거이론접근법(Charmaz, 2006)이 이용되었

으며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기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이 사용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동료연구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Ⅲ. 연구결과

1.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태”

이 연구에 참여한 초임유아교사들은 미혼의 여교사 4명이었다.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첫 

해 또는 둘째 해를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개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의 성장

배경은 교사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결정에서부터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

통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는 높은 열정을 품으며 유아교육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대학에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선택한 뒤

부터 현장에서 질 높은 유아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되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을 해 왔다. 이미 배우고 알아왔던 이론들과 현장의 실제 간 차이로부터 발생된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도전을 경험하였다. 바흐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초임교사로

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역동적인(active) 존재(Being)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형성하

고 재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흐친(Bakhtin, 1993)의 “순간의 실존”이라는 개념

(Being-as-event)과 같이 초임교사들은 만남의 매순간마다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혜민은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인 평가를 접할 때마다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

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혜민 : 사람들은 유아교사는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뭐에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

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부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사이고요, 제 직

함 또한 교사잖아요. 제 학생들은 저를 항상 교사라고 부르고 이 기관의 모든 사람들도 저를 교사

라고 불러요. 유아교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어린애에게도 교사가 

필요하나?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놀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이런 소리를 들

을 때마다 매우 화가 나요. 저도 엄연히 초등선생님들처럼 대학도 나왔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계획도 가지잖아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면담, 04/04/08)  

혜민은 유아교사가 된 이후로 항상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interview, 06/16/08).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에는 기쁨

을 느꼈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또는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관계

를 맺지 못할 때에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 혜민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교사가 되는 준비과

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교육현장에 나와 직접 접했을 때 자기 자신과 교사로

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선생님은 경험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 초임유아교사들은 관습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이데

올로기적인 관점(Wortham, 2001)을 경험하였다. “초짜” 교사 또는 “어린” 교사 같은 단어는 

초임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것으로 이는 초임유아교사들의 아이덴티티 형성



에 영향을 미쳤다. 집중그룹토론에서 혜민은 초짜 교사를 자기주장도 내세울 수 없는 조용한 

교사이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외로운 교사로 정의하였다(집중그룹토론, 

05/13/08).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초짜”라는 

단어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였고 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협상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에서 아람은 본인을 힘없는 교사로 인식하면서 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가장 힘든 것……. 아이들? No. 나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다함께 모여 있는 시간, 그 기에 나는 주

눅이 든다. 숨이 탁 막히는 것처럼…….(집중 그룹 토론에서 아람의 포토에세이, 06/26/08)

아람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전체교사회의나 연령별교사모임에서 

자신의 낮은 지위에 대해 생각해 오고 있었다. 기관의 교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업무 이외에 초임교사에게만 맡겨지는 부가적인 일에 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나 기관장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시나 명령

에 대해 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혜민 : 제가 초임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면 수정하고 싶고 더욱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근데 선배교사나 원장님이 아이들 앞에서 저를 야단치면……. 앞에다 꼭 그런 

소리하죠. 선생님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겠지만(비꼬는 듯한 목소리 흉내를 내며)…….아이들도 모

든 것을 알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고 안센지. 저도 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약한 모습 보이기 싫거

든요. 그럴 때마나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로 보여질까 생각되고……. 저 웃기죠? 근데 사실이

에요. (인터뷰, 06/16/08)  

혜민의 사례와 비슷하게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발견하거나 나타내

기 위하여 “무경험자” 혹은 “초보”란 주어진 기준 및 꼬리표에 대해 때로는 사회적 협상자로

서 때로는 저항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4명의 참여자를 목적적으로 샘플링(purposeful sampling, Merriam, 1998)하여 



관찰, 면담, 집중토론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

해할 때 본 연구의 특정한 맥락에 한정하여야 하며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유념해야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초임교사들이 교직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하기 위하

여 떠났던 긴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유아교육을 전공으로 선

택할 때 교사가 된다는 목표에 열정과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가 되어 막상 교직이라는 

“현실” 세계에 들어섰을 때, 적절한 주변적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의 위치

성(positionality)을 경험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 아이덴티티는 수많은 기억들, 인간관계들, 과거와 현재의 경험

들과 깊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초임교사들에게 있어 진행 중인 일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독특하였으며, 주어진 모든 순간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사 아이덴티티

를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이념을 경험하였다. 초임교사들이 경험한 긴장과 

도전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독특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유아초임교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교사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함의

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교사로서의 삶을 지속 발달시키기 위해 지원받기를 원

했고 그 방향 또한 제시해 주었다. 초임유아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단

순히 미성숙한 교사로 인식하지 않고 새롭고 창의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역량 있는 교사로 인정해 주는 사회풍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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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평가의 과정과 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강수경(한양대학교 대학원 강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정에서 평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초 ·중등학

교체제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고, 학교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평가 또

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유아

교육 기관평가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평가의 일환으로 유치원의 질적 수

준 향상을 위한 유치원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1주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추진 계획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최근 많은 국가들은 각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유아교육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적인 차원 혹은 민간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NAEYC, 1998, 2006; NCAC, 1993, 2004).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

로 보고하고 있어 평가를 받은 후 기관의 질이 향상되며, 교사의 전문성과 민감성이 향상되

며, 유아들에게 높은 질의 양육과 발달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Bloom, 

1996; Westervelt, Sibley, & Schaack, 2009; Whitebook, Sakai, & Howes, 1997)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의 평가는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하는 평가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

해 좀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평가로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이진희, 2006), 실

제 평가에 참여하였던 참여자의 관점은 유아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뿐 아니라 유아에게 결

정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Lee, 2003). 이에 실제 평가에 참여하였던 교사와 평가위원읜 

인식을 알아보고, 평가실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가과정을 분석하며 수정하는 과정이 이루

어져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유치원 평가 연구는 평가 실시 전 인식 연구나 평가받은 기

관인 유치원 교사나 원장의 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평가에 직접 참여

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관점을 함께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008년 국가수준에서 실시된 유치원 평가의 과정과 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을 조사하고, 실제 평가과정과 지표의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알아봄으로 앞으로 실시될 

유치원 평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평가과정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유치원 평가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하며 변인(지역, 학급수,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유치원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위원의 인식은 어떠하며 변인(소속기관, 교직경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유치원 평가과정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2. 유치원 평가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2-1. 유치원 평가지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2-2. 유치원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위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2-3. 유치원 평가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3. 유치원 평가과정과 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실제 적용과정은 어떠한가? 

3-1. 유치원 평가의 과정에서 경험한 평가의 의미, 평가과정의 어려움, 개선방안은 어

떠한가? 

3-2. 유치원 평가지표 적용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연구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은 

2008년 유치원 평가에 참여한 16개 시도의 국공립 유치원 교사 635명, 평가위원 210명이 설

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평가연수과정,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포함하는 평가과

정, 평가결과 및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 조사는 2009년 1월말부터 4월까

지 우편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  검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과정과 평가지표의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연구를 

실시하였다. 면담연구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유치원 교사 15명, 평가위원 15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평가위원은 서울 경기 지역의 평가위원 가운데 현직대학교수, 유치원 원

장과 원감, 초등학교 겸임 원장으로 재직 중인 평가위원을 선정하였고, 유치원 교사는 원감

의 유무, 학급수,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담 과정 중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자료, 

평가위원 연수 자료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함께 보면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모든 내용은 음성

녹음 한 후 전사하였다. 면담 자료는 자료정리, 자료 해석을 위한 내용 이해 및 범주화, 자료 

해석의 객관화를 위해 유아교육전문가 2인의 동료 확인을 받았으며 참여자의 재확인을 받았다. 

III. 결과 및 논의

1. 유치원 평가과정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평가연수 방법과 시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모든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

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립 전 평가연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평가과정 중 교사는 자체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고, 평가위원은 서면평가의 근거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평가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사와 평가

위원 모두 평가로 인해 유아들의 수업준비가 소홀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학급수

가 적을수록 동일기준으로 평가받는데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현장평가과정 중 가장 개

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사는 중복되는 서류를 축소하는 것이, 평가위원은 평가항목과 기

준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과정 중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구체적인 평가메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질적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었

다고 인식하였고, 교사와 평가위원 모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유치원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교사와 평가위원 모두 해당 유치원에게만 공개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수가 적을수록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교사와 평가위원 모두 각 유치원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급수가 적을수록 교직경력이 높

을수록 평가결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2. 유치원 평가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평가영역에 대해 교사 평가위원 모두 교육과정 영역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교사에게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영역은 교육과정 영역으로 나타났고 평가위원에게 가

장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은 운영관리 영역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가운데 교사는 평가의 적

절성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고, 평가위원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 및 지표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사항

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구체적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타났고, 교사는 학급수에 따라, 

평가위원은 공사립에 따라 지표가 달라져야 한다고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3. 평가과정과 지표에 대한 실제 적용과정

실제 평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의미와 평가과정의 어려움, 성공적인 평가준비를 

위한 개선점이 제안되었다. 교사는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 갖기, 부족한 부분을 개선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유치원의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기,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평가위원은 학교평가의 일환으로 국가수준 평가의 시도, 유치원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초등학교 겸임원장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계기를 평가의 의미 있는 긍정적인 일로 보았다. 교사가 평가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서류를 통한 결과물 위주의 평가, 현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유치원의 업무와 평가업

무의 이중적 부담, 지역별 학급규모별 평가지원 체계 부족, 평가의 목적 및 방법의 이해 부

족, 평가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평가위원이 인식하는 평가과정중

의 어려움으로는 평가관점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 지역별, 학급규모별 다양성에 따른 병설유

치원 평가의 어려움, 현장방문평가와 서면평가의 차이에 따른 평가의 정확성 부족, 현장평가

시행 시기와 시간조정의 어려움, 평가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평가의 성

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체제 마련, 현장의 실정

을 감안한 평가 실시,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연수 시행, 평가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 평가 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를 제안하였다. 평가위원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지역별 학급규모별 상황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평가 시행, 서류중심 평가가 아닌 현장 중심 

평가로 평가체제 전환,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평가 연구가 필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으로 평가지표에서 사용된 단어의 

포괄성 및 모호함, 구체적인 평가 메뉴얼과 평정기준이 부재, 과정적이고 질적인 요소를 평

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표준적인 서류양식의 예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한 후 1주기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평가 1주기 동안 나타난 결

과를 토대로 유치원에서의 강점과 약점, 개선 점, 지원이 필요한 점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평가자에 관한 연구

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평가 실시 전과 평가실시 후 지속적인 지

원을 해준다. 체계적인 평가 연수를 위해 평가대상 유치원 교사 모두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

고, 연수과정에서 평가의 목적에 대한 이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중심의 연수를 실시한

다. 평가전 유치원의 부족한 부분의 장학과 지원을 유치원에 제공해야한다. 또한 평가과정 

중 전문적인 인력지원을 위해 평가 받았던 유치원의 원감이나 교사를 활용하고, 교사의 수업

개선과 평가준비를 위한 비디오 자료 제작, 경력 교사와 초임교사와의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셋째, 유치원 차원에서는 국가수준의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관리감독을 넘어서서 자체 내에서 일종의 자발적인 자율장학이 되도록 시스

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유치원의 규모나 지역,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

통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실시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력하며, 현장평가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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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음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문헌 고찰

이영애(덕성여자대학교 영유아교육연구센터 전임연구원)

I. 연구목적

지난 30여 년 동안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아교육학 내에서도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모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유아교육관련 국내외 학회지를 검색해보면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해 유아음악관련 연구들은 현

저히 적은 수의 연구들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유아음악교육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는 유아음악교육에 구체적인 현장의 실제와 요구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음악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때 이제까지의 유아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국내외 연구

들을 종합해보고 그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요구들과 제언들을 바탕으로 유아음악교육

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은 유아음악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아음악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 실태 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 및 분석해 보고 선행연구들 통해 나타난 제언들을 바탕으로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아교사 양성대학의 유아음악교

육 과정의 개발과 유아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후속 연

구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위의 연구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나타난 음악교육의 실제는 어떠한가?

2. 유아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나타난 교사의 요구들은 무엇인가? 

3.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외

의 유아음악교육 관련 연구들 가운데 유아교육기관의 음악교육 실태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들

을 간추린 후, 도시나 전국 단위의 조사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교사의 요구에 관하여는 국내외 논문과 학위 논문들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의 연구결과

의 유사점들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유아음

악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조사된 유아교육기관 내에서의 음

악교육 실제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와 관련 문헌을 포함한 총 73편을 바탕으로 비슷한 종류의 

실태 조사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사 대상의 질문지를 이용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음악활동을 관찰한 관찰연구나 심층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연구 모두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소수이지만 전국 단위의 연구도 있었다. 연구의 문제로는 유아음악교육 실태

에 관한 조사, 음악환경에 관한 연구, 교사의 요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자료 수집방법

으로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질문지 배포 및 회수 방법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도 있었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이나 교차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유아음

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략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었으나, 음악활동에 대한 실제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연구는 나타나

지 않았다. 

III.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유아음악교육의 실제

1. 음악교육의 주체 및 음악수업의 빈도

유아 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악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들을 분석해 보면 미국의 경

우 많은 수의 유치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역할은 음악 강사(music specialists)가 아닌 담임

교사(classroom teachers)의 책임이었다(Daniels, 1991; Golden, 1989; Nardo, R. L., Custodero, 

L. A., Persellin, D. C., & Fox, D. B., 2006). 이는 한국의 연구(이명희, 2005; 이승희, 

2003; Lee, 2008; 이영주, 2006)의 경우와 매우 비슷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경우 모두, 대부



분의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들에 의해 음악 수업이 진행되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

구들은 담임교사들이 음악을 가르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

슷한 결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치원의 음악교육에 관한 Herbst & Rijsdijk(2005)의 연구에

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거의 모든 유치원 담임교사가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그 

교사들 중에는 전혀 음악 교수법을 듣지 않았거나 어떤 악기도 다루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었

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은 교사들이 음악교육에 대해 교수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고 보고하였다(Lee, 2008). 이는 담임교사의 자질과 교사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었다.

음악활동의 빈도 또한 유아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Golden 

(1989)은 오하이오 지역 유치원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하였는데, 음악 교육활동의 빈

도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유치원들이 음악 관련 활동이 매일 이루어졌고, 주 3회 이상 이루어

지는 유치원도 있었던 반면 적은 수 (0.6%)이지만 전혀 음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치원

도 있음을 밝혔다. Nardo et al. (2006)는 미국 전역에 걸쳐 NAEYC에 의해 공인된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음악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시기와 조사 대상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Golden의 연구와 흡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유아교육기관의 28% 는 음악 

활동이 주 4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 14%는 전혀 음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보고하여 유아교육기관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Daniel(1991)은 큰 유치원 일수록 더 많은 음악활동이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음악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적, 재정적 능력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국

의 경우에서도 공립유치원의 32%가 주 3회 이상 음악활동이 이루어졌고 음악수업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었다(Lee, 2008).

2. 음악활동계획

음악 교육의 빈도도 음악 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좋은 도구이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계획하여 음악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도 음악교육의 현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연

구 분야일 것이다. Tarnowski and Barrett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3분의 1 

가량이 음악활동을 위한 교육계획을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비음악적인 목표들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은 음악

활동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전인 발달의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 종종 단편적인 



활동들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을 경고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연구 모두 음악교육활동을 계획

함에 있어 하위 목표로서 그 주간의 주제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치원의 경우였다

(Carol, 1999; Kwon, 2003; 김소향, 안경숙, 2009; 이명희, 2005; 이승희, 2003; Lee, 2008). 

또한 Denac(2008)의 연구에서 음악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 교사의 흥미가 음악 활동

의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음악활동계획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서 

Temmerman(1998, 2000)은 호주의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 모

든 교사들이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는 한국의 연구(Lee, 2008)에

서도 같은 결과였다. 

3. 음악 수업 활동

음악교육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부르기, 동작활동, 악기연주 및 감상활동이 주로 이

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었다(Golden, 1989; 김소향, 안경숙, 2009; 윤덕순, 2005; 이명희, 

2005; Lee, 2008; Tarnowski & Barrett, 1997). 특히 노래 부르기는 모든 연구에서 가장 빈번

히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으로 나타났다(Denac, 2008; Golden, 1989; Kwon, 2003; 김소향, 안

경숙, 2009; 이미경, 2000; 이명희, 2005; 이승희, 2003; 이영주, 2006; Nardo et al., 2006; 

Tarnowski & Barrett, 1997). 교사들은 노래부르기 활동시 피아노나 CD로 노래를 들려준 후 

노래를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사를 설명한 후 노래를 지도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

로 많았다(이명희, 2005; 이영주, 2005; Lee, 2008). 또한, 노래의 선택에 있어서 교사들은 

주별 주제에 따라 노래를 선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 Kwon, 

2003; 이명희, 2005; 이승희, 2003). 

그러나 임혜정과 김영연(2004)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불려지고 있는 상당수의 노래

들이 유아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 교육 활동의 양적인 면에 비해 질

적으로 부족한 내용적 한계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한편, 동작활동의 경우, 주로 음악을 듣고 신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김소향, 

안경숙, 2009), 노래부르기나 손유희 다음으로 자주하는 음악활동 중 하나였다(Lee, 2008). 

유아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활동 중 하나로서 유아에게 소리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

한 악기를 다루어보면서 창작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협주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악기활동은(Campbell & Scott-Kassner, 2002; 김영연, 2007), 교사 주도의 

대집단 형식의 악기탐색 및 악기활동을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김소향, 안경숙, 



2009) 교실 내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활용되는 악기는 리듬악기였다(이미경, 2000; 

Lee, 2008).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현장에서 소음이나 수업 통제의 이유 등으로 악기지도에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Lee, 2008).  

감상지도는 주로 교사가 음악을 선정하고 대집단으로 모여서 음악 감상 지도를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노래 지도 등의 다른 음악교육활동에 비해 낮은 빈도수로 음악활

동에 포함되고 있었다(김소향, 안경숙, 2009; Lee, 2008). 

4. 물리적 환경

유치원 내의 음악적 환경구성에 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많은 유치원들이 피아노와 리듬

악기를 소장하고 있었고(김혜연, 한애희, 2004; 이미경, 2000; 이승희, 2003), 가장 자주 사

용하는 악기 또한 피아노와 리듬악기였다. 피아노는 교사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유

아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리듬악기였다(Lee, 20089). 

음악적 환경구성에 관한 또 다른 관심은 자유 선택활동 영역에서의 음악활동 영역의 구성

에 관한 것이다. 유아 교육 기관의 다른 활동영역과 마찬가지로 유아가 음악을 자유롭고 능

동적으로 탐색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Andress, 1998; Devries, 2004; Temmerman, 2000; 

Turner, 1999)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활동영역에 비해 음악활동영역은 다양성이나 체계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Temmerman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은 자유선택활

동 시간에 타악기를 연주해 보고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 보면서 소리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여러 음악 교육가들은 음악을 탐색하는 기회이외에

도 음악활동영역이 가지는 잇점들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음악활동영역 내에서 음

악극을 시도해 보면서 개인의 창의력 발달을 꾀할 수 있으며(Devries, 2004), 활발한 상호작

용(Turner, 1999) 및 유아들 스스로 음악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

(Sims & Nolker, 2002) 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선행연구들은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위해, 리듬악기 외에 화음악기(오토하프, 기타, 멜로디언, 리코더등) 및 전통 악기 등의 보다 

다양한 악기들의 구비를 제안하였다(Lee, 2008; Killian & Basinger, 2004). 

IV. 음악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요구 

유아음악교육의 실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음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더불



어 유아교사가 현장에서 음악을 가르칠 때 가지는 다양한 요구들을 피력하고 있다. 유아교육

기관의 음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유아교사들이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이효숙, 심성경, 2001; Lee, 2008; 

Choy & Kim, 2007). 교사들의 어려움으로는 음악활동의 교수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부족이나 

전반적인 음악에 대한 지식의 부재 등이 있었고 음악적 관심과 자신감 부족이나 교재의 부족

등도 있었다.(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이효숙, 심성경, 2001; Lee, 2008).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연구에서 음악교육활동의 어려움의 원인을 유아의 역량 부족 때문으로 꼽은 교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상당수의 유아교사가 음악교육활동 영역의 환경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 부

족을 시사했는데, 그들은 자유선택활동 계획 시 음악교육활동 영역의 환경을 계획하고 활동

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Lee, 2008).

선행연구들은 유아음악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사들이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음

악교육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유아음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 유아교사교육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이영주, 2006; Lee, 2008; 

de l’Etoile, 2001; Nichols & Honig, 1995; Temmerman, 1998). 또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음악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시사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교사들이 음악교육에 대

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타내었으며(이효숙, 심성경, 2001; Lee, 2008; 

Choy & Kim, 2007), 많은 교사들은 유아교사교육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이명희, 2005; Golden, 1989) 교사들은 더 많은 유아음악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Golden). 

교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제안점으로서, Dogani(2008)는 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저널쓰

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노래지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

고 생각하였던 교사들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음악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유아교육과 내의 학생들은 음악활동 수업 후에 자신감이 증가되었고, 특히 예비교사들은 음

악전반에 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실제로 가르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Choy & Kim, 2007). 이는 예비교사교육이 음악교육

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실제적인 교수 방법 면에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예비교사뿐 아니라, 현직 유아교사들도 음악수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수방법 

(methodology)중심의 교육을 필요로 했다(Lee, 2008; 이효숙, 심성경, 2001; Choy & Kim, 

2007; Kelly, 1998; Saunders & Baker, 1991). 그 예로서, 유아의 목소리의 특징에 관한 것, 



리듬악기 사용법, 동작활동, 듣기활동교육, 창의적 음악경험 및 다른 교육영역과의 통합 교

육 등이 있었다. 또한 음악 교육가들은 유아교사교육 양성기관의 학생들을 위해 심도 있고 

다양한 음악과목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Carol, 1999; Nardo, 2001). 또한 

교사들은 교사연수의 참여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교사연수를 위

한 등록비나 교통비 혹은 연수를 위한 외근 시 대체교사의 채용 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며, 

연수를 위한 퇴근시간의 배려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Lee, 2008).

V. 유아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미국과 한국의 연구들은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었고 특히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

을 가르치는 역할은 음악 강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유아교사교육 즉 대

학교육에서의 유아음악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음악교육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시사하면서도 정규적인 음악활동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Daniels, 1992; Golden, 1989). 유아교사들의 대다수가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고(이효숙, 심성경, 2001; Choy & Kim, 2007), 이미 유아교사 양성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이 음악관련 교사연수나 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Lee, 2008; Kelly, 

1998)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뿐 아니라 현직 교사연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음

악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사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는 교사교육에 있어서 체계적

인 유아음악교육과정 모형 및 일정기간 이상의 음악교육 관련 과목 배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유아음악교육 전문가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고, 음악교육전문가와 유아교육전문가와의 상호협

력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안하였다(김선희, 2007; Nardo, 2001; Temmerman, 1998).

본 연구의 목적이 선행연구들을 정리 및 분석해 보고 유아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사교

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예들을 모두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

아교사교육 및 교사연수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

어, 후속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통계적인 연구나 실험연구들을 실시하여 교사교

육 방향제시에 있어 보다 타당도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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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의 전 생애 중 생애초기인 영유아기는 교육의 기회비용 효과가 가장 큰 시기이다. 유

아기는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후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이 되어버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에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에 양질의 유아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기부터 질 높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

무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 공교육화는 취학전 모든 유아들에게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경험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과 결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유아교육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지원하고 관리 ·운영

하며,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공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치원 공교육화 시대의 막이 열린 것은 1976년이다. 공립유치원 5개원이 설립되

었는데, 서울에 4개 교육구청 관할 구역에 각 1개원씩 4개원, 부산에 1개원이 설립되었다. 서

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4개의 서울시 소재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신천초

등학교 병설유치원(동부교육구청), 공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서부교육구청), 신용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남부교육구청), 삼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북부교육구청)으로 모두 국민학교의 교

정에 병설되었다(서울교육사, 198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30년의 변천과정을 발생과정과 발전과정으로 나누어 분석

한 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예측해 봄으로써 국공립유치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

고 발생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갈등 및 해결과정은 Mazzoni의 권한-영향 모형에 의거하여 알

아보았다. 변천과정은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해 30년의 발자취를 알아보았고, 전문가 및 관계

자 면담을 함께 분석하여 통합한 후 한국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은 어떠한가?  

1-1. 국공립유치원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1-2. 국공립유치원 발생의 사회 ·정치적 배경은 어떠한가?

2. 국공립유치원의 발전과정은 어떠한가?

2-1. 국공립유치원의 교육규모의 변화는 어떠한가?

2-2. 국공립유치원의 제도적 변화는 어떠한가?

2-3. 국공립유치원의 행 ·재정적 변화는 어떠한가?

2-4. 국공립유치원의 정책적 변화는 어떠한가?

3. 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3-1. 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3-2. 국공립유치원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 발전과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발

생과정은 국공립유치원이 발생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문헌연구와 동시에 전문가 및 관계

자 면담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Mazzoni의 권한-영향 모형 분석틀을 사

용하여 국공립유치원 발생 과정의 사회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발전과정은 교육 규모의 

변화,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정책적 변화를 문헌연구와 교육관련 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통

해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관계전문가가 제안하는 국공립유치

원의 발전 방향은 관계전문가들의 면담을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당면 과제를 설정하고 국

공립유치원의 발전방향을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

가. 전문가 및 관계자 

연구대상자는 국공립유치원의 30년 역사에 대해 초기부터 현재까지 증언해 줄 전문가 및 

관계자 30명이다. 선정 대상자들은 국공립유치원의 발생 초기부터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본인

의 분야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선정 대상자들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

공립유치원에 재직하는 교원, 초창기에 국공립유치원에 재직하였던 교사, 관계기관에 근무하



면서 국공립유치원과 연관이 있는 이들로서 국공립유치원 최초의 교사, 원장, 장학사 혹은 

교육부 관계자로서 국공립유치원과 밀접한 행정을 다뤘던 이들로 구성되었다. 다만 연구대상

자에 들어있었으나 이미 고인이 되신 진계옥 선생님(1979년 5월 서울시교육위원회 최초의 유

아전공 장학사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83년 문교부 유아교육 담당관실이 신설되었을 때 초

대 담당관이 됨)과 외국에 계신 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담을 거부하신 이들은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나. 문 헌

1) 논 문

논문 266편을 대상으로 초록 및 본문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공립유

치원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판단되는 119편(소논문 10편, 학위논문 10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

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부터 발전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체를 연

구한 선행 논문은 없었다. 

2) 국회 회의록

유치원에 관련된 국회 회의록을 모두 수집하여 그 중 국공립유치원과 관련된 자료를 선정

하여 한문으로 되어있는 자료들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쳤다. 197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국회회의록 중 제94회, 제95회, 제107회, 제108회 8호, 제108회 10호, 제114회 7호, 

14호, 17호, 21호, 제122회, 제128회, 제133회, 제137회, 제144회, 제145회, 제169회, 제170회, 

제205회, 제256회 등 국공립유치원에 관한 내용을(A4 용지로 1,000장 정도 분량) 모두 수집

하였다. 

3) 신 문

1970년 초부터 2006년 현재까지 국공립유치원에 관한 신문기사를 모두 수집하였다. 일간

지 중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

국교육신문, 일간지와 한국교육신문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도 30년 것을 모두 

수집하였고, 한국교육연감 자료는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교육부 및 교육개발원 자료

교육 관련 통계자료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유아교육 진흥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교육부 

내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위원회, 각 지역교육청 등

을 통해 수집하였다.



5) 각종 보고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보(창간호부터 제19호까지)를 분석하였고 건의서와 보고서, 

한국교총의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또한 교육 관련 단체의 자료 등을 읽고 

분석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문제 인식 단계는 연구자가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 발전과정, 발전방향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갖기 시작한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국공립유치원에 20년 이상 재직하

고 있는 교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국공립유치원의 대표성을 갖고 

10년 동안 유아교육관련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30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에 관한 문헌

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단계는 1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크게 국공립유치원에 관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등 1차 자료와 국회회의록, 

관보, 각종 신문, 법령, 간행물 등의 2차 자료로 구분하여 수집 ·분석 하였다. 1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크게 ‘국공립유치

원의 발생과정은 어떠한가?’, ‘국공립유치원의 발전과정은 어떠한가?’, ‘국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수집대상 자료가 설정된 이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를 문헌자

료를 통하여 수집해야했기 때문에 우선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있는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그 

문헌자료에 있는 자료를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단계가 2차 자료 수집 

분석 및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이다.

전문가 및 관계자의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서 국공립유치원의 발생시기를 전후하여 교

육부와 유치원 현장에 있었던 대상자를 찾아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 예비 연구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기초 배경과 면담 내용을 구성한 후 예비 면담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에게 한 질문 내용을 설정하였다. 면담 선정 내용은 첫째, 공립유치원이 설

립되기까지의 과정, 둘째, 설립 당시의 현황 및 어려웠던 점과 세부사항(교육시설, 교육행정, 

교사 현장 등), 셋째, 대도시에 있던 공립유치원이 폐원되었을 때의 상황과 배경, 넷째, 국공

립유치원의 당면과제와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발전방향이다. 면담 방법은 먼저 연구대상자

에게 전화로 면담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문제 1, 2, 3



에 따라 선정된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보내 확인하게 하였다. 전문가 및 관계자 면담은 2007년 2월~ 2007년 5월 

사이에 연구대상자를 직접 방문 녹음 방법을 통하여 면담을 실시한 후 전사하였다. 

가. 면 담

연구대상의 섭외방법은 1976년 당시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였던 분들에게 

전화로 먼저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을 전달하고 연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1차 

10명을 섭외하였다. 1차로 섭외된 10명의 대상자에게 공립유치원의 설립 당시 상황과 1980년 

초의 발전상황에 기여했던 대상자들을 복수추천 받아 중복된 대상자 중에서 2차 20명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의 객관성과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중 전문가 3명, 관계자 

3명과 전화 면담을 통하여 3차 30명을 선정하였다. 

나. 문헌 연구

본 연구의 대상은 국공립유치원과 관련 자료들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논문은 소논문과 

학위논문을 찾았다. 문헌연구를 위하여 국내학술 DB로 대표적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공동이용협회, KISS 국내 학회지의 검색을 활용하였

다.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된 논문이다. 문헌연

구를 위한 2차 자료들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1976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간 국회회의

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PDF파일로 되어있는 자료를 유치원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관련 자료

를 찾았다. 신문자료는 조선일보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PDF파일로 받아 모두 한글로 번역

하였고 동아일보는 PDF파일로 되어있지 않아 직접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본사에 가서 일

일이 신문을 찾아서 분석하였다. 그 외 다른 신문들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유치원이라는 키

워드를 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선정 ·분석하였다. 교육연감은 우면동에 있는 한국교총 도서

관에 가서 직접 수집하였으며, 교육부 자료는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

를 소장하였던 이들에게서 수집하였고 일부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종 보고서나 건의서, 간행물 등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

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관련 논문의 분석과정은 먼저,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토대로 국공립유치원과 관련

이 있는 논문을 선정한 후 논문을 분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특징 및 운영 실태와 관련된 

내용의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 국회 회의록, 관보, 신문기사, 법령, 간

행물,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시 ·도교육청, 각 단체의 자료 등을 연구문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은 연구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기술한 자료와 녹음을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자료의 영역 

분석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자료의 분류 분석 단계이다. 자료의 영역 분석을 위해서 연구자

는 면담 자료를 수차례 반복하여 분석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줄 수 있

는 제목을 면담 기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연구 주제의 영역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인 자료

의 분류 분석 단계에서는 앞서 첫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영역을 소제목으로 하고, 이 소제목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제목을 찾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면담 자료는 연구대상

자에게 확인을 의뢰하여 검토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실명은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유치원의 발생과정은 1976년부터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였으며, 역사적 배경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유치

원을 공교육화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유치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국공립유치원의 사회 ·정치적 배경은 Mazzoni의 모형을 중심으로 참여자와 그들의 영향력, 

의사 결정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치체제로 나타내어 관심사안 명료화, 대안 모색, 관심사안 

해결의 단계로 나타냈다. 관심사안 명료화 단계에서 문교부, 서울시교육위원회, 언론은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 할 필요성에서 국공립유치원 설립 정책을 찬성하였다. 대안모색 단계에서는 

청와대와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대도시에 있었던 국공립유치원이 갑

자기 폐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사안 해결 단계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전략과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우선적으로 설립되는 등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

는 정치적 과정이 나타났다.

둘째, 국공립유치원의 발전과정을 교육규모, 제도, 행 ·재정적, 정책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

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로 인해 교육규모는 교원의 수가 확대되어 교육의 질이 문제



점으로 나타났다. 자격별 현황에서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겸직 원장 ·원
감 문제는 국공립유치원이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은 80년대 

급격히 유치원 수가 확대되어 국공립유치원이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학급으로 이루어진 

국공립유치원이 70%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변화는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발전 기틀이 마련된 것

이었다. 또 교원의 자격변화로 9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원감제도가 신설되었고, 전공 장학사 

배치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종일반 활성화와 만 5세 무상교육의 시작으

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어 유아교육이 발전되었다.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이 6

차까지 개정되어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을 통해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로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이 국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유아교육전공 장학사가 54%에 그쳐 질적인 장학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종일반 지원이 각 시 ·도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나타

났다. 행 ·재정적 변화는 유치원이 학교로 규정되었고 만 3세가 유치원에 취원하게 되고 유

아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이 아직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치원이 여전히 실질적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아교육지원과가 각 시 ·도에 신설되지 못

하며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그 예이다. 

정책적 변화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각 단체에서는 더욱 유

아교육의 질적 제고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유

치원 홍보와 국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공립유치원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당면과제는 교육 및 

환경적인 면에서는 사립의존도가 높고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의 문제와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유사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과 전공한 

전문직의 부족이 나타났다. 행 ·재정적인 면에서는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문제, 병설체제의 

문제, 원장 ·원감의 승진 기회 부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

공립유치원교원들의 단결력과 국공립유치원 홍보부족이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의 발전방향으로 교육 및 환경적인 면에서는 교사의 질과 사명감 및 전문성, 

시설투자의 현대화와 단설유치원의 확대, 원장 ·원감 임용 확대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제도

적인 면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센터역할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철저한 평가, 전문직 

정원확보, 종일반의 적극적인 지원이 나타났다. 행 ·재정적인 면에서는 유아학교로 개명, 만 

3세~만 5세 기간 학제화, 유아교육과로의 승격,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수 증반 등이 나타났



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유아교육

자들의 세력화와 국공립유치원의 핵심적 역할, 의무교육화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유

치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 정부, 일반국민을 포함한 부모, 언론에도 유

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홍보를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고 만 3,4,5세의 기간학제가 이루어지며 기초교육으로서 공교육의 역

할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

구는 국공립유치원 변천과정만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사립유치원 변천방향과 국공립유치원

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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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자녀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 내용의 주체 분석

곽정인(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 있어 자녀양육의 패러다임은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대

적 변화를 초월해 계속 중시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

나기를 기대하는 ‘건강’ 패러다임의 자녀양육이다. 

1920년대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중심 자녀양육관이 촉발되고 활발하게 전개된 중요한 변환

의 시기임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가장 큰 변화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에 일본인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일본이 자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문병집, 1984). 두 번째 변화는 우리나라의 애국적 민족운동으로 시작된 어린이 운동이 이루

어진 시기이다(이상금, 1991). 그 당시 식민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국권 회복이라는 열망

으로 인해 어린이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어린이는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나

갈 꿈이자 희망의 존재로 부각되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는 사

회적 기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19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서구 선교사의 

유입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했다. 그리하

여 이들은 조선여성의 위생교육과 어린이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자보건사업을 추진

하였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편, 1989). 네 번째 변화는 근대과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기이

다. 의학, 행동심리학, 유아교육학, 가정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유치원 교육이 ‘자모회’
라는 이름의 어머니 교육과 동시에 실시되고 있었다(이상금, 1991). 1916년과 1923년에 각각 

동대문부인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과가 독립적으로 설립됨으로써(장병욱, 1979), 유아의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대해 의학적 관심과 과학적 지식이 널리 전파되었다. 다섯 번째 변화

는 한국사회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그 당시의 급격한 산업

화와 도시화는 열악한 위생과 인구과밀 및 기아를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해가 되는 

환경과 질병의 병원균을 만들어냈다(Loustaunau & Sobo, 2002). 



각 시대와 사회의 자녀양육관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는 부

모를 대상으로 자신이 유아기에 어떻게 양육 받았는지에 대한 회고나 과거 혹은 현재의 육아 

경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자녀양육의 실태와 그 변화를 분석한

다. 또는 당시 생활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

지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된 자료는 가족사나 역사적 사실의 기록, 문학 작품, 

인구학적 통계, 잡지나 신문 등이다. 

신문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르는 정보나 인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그 사회를 비추는 일종의 거울로서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반영한다(김택

환, 이상복,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난 신문에 나타

난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내용 기고자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192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자녀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 내용

을 기고한 주체는 누구였으며, 각각의 주체가 건강 및 위생의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20년대 자녀양육의 역사를 건강 및 위생의 근대

적 개념이 나타난 자녀양육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

라 나타나는 자녀양육이라는 현상을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로 선정하였다. 이들 신

문은 본격적인 근대 최초의 신문으로 한국의 여러 중앙지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대 신문으로, 두 신문 모두 1920년 창간 이후 4차례의 발행정지와 일제 강점기의 폐간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매일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진석 편, 1998). 

둘째, 분석시기는 1920년대이다. 본 연구가 1920년대에 주목한 이유는 1919년 3. 1운동이 

끝난 이후에 사회, 역사적으로 계몽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며, 특히 건강 및 위

생의 계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문사에서도 1920년대는 일제 식

민정책에의 저항과 실력배양을 위한 계몽운동적 특성을 지닌 시기로 구분한다(유재천, 1990). 

자녀양육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이 실린 지면은 3면으로 가정상식과 육아법 등의 내용을 주



로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1920년 3월 1일부터 1929년 12월 31

일까지 실린 기사 중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에 관한 기사를 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및 현

대의 아동관 탐색연구(백혜리, 1997; 정미라, 김명순, 박은혜, 신동주, 2006), 신문의 유아교

육 관계기사 분석연구(박선애, 2001), 자녀양육과 부모교육 관계기사 분석(신양재, 김영주, 

1992)을 토대로 검색어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를 추출하기 위

하여 자녀양육서(Spock, 1969)와 아동건강교육 교재(조경자, 이현숙, 2004), 의학 및 간호학

서(홍창의, 2007), 가정학 서적(박정동 역, 1907)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두 과정을 거쳐 

파악된 기사 수는 광고와 사건사고 기사를 제외하여 조선일보 232건, 동아일보 300건으로 총 

532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셋째, 분석유목은 Berelson(1971)이 제시한 내용분석 유목 중에서 ‘주체’ 분석을 적용하였

다. 건강 및 위생의 내용을 기고한 주체를 분석하고자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

계는 관련기사를 기고자에 따라 분류해 보며 기고자의 소속단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의료인, 교육관련전문가, 종교인, 공공단체의 네 가지 주체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파악된 네 가지 주체에 대해 관련 연구물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홍순원

(1989)과 김혜경(1997)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위생 관련내용을 기고한 주체

로 네 가지를 확고히 선정하게 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표 1>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기사의 기고자 별 기사 수와 비율

기고자 별 기사 수 비율(%)

의료인 380 71.4

교육관련 전문가 100 18.8

종교인 34 6.4

공공단체 18 3.4

총 계 532 100.0



1. 의료인의 건강 및 위생 내용

1920년대 신문기사를 매개로 유아를 질병 없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기르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준 대다수의 주체는 의료인이었다. 이들은 질병, 위생, 영양, 수유

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었다. 의료인이 기고한 건강 및 위생 관련기사는 단일기사가 아닌 

연재형식의 기사가 많다. 즉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여러 날 동안 자녀가 건강하기 위한 방법

과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지식의 기사들을 상세히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조

선일보 1928년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12회에 걸쳐 의사 김은선이 알려주고자 했던｢
어린아이 둔 이의 알아둘 여러 가지｣는 소아전염병에 대한 원인과 증후 및 간호법과 같은 의

학적 지식은 물론이요 울음소리, 얼굴빛, 숨구멍, 눈, 귀, 코, 입술, 침, 입안냄새, 혀, 치아, 

목, 가슴, 배꼽, 대소변, 수면상태 등을 보고 질병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음을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각 부위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질병으로 판단되면 그 

즉시 전문 의사에게 보여 질병을 고쳐야 함을 다음의 기사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이가 병 없이 잘 자랄 때에도 한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씩 혹은 두 번씩 나이에 따라서 몸의 근량을 

달아보며, 키를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

며, 또 보호자의 책임이겠습니다... (중략) ...육아법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는 가운데 항상 전문 소아

과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일보, 1929. 5. 12.｢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라｣)

의료인은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간호할 때 부모가 알아

둘 일에 관한 10가지를 소개하면서(조선일보, 1928. 12. 1.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간호할 때 

알아둘 일: 10가지 주의할 바를 알아두시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의사의 지도 밑에

서 간호하고, 의사가 지시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료집

단은 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녀양육 지식을 소개하는 주체 집단 

역할을 담당했다.

2. 교육관련 전문가의 건강 및 위생 내용

교육관련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형성한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자녀양육 관련기사의 내용은 



조국정신, 애국정신 등 민족의 발전과 정신적인 측면을 각별히 중시하거나 유치원, 여학교, 

서양교육가 등 교육자들이 자녀양육의 계몽을 강조하여 이를 토대로 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자녀양육 기사가 실렸다.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장장 41회에 걸

쳐｢민족발전에 필요한 어린아이 기르는 법｣을 연재하여 신 육아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국

권을 상실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건강 문제는 개별적인 가정사를 넘어선 민족발

전의 바탕이라는 태도에서 더욱 부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건강한 아동을 기르

는 책임은 부인에게 있으며, 이들은 ‘아이 기르는 지식’을 새롭게 배워야만 했다. 아이 기르

는 지식은 유치원 교사, 여학교 교사, 서양교육자 등도 알려주기를 원했다. 이들은 아이를 귀

여워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위생, 영양, 운동 등의 요소를 거론하였다. 

위와 같이 교육관련 전문가의 자녀양육기사 중 건강 및 위생 관련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조

건인 나라를 잃은 울분과 슬픔을 유아의 건강과 민족발전에 연결시키거나 건강 및 위생 지식

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교육계몽주의적 성향을 띤 주체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종교인의 건강 및 위생 내용   

1920년대 신문기사를 매개로 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관심을 둔 종교인의 대부분은 기독교

인이다. 기독교의 ‘태화여자관’은 1920년대 신문기사에서 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관이었다. 태화여자관은 1921년 4월 4일 서울 시내 인사동에 개관된 미국 북감리교계

의 사회복지관이다. ‘태화여자관’의 사회사업의 한 분야인 진찰소는 1924년부터 아동건강사업

과 자녀양육 시범사업들을 실시하였다(태화기독교 사회관, 1971). 태화여자관진찰소는 1924년 

개관한 이래로 해마다 자세히 그 사업내용들을 신문지상에서 일일이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4년 1월 25일자에는｢유아를 위해 생긴 태화관의 진찰소: 다섯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건강진단 후 치료까지｣라는 기사제목으로 태화여자관진찰소의 사업시

작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에는 아직 순전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관이 없어 매우 유감이던 바 시내 인사

동 태화여자관 안에 태화진찰소 사회봉사부가 생기어 1주일에 다섯 번씩 어린아이의 건강진단을 하되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반가

정의 5살 미만의 어린아이의 건강을 무료로 진찰하여 만일 병이 있으면 약값만 받고 고치어주고.(중

략)...빈민을 위하여 산파순회...(중략)...모친에게 계몽 토요일마다 위생강화, 어떤 부인이던지 오라. 



태화여자관진찰소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독립된 기관으로 그 

시초를 세우게 되었다. 진찰소의 사업내용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진찰 및 질병치

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위생 강연회와 자모회 운영, 산파순회사업, 목욕탕 시범사업과 영

양 사업, 그리고 우량아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는 일반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렇듯 기독교의 자녀양육에 관한 건강 및 위생 내용은 기독교 복음전도를 매개로 어머니와 

유아에게 초점이 모여졌으며, 건강한 유아를 잘 기르기 위해 특히 어머니에게 건강과 위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하여 유아의 건강과 위생에 대

한 자녀양육방법을 개별 가정에까지 파급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선전한 주체로 작용하였다.

4. 공공단체의 건강 및 위생 내용

공공단체란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아래 총독부나 경찰부 위생과 혹은 일본 아동보호

회와 같이 일본의 공공단체가 신문기사 내용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공공단체가 

1920년대 신문을 매개로 전달했던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내용은 조선인의 건강과 불건강

을 체크하는 일반적 표준, 우량아를 기르는 방법, 조선인의 체격검사 및 기생충 및 전염병 

예방 등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 동안 피지배민인 조선인의 건강과 위생의 자녀양육에 

대해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다. 

이 외에도 조선인의 기생충 검사 혹은 독감 등의 전염병의 상태와 예방에 대한 기사를 게

재하여 유아의 건강 및 보건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경기도 경찰부위생과에서 조사한 관내 학생들의 기생충 검사 결과에 의하면 검사를 받은 조선인 

학생은 삼천구백십팔명에 기생충이 있는 자가 팔 할 이상이나 되어 삼천사백십구명이었으며, 일인 학

생의 검사를 받은 자는 삼천구백삼십육 명, 기생충이 있는 자는 천오십팔 명밖에 안 되어 오할 밖에 

안 되는 바, 그들의 대부분은 열 살 전후의 어린이들로 이같이 기생충이 있음은 여러 점으로 보아 무

심히 보아 지낼 문제가 아니라 하여 방금 교무당국에서도 십분 주목하는 터이라는데 그들 뱃속에 그

같이 많은 기생충에는 회충과 편충 십이지장충이라더라. 

(동아일보, 1925. 11. 29.｢京畿道管內學生 有卵者 八割以上, 각종 기생충 유란자가 삼천 사백여명 그중에서 

대부분은 열 살 내외의 어린이, 考慮할 兒童保健問題｣)

공공단체의 건강 및 위생에 관한 자녀양육 내용은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조선인의 



식량을 약탈하며, 전쟁동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우생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건강한 유아

를 튼튼하게 잘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즉, 신체적 표준을 설정하고 우량

하게 낳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자녀양육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유아의 건강과 위생

에 대한 규율적인 자녀양육 지식을 소개하는 주체집단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에 있어

서 네 가지 주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의료인, 교육관련 전문가, 

종교인, 공공단체 모두 그 당시 어떻게 하면 유아를 건강하게 기를지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방법을 젊은 부모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각 주체들의 숨은 입장은 달랐으나, 그것은 현상

학적으로 유아의 건강 및 위생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자녀양육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었

던 것이다. 둘째, 자녀양육의 패러다임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깊은 관련이 있다. 1920

년대 자녀양육 내용으로 유아의 질병종류와 진단 및 위생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룬 이

유는 그 당시 비위생적인 현상들과 질병으로 인한 소아사망률의 급증 등의 시대적 상황과 관

련이 깊다. 또한 우리나라에 의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가정학과 같은 근대학문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자녀양육에 의료화와 표준화를 만들게 되어 질병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 배

경이 마련되었었다. 

끝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

요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신문이었고, 연구기간의 범위는 1920년대로서 10년 동안의 기간

을 통해서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내용을 살펴보았기에 자녀양육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구체

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기에 자녀양육방법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범위를 확

장하여 연구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신문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자녀양육에 관한 건강 및 위생의 역사

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문 뿐 아니

라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그 당시 방송매체, 교과서, 동화책, 소설, 어린이 문화

행사 등에서 말하는 건강 및 위생의 자녀양육 내용과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일상에서 벌

어지는 자녀양육의 내용까지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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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이지영(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교육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은 발달적 유사성 및 초등학교로의 전이

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학업과 관련된 자존감을 높여 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국어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읽기와 

쓰기 영역을 구분하여 내용과 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글의 특성과 총체적 접근법의 강조

점을 함께 반영하고자, 언어생활영역은 균형적 접근(balanc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교육

부, 2007). 유아들을 위한 한글 읽기지도는 한글특성에 따른 적절한 해독지도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이문정,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식성 증진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문식성 연계교육이 효

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이를 유아교육현장에 적용

하여 유아들의 문식성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절한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를 위한 

문식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구성

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어떠한가?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3)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어떠한가?

4)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은 어떠한가?

2.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1) 유아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유아의 음운인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유아의 읽기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1)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본 연구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문식성 교육을 조화롭게 연결

시키는 것으로 유치원에서의 학습 경험이 초등학교의 문식성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 중 문식성관련 영역(읽기 ·쓰기)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식성관련 영역(읽기 ·쓰기 ·문학 ·문법)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거

나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내용이 서로 의미있게 구분되며 그 사이의 관련을 원활하게 하

는 것을 의미한다. 

2) 유아의 문식성

문식성(literacy)이란 문자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며(Smith, 1984), 문자의 올바른 

발음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말한다(한숙희, 2006). 또한 

문식성은 읽기와 쓰기에 대한 태도와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Mclane & Mcnamee, 

1990). 본 연구에서 문식성이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음운인식 능력, 읽기 흥미도를 포함한다. 

3)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유아의 읽기와 쓰기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총체적 접근과 음운



론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면서 개개 유아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두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가장 좋은 교수법을 선택하여 가르친다(Raven, 1997). 본 연구에서의 균형적 문식

성 프로그램이란 총체적 접근과 음운론적 접근을 절충하여 구성한 것으로 총체적 접근에서처

럼 문학경험을 강조하며 유아에게 의미가 있고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읽

기와 쓰기에 관련된 기초 기능들을 개개 유아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뜻한다. 

II. 유치원·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 구성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하여 문헌고찰, 기초

조사, 프로그램 시안 구성, 예비연구 그리고 최종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에 따

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고찰 단계에서는 문식성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탐색하고 유치원과 초등학

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요소 

선정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연구 단계에서는 문식성 연계 교육에 관한 인식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

사의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안 개발단계에서는 문헌고찰 및 기초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시안

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프로그램의 시안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받

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예비 연구는 프로그램 시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실시

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최종 구성된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문식성 교육 연계를 위하여 읽기와 쓰

기를 즐기고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문학, 내용이해, 어휘, 음운인식, 그리고 쓰기 등 5개의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위해 문학

중심, 총체적 접근과 음운론적 접근의 균형, 읽기와 쓰기의 균형, 교사주도와 유아주도적 교

수의 균형, 계획된 교수와 계획되지 않은 교수의 균형 등과 같은 요소들을 통합하고 강화한 



접근 방법인 균형적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균형적 교수법으로 유아에게(to), 유아와 함께

(with), 유아 스스로(by) 읽고 써보게 하는 3가지 차원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

체적인 교수전략으로는 ‘전체-부분-전체’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소리내어 읽기, 함께 

읽기, 안내적 읽기, 혼자 읽기 등의 읽기 교수전략과 소리내어 쓰기, 함께 쓰기, 안내적 쓰

기, 그리고 혼자 쓰기 등의 쓰기 교수전략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총괄평가와 

함께 활동 과정에서의 유아 행동에 대한 관찰 분석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한 과정중심의 

평가 방법을 지향하였다.

III. 유치원 ·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대

상 기관으로 서울시 S구에 위치한 N유치원과 Y유치원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만 5세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집단은 총 30명으로 이들의 평균 월령은 69.8

개월이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는 읽기검사(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KISE-BAAT 읽기), 쓰기 검사(KISE-BAAT 쓰기), 음운인식 검사, 읽기 흥

미도 검사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예비 연구, 검사자 훈련, 교사 교육,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읽기 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 본 프로그램이 유아의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쓰기 능력 검사 결과 실험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쓰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유아의 음운인식 능력 검사 결과 실험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음운인식 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유아의 읽기 흥미도 검사 결과 본 프로그램이 유아의 읽기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된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유

아가 읽기와 쓰기를 즐기며 의미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기초 능력과 태도를 

가짐으로써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식성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

을 두어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읽기와 쓰기 교육이 후의 읽기 ·쓰기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사와 부모들이 취학 전 유아들의 문식성 교

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시

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

램은 앞으로 시행될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문식성 관련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유아교육현

장의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활동방안의 제시가 있는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

과,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위해 유아의 문자지도를 갈망하는 부모들에게는 보다 적절한 읽기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의 읽기 발

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과 같이 유아와 교사가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또한 재미있는 단어나 새로운 어휘 등을 찾아보는 활동, 문학의 주요요소인 

운율을 즐기게 하는 활동, 내용이해 관련 활동 등을 제공한다면 유아의 읽기능력은 증진된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아들은 모르는 글자를 읽을 때 더 유능한 읽기 능력을 가진 유아일

수록 소리에 기초한 전략과 맥락적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화, 이문

정, 2003).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아가 두 교수법을 병행한 읽기활동을 경험하였을 때 보

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두 교수법을 절충하여 활용하

되, 글자지식 및 음운인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풍부한 문식성 환경 속에서 유아의 

흥미와 동기를 먼저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유아의 욕구에 알맞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유아의 쓰기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아의 쓰기는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의사소통과정이며, 균

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에서 쓰기활동은 총체적 접근과 음운론적 접근의 절충으로 의미표현을 

위한 쓰기와 관습적 쓰기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풍부한 

문학적 환경을 구성해 주어 유아들이 재미있는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장에 접해 보는 기

회를 갖도록 하며, 또한 흥미를 이끄는 필기도구 및 컴퓨터 등 다양한 쓰기 매체를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쓰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균형잡힌 쓰기지도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의 쓰기지도는 의미 

있는 맥락 안에서 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

해서 다양한 쓰기 활동이 유아의 쓰기 수행 능력에 따라 준비되고 융통성 있는 지도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운인식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글은 글자 ·소리 대응규칙이나 자 ·모음 체계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해독을 강

조함으로써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글의 해독원리에 따른 지도를 

함과 동시에 유아들의 흥미와 동기를 강조하는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음운인식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들을 위한 문식성 교수법으로 총체적 접

근과 한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문식성 교수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유아의 읽기 흥미도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유아들의 문식성 능력은 글을 읽고 쓰는 경험이 풍부해 질수

록 발달한다. 그러나 유아들이 충분한 문자 언어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언어에 대한 

유아의 긍정적인 태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과거 문자 언어학습에서는 지나치게 음운 반

복 학습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문자언어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 무엇보다 유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흥미 유발이 

중요하며 유아들에게 항상 읽기, 쓰기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시행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구체적이고 효율적

인 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은 한글의 문자

적 특성과 함께 총체적 교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 프로그램의 교수방법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적

용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각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아의 

읽기, 쓰기, 음운인식, 읽기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들의 초등학교 

진학 후까지 관심을 갖는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연계교육이란 유치원

과 초등학교라는 교육 단위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것이며, 교육체제 면에서 보면 유치원의 

학습 경험을 확인하여 초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

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

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흥미, 동기유발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아의 문식성 연계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

적 문식성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은 

유아의 문식성교육의 효과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므로 유아

의 문식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15주 동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지만, 일 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유아들의 발달과 적응의 과정,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

하고 풍부한 활동들이 개발되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유아들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한 질적인 분석과 변화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의 부족으로 인해 연

계요소를 실제 문식성 활동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겼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의 내용도 앞으로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여 유아의 문식성 연계 지도에 활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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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활동이 

유아의 생물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이보영(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들은 주위 환경, 즉 사람, 식물, 동물, 그리고 가까운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보이고 주

변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주변의 많은 생물들은 유아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생물은 유아들에게 친숙한 주제로서

(Hassard, 1990), 유아들은 그들이 가진 이론의 틀이 과학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처한 주

변의 환경으로 인해 생물에 관하여 생각 한다(Venville,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생물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룬다. 유아교육기관의 연간

교육계획안, 월간교육계획안과 연중행사계획안을 분석해 보면, 계절에 따른 식물의 변화, 우

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생물들을 주제

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유아과학교육 가운데 생물교육은 물리과학이나 화학과는 다르게 실험을 할 수 있

는 영역이 많이 제한되어있어서 감각적 경험보다는 설명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Chaille & Britain, 2003). 그러므로 유아의 생물교육을 위한 교수는 단순한 지식전달 형

식보다는 유아들이 사실 간의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추론을 하게 함으로서 개념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유윤영, 2001; Glynn, Yeany, & Britton, 1991, 2000; Venville, 2004). 

유아들에게 사실과 지식간의 관계를 짓게 하는 추론은 자신의 인지를 상위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상위인지 

전략이 포함된 교수법을 적용함으로서 유아의 과학적 개념형성을 도울 수 있다(Tsai, 2001; 

Sbhatu, 2006). 

선행의 상위인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문학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Israel, Bauserman 

& Block, 2005; Monhardt & Monhardt, 2006; Rhodes & Shanklin, 1993). 과학 특히 생물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상위인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과학학습에서 읽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Koch, 2001), 유아

의 생물교육을 위한 생물도서의 활용은 유아의 생물개념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매개체가 된

다. 또한 읽기 자료는 토의 활동과 연결 확장되어 비판적 사고와 추론을 자극하여 상위인지 

발달을 촉진한다(Jones & Leahy, 2006).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생물교육의 영역에서는 유

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생물에 대한 그림책으로 상위인지 교수-학습활동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으로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교실환경에서 상

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상위인지에 기초한 교

수-학습방법이 유아의 생물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들에게 친숙하

게 접근 할 수 있는 생물 주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생물 주제의 개념 변화를 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유아교육 기관의 연간교육계획안과 월간 교육계획안, 연중행사계획안을 분석하여 기

관에서 다루고 있는 생물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선정된 생물 주제에 대하여 유

아들의 개념 발달 수준은 어떠한지 파악하여 개념의 준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상위인

지 전략을 적용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을 적용함으로서 상위인지에 기초한 사고가 유아들의 

개념형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사들에

게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생물개념 변화와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

함으로서 유아들의 생물에 대한 개념발달을 위한 교수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련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 유아의 생물에 대한 과학적 개념 발달

1. 유치원에서 다루고 있는 생물교육활동은 어떠한가?

1-1 유치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물주제는 무엇인가?

2. 식물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2-1 연령에 따른 식물에 대한 개념 점수 분포는 어떠한가?



2-2 식물의 특징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2-3 식물의 생활주기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2-4 식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3. 동물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3-1 연령에 따른 동물에 대한 개념 점수 분포는 어떠한가?

3-2 동물의 특징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3-3 동물의 생활주기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3-4 동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유아의 개념발달은 어떠한가?

연구 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 적용 효과

1.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생물의 특징에 대한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

과는 어떠한가?

  1-1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식물의 특징에 대한 개념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1-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동물의 특징에 대한 개념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생물의 생활주기에 대한 개념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1.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식물의 생활주기에 대한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동물의 생활주기에 대한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생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형

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1.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식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

념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동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

념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I. 연구 방법

연구 1. 생물 개념 발달 연구

1. 생물교육활동 분석

1) 연구 대상

생물교육활동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 대상의 유치원은 서울지역 31개, 경기지역 32개, 

충청지역 5개, 경상지역 27개, 전라지역 4개, 제주지역 1개 모두 100개의 유치원이다. 

2) 연구 도구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있고 연간교육계획안과 월간교육계획안, 연간 행사계획안이 소

개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 의하여 내용 타당도를 구하였다. 

3) 분석 방법

각 유치원의 연간 교육계획안과 월간 교육계획안, 연간 행사계획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

간 교육계획안과 연간 행사계획안의 월별 주제를 보고 월간 교육계획안에서 다루고 있는 생

물 주제를 식물과 동물로 나누어 그 종류의 빈도와, 월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2. 생물에 대한 과학적 개념 발달 예비 연구 

1) 연구 대상

2008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유아들의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개념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4세 15명, 5세 19명 모두 34명의 유아들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 하였다. 

2) 연구 도구

생물에 대한 유아의 개념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기준 

개념을 사용하였다. 기준개념은 7차 유치원 교육과정(2007), Blank(1997), Harlan과 Rivkin(2004), 

Kelly(2001). Martin, Sexton과 Gerlovich(2005), National Research Council(2000), Piaget(1971), 

Venville(2004)등 생물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기준 



개념을 작성하였다. 

생물의 기준개념은 생물의 특징, 생물의 생활주기, 생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은 식물의 특징, 식물의 생활주기, 식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로 범주화 하였다. 

동물은 동물의 특징, 동물의 생활주기, 동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로 범주화 하였다. 식물의 

특징에 대한 하위개념은 생명유무, 생김새, 식물의 종류, 성장조건, 호흡이며, 식물의 생활주

기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성장순서, 재배(번식)이다. 식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하위

개념은 서식처, 공생, 먹이사슬이다. 동물의 특징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생명유무, 생김새, 종

류, 생존 조건, 호흡이며, 동물의 생활주기에 대한 하위개념은 성장순서, 번식이다. 동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하위개념은 서식처, 공생, 먹이사슬이다. 설정한 기준개념은 유

아과학교육 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타당도에 동의하였다.

3. 생물에 대한 과학적 개념 발달 본 연구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이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인 D, S 유치원 4 · 5세반 유아를 임의 표집 하였다. 각 기관의 연령별 구성은 

D유치원 4 · 5세반 연령별 50명씩, 100명, S유치원 4 ·5세반 각각 50명씩 100명으로 모두 200

명의 유아이다. 

2) 연구 도구

유아들의 응답을 기준개념에 따라 분석한 예비연구의 결과에 따라 개념 검사 항목을 구성

하였다. 기준 개념에 근거한 질문의 항목은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이 생

물 개념 파악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경력 15년의 고등학교 과학교사 1인

에게 1차 타당도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내용이 유아들에게 이해가 용이한지, 검사가 용이한지에 대하여 각각 유

아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교육경력 16년, 14년의 유치원 원장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2

년의 유치원 원감 3인에게 2차 타당도를 의뢰하여 최종 검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3)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개념의 분석은 과학적 개념 연구를 위한 분석기준(김은



정, 2002)으로 인식없음, 비과학적개념, 준과학적개념, 과학적개념의 4단계로 하였다. 첫째, 

인식 없음(무응답, 혹은 모르겠다, 틀린 개념을 언급), 둘째, 비과학적 개념(주관적, 심리적 

요인으로 언급), 셋째, 준과학적 개념(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게 언급), 

넷째, 과학적 개념(과학적 개념으로 언급)으로 응답의 수준을 구분하였으며, 0점에서 3점의 

범위를 두었다. 문항별 응답수준에 대하여 과학교사 1인에게 타당도를 구하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개념 검사문항으로 개별면접

을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검사지 사용하여 질문한 후 유아의 진술 내용을 기록지에 문항별로 

기록하였다. 제한 시간은 없었으며 평균 검사시간은 15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되었다. 

5) 검사 결과 분석

유아의 생물에 대한 개념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념 수준별 식물과 동물의 특성, 식물

과 동물의 생활주기, 식물과 동물의 주변환경과의 관계등 3가지 범주별 하위 개념의 문항별

로 분석하였다. 또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개념의 연령별 발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범주

별 하위 개념의 문항별로 4, 5세 연령별 개념 수준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각 문항별 

개념 수준의 차이를 4, 5세 연령별로 통계적 의의를 밝히고, 각 개념 유형간의 연령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χ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유아의 생물에 대한 개념 형성에 주는 효과 

검증 연구 

1. 연구 대상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이 5세 유아의 생물에 대한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D유치원의 2개 학급은 비교집단으로, S유치원 2

개 학급은 교육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집단의 평균 연령은 62.65개월이며, 비교집단의 평

균 연령은 61.46개월이다.



2. 연구 도구

1) 생물에 대한 개념 검사 도구

연구 1에 기초하여 구성한 도구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검사문항을 사용하였다. 식물에 대

한 검사도구는 식물의 특성, 식물의 생활주기, 식물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이며 식물은 식물개

념검사 17문항, 동물은 동물개념 검사 19문항이다. 

2)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의 교수 전략은 Cummins, Stewart와 Block(2005)

의 연구에 의한 토의 단계를 적용하였다. 토의의 단계는 미리 생각하기, 어휘/ 탐구, 이해, 

분석, 연결 그리고 조직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활동에서 사용되는 그림책은 Pringle과 Lamme(2005), 그리고 Wells와 Zeece(2007)의 과

학정보그림책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그림책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유아교

육 박사학위를 가진 유아문학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의뢰하였다. 1차, 2차, 3차 타당도 의

뢰 결과와 최종 선정된 그림책은 총 8권으로 동물 6권, 식물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사전검사,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 적용, 그리고 사후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에 제공되는 생물 그림책은 같으며, 사후 관찰도 비슷한 환경

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집단은 교사가 생물 그림책을 읽어준 후 상위인지에 기초한 토의가 이

루어졌다. 비교집단은 교사가 생물 그림책을 읽어준 후 교사와의 이야기 나누기 수준의 수업

이 진행되었다. 활동방법은 총 8주 40회 활동으로서 1책으로 1주 5일간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의 시간은 매회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체의 시간을 합하면, 한 가지 주제당 

70분~9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첫째, 사전 검사에서는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 적용 이전의 5세 유아의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개념의 검사도구의 3개의 범주별 점수와 총점을 산출하여 독립적 t검증



을 통한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둘째,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생물그림책 토의 활

동 적용 전 ·후의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의 생물개념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에서 다루고 있는 생물주제는 동물은 곤충, 봄 동물, 개구리, 달팽이, 나비등 

37종이었다. 식물은 씨앗, 고구마, 봄 식물, 감자, 꽃씨, 꽃 등 46종이었다. 

둘째, 생물개념은 생물의 특징, 생물의 생활주기, 생물의 주변환경과의 관계 등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생물의 특징의 하위개념으로는 생김새, 성장조건, 호흡, 생명유무로 구

성된다. 또한 생물의 생활주기의 하위개념으로는 성장순서와 자손의 번식으로 구성되며, 생

물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하위개념으로는 서식처와 생명체간의 의존여부로 공생과 먹

이사슬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생물에 대한 기준개념을 근거로 작성한 문항으로 4세와 

5세 생물에 대한 유아의 과학적 개념발달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점수는 식물은 17문항 

중 9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물은 19문항 중 7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났다. 식물은 생김새, 호흡여부, 성장조건이 필요한 이유, 성장순서, 성

장순서가 비슷한 종류, 서식처의 다른 개체, 공생하는 개체, 포식자, 먹는 방법에 대한 문항

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동물은 생김새, 먹이를 먹는 특징에 대한 이유,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성장순서, 자손번식의 이유, 포식자, 포식하는 다른 개체에 대한 문항에서 연

령별 차이를 보였다.

셋째,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활동은 유아의 생물개념형성에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생물개념의 세 가지 범주인 생물의 특성, 생물의 생활주기, 생물과 주변 환경

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연구 1에서 4세와 5세의 생물개념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점수의 차이는 있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유아의 생물에 대한 개념의 

발달을 위해서 생물교수법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 2에서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은 유아의 생물개념 변화에 효과적임



이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그림책 토의 활동은 기존의 책을 통

한 이야기나누기 활동보다 유아의 유추와 추론으로 인한 생물개념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

었다. 그러므로 같은 자료라도 상위인지에 기초한 활동이 유아의 생물에 대한 개념변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생물에 대한 개념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물의 직접관찰과 이어서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교육 활동을 강조해야할 필요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상위인지전략을 사용한 교수법을 생물교수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서 유아생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관찰이나 지식전달 중심의 

생물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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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유치원 만 4세 유아들의 혼잣말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김은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혼잣말(private speech)’은 Vygotsky에 의하면 타인과의 의

사소통이 아니라 자기조절, 자신의 사고과정과 행동을 안내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

과의 의사소통 과정이며 유아의 발달에 있어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Berk & Winsler, 1995). 이와 같이 Vygotsky의 주장들이 수용되고 지지됨에 따라 혼잣말 관

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연구결과는 대부분 Vygotsky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혼잣말은 자기-안내의 도구로서 사용되며 유아의 인지적 성숙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 혼잣말 관련 연구들은 주로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성인에 의한 비계설정이 유

아의 혼잣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혼잣말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쟁점으로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유아의 혼잣말이 자기 조절적인 문

제해결 기능만이 아니라 혼잣말이 다양한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혼잣말과 창의성, 동기, 정서 등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혼잣말의 다양

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그것이다(Chiu & Alexander, 2000; Daugherty 

& White, 2008; Daugherty, White, & Manning, 1994; Matuga, 200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양적연구로서 상관관계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유아들의 혼잣말 형태와 관련하여 혼잣말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화

된 말과 그 형태면에서 구별됨이 없다는 주장(Pellegrini, 1981)과 혼잣말은 사회화된 언어와 

달리 구문론적 특성이 있다(Vygotsky, 1962; Wertsch, 1999)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잣말의 기능을 자기 조절적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만 4세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유치원 일과에서 나타나는 혼잣말의 기능이 무엇인지, 유아들이 사용하는 혼잣말

의 형태가 어떠한지,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의 혼잣

말 사용이 교사 및 유아에게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혼잣말의 기능은 무엇인가?

2.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혼잣말의 형태는 어떠한가?

3.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의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지인 햇살유치원은 경기도의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 3세 2학급, 만 4

세 2학급, 만 5세 3학급, 오후에 종일제로 운영되는 혼합연령 1학급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는 만 4세 그림반 유아들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만 3세 유아들은 혼잣말 발음이 부정확하고 소리도 작아서 상

호작용이 활발한 자연스러운 교실상황에서는 식별이 어려웠으며 만 5세는 이미 내면화되어 

입술만 움직이는 혼잣말이나 웅얼거리는 형태의 혼잣말을 하였는데 이를 수집하고 인지하기

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이 최종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계획안, 가정

통신문, 개인조사서, 유아들의 작품 등도 분석 자료로 수집되었다. 참여관찰은 2007년 4월 

16일부터 2008년 8월 29일까지 총 55회 실시되었다. 연구주제가 혼잣말에 대한 것이기에 유

아의 혼잣말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보조자가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동안 연구자는 촬

영대상인 유아 곁에 가까이 밀착하여 혹시 잘 들리지 않거나 놓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혼잣

말을 수집하기 위해 현장약기와 보이스레코더로 녹음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심층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형식적 면담과 비형식적 면

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관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의 내용은 관찰한 혼잣말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하거나 왜 

그런 혼잣말을 했는지와 관련된 유아의 생각이나 이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하였으며 관찰 전사본에 포함시켜 기록하였다. 그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면담은 

8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비형식적 면담은 관찰기간 동안 유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관찰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중 보이스레코더로 

녹음한 오디오자료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현장노트

(Field-note)와 면담 전사본을 만들었고 이 자료들은 주요한 분석 자료가 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동영상자료와 오디오자료, 현장노트를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동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들은 유아들이 혼잣말을 사용한 그 당시의 표정이

나 상황, 행동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둘째, 사례를 읽고 검토하는 

가운데 유아들이 사용한 혼잣말 중에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단

어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단어들 간의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분류

하고 다시 하위개념을 재분류해가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연결하여 분류하고 분류

한 내용을 명명화하여 범주화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혼잣말의 범주 

중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포함시키고 그 표현이 명료하지 않은 범주는 수정하여 보완하는 과

정을 거쳤다. 넷째, 작성한 범주화목록에서 핵심 단어들을 모아 의미상 공통적인 성격을 찾

아내어 이를 포괄하는 주제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생성하였다.

4. 신뢰도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자체가 자료수집의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과 

태도가 자료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특히 자료가 기록되기 전에 연구자

의 마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자료의 주관성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Bogdan 

& Biklen, 2006). 이러한 연구자의 주관성을 탈피하고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위해 첫째, 

자기성찰이 필요하므로(Spradley, 2006) 일상적 경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새롭게 

처한 상황을 내부자이며 동시에 외부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란 다른 연구자들 간의 관찰결과의 일관성이나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연구자의 관찰결과에서의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 수집한 자료의 정확

성과 포괄성에 있다(Bogdan & Biklen, 2006).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대상자의 표현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해석의 오

류를 줄이기 위해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그림반 교사와 수집한 자료와 분석한 내

용에 대해 ‘구성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자료의 해석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혼잣말의 기능

첫째, 그림반 유아들은 혼잣말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
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하기’, ‘아이디어 확장하기’, ‘이야기 창작하기’
와 같은 형태로 혼잣말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와 관련하여 그림반 유아들은 혼잣말을 사용하여 동일한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명명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하기’와 관련하

여 유아들은 혼잣말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를 전개해 나갔는

데 자신이 새롭게 시도하는 놀이방법을 혼잣말로 발화하면서 놀이에 몰입하여 놀이를 지속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디어 확장하기’는 다른 유아가 발화하는 혼잣말을 들음으로써 아

이디어를 제공받고 거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를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창작하기’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읽는 가운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

들어 내거나 놀이상황에서 혹은 간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혼잣말로 발

화하면서 이야기를 창작할 때 나타났다. 따라서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아이디어가 혼잣말로 

발화되면서 명료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잣말 사용을 허용하

여 유아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림반 유아

들은 혼잣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였는데 혼잣말을 통해 유아들은 사전 경험과 기존사고, 고

정관념이나 편견 등을 표현하였으며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표현하는 ‘자신의 지식 표현하기’
를 하였다. 또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자신에 대한 정보 알리기’,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는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를 하였다. 이처럼 혼잣말은 유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에 교사들이 이에 귀 기울인다면 유아의 흥미, 발달수준, 유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식 구성하기’와 관련하여 그림반 유아들은 활동을 하면서 

우연하게 접하게 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통해 현재 경험



과 과거 경험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사고의 도구인 혼잣말은 유아가 현재 경험하

고 있는 사건들과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합하면서 유사점, 차이점에 대해 다각도로 탐

색하고 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 경험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

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그림반 유아들은 혼잣말을 통해 ‘문제인식 및 해결하기’를 

하였는데 유아들에게 ‘문제’란 새롭고 낯선 것만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일지라도 본인

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이것을 문제로 보았다. 예를 들어 ‘자리가 없네.’ 
라고 발화하는 혼잣말조차 앉을 자리가 없다는 단순한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흥미영역에서 활동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리가 없을 경우 이

러한 상황을 혼잣말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유아들

은 혼잣말을 통해 침착하게 자신을 향해 지시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안내하기도 하면서 문제

를 해결해나갔는데 자기 지시적 혼잣말은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아의 기술

이 정형화되고 자동화되기 전까지 사용될 수 있는 매개체였다. 따라서 읽기와 연산개념처럼 

주의집중이 필요할 때 혼잣말을 허용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즉, 읽기를 발달시키

는 유아들은 스스로에게 문장을 읽어주면서 집중할 수 있고 연산개념은 소리를 내며 셈하기

를 하는 가운데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그림반 유아들은 혼잣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였는데 이를 ‘정서조절하기’로 분류하여 하위 항목으로 ‘부정적 정서 해소하기’, 
‘자신의 실수 용납하기’로 구분하였다. 그림반 유아들은 낯설고 처음 접하는 활동에 대한 두

려움이나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려운 활동을 할 경우에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혼잣말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위로 받으며 다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혼잣말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기회

를 허용해준다면 유아들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동기화시켜 활동에 몰

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그림반 유아들은 혼잣말을 사용하여 ‘언어놀이하기’를 하였는

데 그 하위범주로 ‘의성어 발화하기’, ‘단어 조합하기’, ‘대구(對句)만들기’가 관찰되었다. 그림

반 유아들은 말의 ‘의미’보다는 ‘형태적’측면에 비중을 두어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말소리와 형태를 실험하고 언어자체를 놀이로서 승화시켰고 이 과정에

서 혼잣말을 사용하였다. 유아들은 소통이 아닌 리드미컬한 소리의 반복에서 오는 음운론적 

즐거움을 위한 ‘놀이’로서 혼잣말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유아들은 혼잣말을 사용하면서 의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소통 유발하기’를 하기도 하였다. 한 유아가 발화한 혼잣말을 듣고 

다른 유아가 이에 반응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혼잣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또래가 발화한 혼잣말에 귀 기울이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의사소통의 시발점으로 혼잣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이 부

족하여 또래 유아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유아가 있다면 비대화적 혼잣말 형태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발화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이를 들은 또래가 반응하게 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혼잣말의 형태

그림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혼잣말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첫째, ‘축약 및 생략하기’가 나타

났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술어화’와 ‘단순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어는 생략되기도 하

고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술어는 보존되었으며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게’ 
혹은 ‘저게’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단순화’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둘째, ‘반복하기’가 나타났

는데 이는 ‘의성어 반복하기’, ‘어절 반복하기’, ‘구 반복하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유아들

은 단어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반복하기도 하고 세 어절로 구성된 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셋째, ‘자문자답하기’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자문자답하기’와 ‘스스로에게 질

문하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적 수준을 상회하는 질문이거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 관한 

질문으로서 그 당사자만이 대답 가능한 질문들은 스스로 대답할 수 없기에 ‘스스로 질문하기’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중얼거리기’는 들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의

미를 인지할 수 없는 형태였다. 다섯째, ‘흥얼거리기’는 ‘콧노래 흥얼거리기’와 ‘노랫가락 흥얼

거리기’로 분류되었는데 ‘콧노래 흥얼거리기’는 유아들이 자신의 정서를 주로 표현하는 한 방

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나나나’ 또는 ‘흠흠’과 같은 형태로 발화되었으며 노랫가락이 수반

되었다. ‘노랫가락 흥얼거리기’는 유아들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화한 말로서 찬트(chant)와 

비슷한 노랫가락을 만들어 발화하는 새롭게 만들어 흥얼거리는 형태와 기존 노랫가락에 가사

만 변형하여 흥얼거리는 형태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리 내어 읽기’가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책을 읽거나 언어영역에서 활동할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관심을 끄

는 문자언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든 어떠한 활동을 수행중이건 ‘소리 내어 읽기’ 형태의 

혼잣말이 발화되었다. 



3.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의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만 4세 그림반 유아들의 혼잣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흥미’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어떠한 흥미영역에서 활동을 하던지, 무

엇을 하던지 간에 유아들이 혼잣말을 통해 발화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였다. 둘째, 

‘대중매체’가 영향을 주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공상과학영화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 광고, 인터넷 등도 유아들의 혼잣말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또래’가 유아들의 혼잣말에 영향을 주었는데 존재 그 자

체만으로 혼잣말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상황으로서의 영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넷째, ‘교
사’도 혼잣말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림반 유아들은 담임교사가 일과를 운영하는 방식을 마치 

하나의 법규처럼 내면화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혼잣말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담임교사의 승인과 인정을 받기위해 혼잣말을 사용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들의 혼잣말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비사회적 행동으로 간

주되어 저지되거나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아들이 능동적인 혼잣말 사용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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